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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search Mook and little magazine with 1980's Gwangju of Local

IM, Si-Hun

Advisor : Prof. Oh, Moon-Suk, Ph. D.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 the 1980s, I was interested in the Mook and little magazine in

Gwangju. It is by the hegemen of the 1980s that It is because of the

situation of the colonial period. Especially in the 1980s period, symbolized

by 'May Gwangju' As the area called Gwangju, the outskirts of the

paragraph Have a connection with the center of the paragraph Issued

Mook and little magazine The study of what it carried. In the 1980s,

"Round Table" and "Woody poetry" which have been active steadily. It is

"May poetry".

(May 1985), "May poetry" (1981), "May poetry" (1982) and "May

poetry" (1985) "Nation and Literature "(1983),"National Reality and Local

Movement" (1985), "Nation and Region" (1988) found resistance

discourse.

In particular, governance from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elite

mobilization of Japanese colonial rule It is similar to cultural policy.

Despite this, As a discourse of resistance in the 1980s, it maintained the

health of literary ecosystem We have secured a core area.In addition,

local Gwangju Through vitality,I had overwhelming literary service It is

meaning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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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 론1

제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1

본 논문은 년대 광주지역에서 발간된 대표적인 동인지와 무크지를 통해서 그1980

내용과 의미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년대 한국문학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1980

것 중의 하나는 지역 동인의 활동과 부정기 간행물인 무크지의 등장이다 동인지는 근.

대문학 초창기인 년대부터 문학사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년대에 들어1920 . 1980

새로운 현상은 동인지 운동이 무크 라고 하는 부정기 간행물 형식으로 진화‘ (Mook)’

했다는 점이다 년대에 무크지라는 출판물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절정기를 맞이. 1980

한다.

무크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년대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70-80 .

년대가 식민지 시대를 가리키는 것처럼 년대라는 표현은 군부 독재 권력의20~30 70~80

지배에 맞서서 시민 세력이 대두한 시대 즉 두 세력이 민주화 를 사이에 두고 대, ‘ ’

립하던 시대라는 뜻을 함축한다 그만큼 년대와 년대 사이에서는 정치적 사. 1970 1980 ,

회적 유사성이 많이 발견된다 문학사에서도 년대는 연속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 70-80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개념이 민족문학 이다, ‘ ’ .

민족은 베네딕트 앤더슨 의 표현에 의하면 상상의 공동체 이(Benedict Anderson) ‘ ’

다 상상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민족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

기반은 국민주의 의 창출과 관계가 깊다 한국근대사에서 처음 만들어진(nationalism) .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민족의 모습은 식민지를 배경으로 한다 식민지의 억압과 지배.

상황에서 다른 언어권의 민족에 맞서기 위해서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민족으로서 억

압에 저항하기 위한 민족 개념이 형성되었다 이 시기의 민족 개념은 식민지의 억압.

구조 하에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피해자로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같.

은 민족으로서 공동체를 상상하였지만 해방 이후 이념적 분열과 전쟁을 통해 상처를

입게 된다 그 뒤에도 민족 개념은 대단한 결속력을 발휘하여 상상의 공동체를 구축하.

게 된다.

년대에 군대를 동원해 권력을 장악한 지배세력에 대해서 년대부터 시민 차1960 1970

원의 저항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민족이라는 새로운 상상의 공동체를 창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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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부터는 억압의 피해자라는 민족이 아니라 쟁취의 대상으로서 민족으로 개념이

변경된다 물론 이러한 변경에도 두 개념은 혼종되어 사용되었기에 구별이 쉽지 않다. .

년대부터 민족 개념은 군부 독재 집단에 대한 항거의 운동이라는 의미가 강조된1970

다 결국 민족운동은 민족문학론을 창출했으며 이는 많은 지식인 그룹의 호응을 얻었. ,

다 년대 또한 새로운 군부 독재 세력의 등장으로 이들을 몰아내기 위한 운동으로. 1980

상상의 공동체로서 민족 개념이 사용된다 이처럼 년대 민족과 년대 민족은. 1980 1970

일종의 저항 운동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학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학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일군.

의 문학가들에게 상상의 공동체로서 민족은 중요한 기능을 한다 새로운 군부 독재 권.

력을 몰아내고자 하는 문학운동으로서 민족 개념은 확실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때.

민족운동이라는 표현은 민족적 현실의 미래를 밝히려는 염원을 담고 있어 선동성을 지

닌다.

년대에는 이념 지역 세대를 축으로 하는 다양한 동인들이 활발하게 만들어 지1980 , ,

고 사라지기도 했다 어떤 측면에서는 상업 출판사의 지원을 받기도 하면서 동인지의.

위상 자체가 지난 년의 동인지 역사와 다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광주지역에서도60 .

이와 같은 동인지 전성기에 주목할 만한 활동을 펼친 동인지들이 많았지만 대표적으,

로 목요시 오월시 그리고 대부터 역량을 쌓아온 원탁시 등을 들 수, 1960『 』『 』 『 』․

있다.

사실 광주지역은 동인지의 전통이 깊다 그런 의미에서 년대 새롭게 출현한 무. 1980

크지라는 형태도 동인지의 전통과 맥을 잇는다 그 동안의 동인지가 시대적 상황과 맞.

물려 무크지로 진화한 것이다 시대적 상황이란 광주에서의 민주화 항쟁을 가리킨다. .

광주의 위상은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항쟁의 사건 현장이라는 것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중앙에 대립하는 또 다른 문화적 항쟁의 지역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갖는다.

본고가 년대 광주지역의 동인지와 무크지에 관심을 두는 것은 년대의 상황1980 1980

을 배경으로 광주지역에서 부각된 두 가지 사실 때문이다 하나는 광주항쟁으로 상징.

되는 시대적 사건의 중심이 광주라는 것 그리고 지역문단을 형성하면서 중앙의 변두,

리로 남아야 했던 지방 광주가 로컬리티적 관점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

는 마치 과거 식민지 시대에 일본의 동경과 조선의 경성이 상대적으로 대비되는 것과

같다 년대에는 동경의 관점에서 경성은 지방이었고 경성의 문학은 변두리 문학이. 1920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경성의 문학도들은 경성을 중심에 두고 나름의 로컬리.

티 문학을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물론 그들은 동경 문학의 주류로 진입하지는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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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던 것이 해방이 되자 다시 그들은 한국문학사의 중심이자 주도 세력이 되었.

다 로컬리티로서 경성문학이 자동적으로 중앙문학이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로컬리티. .

의 관점에서 보면 중앙과 주변의 관계는 유동적인 법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년대 광주문학은 정치적으로는 신군부의 패권주의자들에게 지1980

배를 당하고 있는 지역이었으며 문학적으로는 중앙문단의 지배에 점령되어버렸다는,

점에서 이중의 억압적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점령하는 집단의 강한 억제력은 상.

대적으로 더욱 강한 저항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년대의 광주지역에. 1980

게 신군부 정치권력과 중앙문단은 동시에 강한 저항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광주항쟁.

을 통해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경험한 광주문인들에게 양자는 이미 저항의 대상이 되

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로컬리티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광주지역의 동인지와 무크지.

가 한국문단의 중앙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지 발행의 동,

기에 담긴 의도는 무엇이었으며 그 내용을 통해 무엇을 담고자 했는가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제 절 연구사 검토2

본 논문의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사를 크게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4

있다.

년대 이전의 로컬리티로서 지역 동인지 무크지 조사1980 ‘ ’ ,①

년대 이후의 로컬리티로서 지역 동인지 무크지 조사1980 ‘ ’ ,②

년대 이전의 광주 지역 동인지 무크지 조사1980 ,③

년대 이후의 광주 지역 동인지 무크지 조사1980 ,④

첫째 년대 이전의 지역 동인지 무크지 연구이다, 1980 ‘ ’ , .

최근의 것부터 정리하자면 동인지에 대한 연구로는 강민희, 1)가 있는데 문학사적 관

점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강호정. 2)은 동인지를 로컬리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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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접근하여 주목된다 로컬리티의 관점에서 년대의 동인지를 살피는 것은. 1930

새로운 중심 혹은 다양한 중심을 만들기 위한 단초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자세한 목록과 세부적 내용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또한 이태희. 3)는 지역 연구

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천지역 문학동인지 현황을 년대부터 년대까지 순서. 1920 1950

대로 정리하고 있다 해방 이전의 문예잡지로 습작시대 월미 가 있었음을 밝혀. ,『 』 『 』

내고 있고 년대 동인지로 초원 소택지대 사파 인천문학 해, 1950 , , , ,『 』 『 』 『 』 『 』 『

협 표풍 등을 찾아내어 정리하고 있다 분량상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는 이, .』 『 』

루어져 있지 않다.

무크지에 대한 연구로 아직까지 단행본으로 나온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 학술논문으.

로는 김문주4)가 마산지역에서 창간된 무크지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하지 못하였고 다만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무크지와 중앙문단, .

의 연관성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고 지나친 과대평가가 아닌가 의문이 든다 김대성, . 5)

은 년대 부산지역에서 활동한 동인지를 무크지라는 명칭으로 검토하고 있다 로컬1950 .

리티보다는 프로방스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밀다원 다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문.

인들의 모임을 피난문단 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 중앙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 발행된 책들은 충분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시 발.

간된 동인지를 무크지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년대 이후의 지역 동인지 무크지 연구이다, 1980 ‘ ’ , .

임헌영6)은 문학운동의 차원에서 무크지를 바라보고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로컬.

리티의 관점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많다 대체로 중앙문단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나머.

지 지역에서 활동한 무크지나 동인지를 그 관점에서 정리하는데 급급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도 미약하다 반면 원재길. 7)은 자료 차원에서 보면 훌륭한 보고이다 전국에.

산재한 무크지를 모아 정리하고 내용을 분류하면서 도표화까지 하고 있다 무크지 연.

구의 기초 자료로서 충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고백에도 나타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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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셋째 년대 이전의 광주 지역 동인지 무크지 연구이다, 1980 , .

년대 이전 광주지역 문학사 연구에서 큰 성과를 이룬 것은 이동순1980 8)이다 그는.

광주문학의 흐름을 꼼꼼하게 정리하였다 또한 동인지 영도 에 대한 연구.   9)에서는 지

방문학이 중앙문학화하는 사례를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탁월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백수인10)은 충분한 실증적 자료와 탐문 인터뷰를 통해 지역 동인지 연구에 대,

한 전범을 보이고 있다 정동주. 11)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조명한 점에 의미가 있다.

넷째 년대 이후의 광주 지역 동인지 무크지 연구이다, 1980 , .

염창권12)는 원탁시 의 초기 단계를 고찰함으로서 문학사적 의미를 확보하고 있으  

며 전동진, 13)은 오월시 동인의 시들이 가지는 정치성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문학성  

과 연결했다는 점에서 성과를 이룬다 특별히 한림문화재단. 14)에서 광주 전남지역의

동인지를 대학 동아리까지 조사하여 정리해두고 있어서 좋은 자료를 남겨두었다 다만.

학술적 의미 부여가 부족하다.

이처럼 년대 지역 동인지와 무크지 특히 광주지역에 한정된 연구는 많지도 않1980 ,

을 뿐 아니라 전체적 개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서 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지역 동인지 및 무크지에 대한 검1980

토를 기반으로 광주지역의 동인지 및 무크지 전체를 개관하고 대표적인 동인지 및 무,

크지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제 절 연구방법 및 범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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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년대 이후 광주지역에서 발간된 동인지 중에서는 원탁시 목1980 ,『 』 『

요시 오월시 그리고 무크지 중에서는 민족과 문학 민족현실과 지역운, , ,』 『 』 『 』 『

동 민족과 지역 을 대상으로 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것이다, .』 『 』

도표 년대 광주지역 동인지 및 무크지 현황< 1> 1980

참고로 년대 이전에 광주지역에서 발간된 대표적인 문학종합지와 시전문지를 소1980

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광주지역의 동인지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도표 년대 이전 이후 광주지역 문학종합지와 시전문지< 2> 1980 /

문학종합지 간행시기 시전문지 간행시기

년 이전1980

예술문화藝術文化 1946
호남문화 1948

젊은이 1949
갈매기 1951

전우 1951
신문학 1951

영도零度 1956
시정신 1956

신문화 1956

초점焦點 1957

동인지 종합무크지
원탁시 목요시 오월시

1979 제 집20 제 집1
1980 미발간 제 집2

1981 제 집21 제 집3 제 집1
1982 제 집22 제 집4 제 집2

1983 제 집23 제 집5 제 집3 민족과문학 창간호( )
1984 제 집24 제 집6 제 집4

1985 제 집25 제 집5 민족현실과 지역운동 창간호( )
1986 제 집26 선집 재판( )

1987 제 집27
1988 제 집28 민족과 지역 창간호( )

1989 제 집29
1990 제 집30

계 11 6 5 총계 권3 (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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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문학사를 일별하다 보면 동인지가 중심을 이루는 역사였으며 새로운 기법,

의 도입도 동인지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문학사는 동인지의.

출간 시점을 중심으로 연대기적인 변천과정을 정리했을 뿐 본격적인 연구로 이어지진

않았다 동인지에 참여한 작가와 작품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아직도 미진하며 가치. ,

평가에 있어서도 작품적 가치와 문학사적 가치를 구별해야 한다는 접근방법에서도 인

식이 부족했다 연구뿐 아니라 자료의 보관과 정리에 있어서도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동인지에 대한 연구에서도 인상비평이나 역사주의적 비평에서만 서술된 측면이 강하

다 비평용어의 선택에서도 문학적 특질을 드러내는 가치 개념은 대개 중앙문단 중심.

이어서 지역은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대 중심의 연대기적 연구에서도. 1910

년대부터 년대까지가1930 15)을 주된 연구의 대상이다 보니 이를 재인용하는 데 치중하

여 진전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물론 문학사를 새롭게 조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연구한 학자들의 업적이 없었던 것

은 아니다 그래서 본격적이고 완벽한 문학사를 기록하고자 한다면 이제부터는 집필의.

관점부터 문제 삼아야 한다 예컨대 그동안의 연대기적인 기술의 문학사의 틀을 벗어. ,

태광胎光 1958
꽃동산 1964

꽃마을 1967
원탁문학 원탁시/ 1967-2017

전남문단 1973
소설문학 1973

광주아동문학 1974
목요시 1979

시누대 1979

년 이후1980

오월시 집 집1 ~5 1981-1985

목요시 집 집2 ~4 1980-1983

원탁시 집 집20 ~29 1980-1989

민족과 문학 1983
민족현실과 지역운동 1985

민족과 지역 1988
합계 17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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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자 시대 구분의 선례를 허물고 오로지 근대와 현대의 가치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

문학의 자생적인 지점을 찾아 근대문학의 기점을 영정조 시기까지 그 상한선을 올리려

했던 것16)은 모범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런 시도에서도 지역문학에 대한 배려는 아직도 부족하다 한국문학사의 공.

백기라고 할 만한 한국전쟁기에 년 광주에서 출간된 신문학 동인지가 현대문학1951 『 』

사에서는 모두 빠져 있다 한국전쟁이라는 와중에서도 만들어진 전국적 문학 동인지임.

에도 불구하고 기존 문학사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 본격적이고 완벽한 문학사

를 위해서 지역문학에 대한 충실한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아직 작품에 대.

한 개별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 않았지만 단지 지방에서 출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문학사에서 누락되었다면 이는 정정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광주 전남의 지역문학사. .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문학사를 모두 망라하는 새로운 한국문학사가 만들어져야 한

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광주지역 광주 전남 의 년대 동인지와 무크지를 연구대( , ) 1980

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년대 이전까지 광주지역의 자생적인 문학 동인지를 먼. 1980

저 찾아 서술해보고 년대 광주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한 대표적인 동인지로서, 1980

원탁시 목요시 오월시 그리고 무크지로서 민족과 문학 민족현, , , ,『 』 『 』 『 』 『 』 『

실과 지역운동 민족과 지역 을 차례로 검토할 것이다 특히 지역문학이 중앙문학, .』   

과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었는가를 강조하는 로컬리티적 관점에서 실증적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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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동인지와 무크지의 개념과 성격

제 절 동인지와 무크지의 개념1

동인지의 개념1.

광주지역의 동인지와 무크지는 로컬리티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문학에서 중앙과 지

역의 문학적 관계를 다시 묻는 것이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인지에 대.

한 개념적 이해가 필요하다.

동인지 는 영문표기 즉 문학( , coterie magazine) literary coterie magazine,同人誌

동인 잡지의 줄임말이다 여기에서 코테리 의 사전적 의미는 취미와 흥미를. (coterie)

공유하는 친구나 동료 그룹을 뜻한다 한자로 도 같은 의미로서 뜻을 같이 하는. 同人

사람들을 가리킨다 서양문학사에서 코테리 매거진 으로 불리는 동. (Coterie magazine)

인지의 역사는 영미문학을 중심으로 여년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100 .17) 한국에서도 동

인지는 그리 짧지 않다 년부터 시작된 근대문학의 역사가 동인지와 함께 출발함. 1910

으로써 서구보다 그리 늦지는 않다.

동인지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 있다.

첫째 연대기 순서대로 동인지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이때 동인지는 문학잡지의 역, ,

사에 포함되어 기술된다 문학사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으로서 대략 년대. 1910 18), 1920

년대19) 년대, 1930 20) 년대, 1940 21) 년대,1950 22) 년대,1960 23) 년대, 1970 24) 순서로 동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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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잡지 중심의 문학사가 정리되어 있다.

둘째 지역중심으로 동인지를 분류하는 방법이다 광주의 원탁시 충남지역은, . ,『 』

시도 백지 부산지역은 목마 등이 그런 류의 동인지들이다, , .『 』 『 』 『 』

셋째 출신대학 중심의 동인지가 있다 동국시집 경희 문학 등이 그것인데, . , ,『 』 『 』

이밖에도 지역 대학별 동인지들이 다수 있다 대학별 동인지는 지역문학과 연결되어.

지역 동인으로 발전한다.

넷째 등단한 지면을 중심으로 한 동인지가 있다 신춘시 는 년대, . ( ) 1960新春詩『 』

일간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시인들의 동인지이다 미래시 는 월간문학 출. 『 』 『 』

신 시인들이 만든 동인이고 시문학 출신들도 매년 엔솔로지 형태의 동인지를 내, 『 』

놓았다.

다섯째 어떤 이념이나 특성을 내걸고 모인 시인들의 동인지가 있다 예컨대 진, . , 『

단시 는 고전이나 설화에서 공동 테마를 정하여 각자가 의무적으로 매호마다( )震檀詩 』

한편씩 씀으로서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오월시 열린시. , ,『 』 『 』

자유시 낭만시 등도 이념이나 특성을 내건 동인지에 해당한다, .『 』 『 』

여섯째 직업을 중심으로 한 동인지가 있다 경북지역의 오시 동인지는 경북의과, . 『 』

대학 출신 의사 시인들의 동인지이다.

일곱째 로컬리티적 관점을 강조하는 지역 동인지가 있다 자유시 대구 영남, . ( ·『 』

목요시 광주 전남 열린시 부산 오월,1976-1982), ( · , 1979-1983), ( , 1980-1992),『 』 『 』 『

시 광주 전남 등이 여기에 속한다( · , 1981-1986) .』

무크지의 개념2.

무크 라는 말은 기존의 잡지와 단행본들과는 구분되는 출판의 방식을 가리‘ (mook)’

키는 명칭이다.25) 잘 알려져 있듯이 잡지를 의미하는 영어 과 책이나 서적을magazine

의미하는 영어 을 합성하여 만들어낸 단어이다 무크지가 처음 확인되는 것은 영book .

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잡지협회 차 회의 에 제출된 보고서라고 한다 한국에18 (1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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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년대 이후 그 용어가 정착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1980 .

무크지가 활발히 발간되는 것은 정치적인 시대 상황과 연관된다 년대 이전까지. 1980

창작과 비평 과 문학과 지성 은 문단에서 중앙의 패권을 차지하던 잡지들이었『 』 『 』

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신군부 세력이 두 잡지의 폐간을 결정하면서 두 잡지는.

중앙의 자리에서 힘없게 밀려나게 된다 이후 신군부 권력은 검열과 통제로서 출판계.

를 지배함으로써 문학 창작의 위축을 가져온다.

이처럼 중앙문단이 사라지고 출판 상황이 열악한 부정적인 시대에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만한 새로운 방법이 간절하고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그 시점에 등장한 출판의.

방법이 무크라고 하는 출판물이다 무크지는 정기적 출판물이 아니므로 검열이나 통제.

를 잠시나마 피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따라서 이 무크지는 중앙을 지향할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로컬리티적인 경향이 강했

다 무크지를 피난문단. 26)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시대적 상황의식이 부족한 견해이

다 왜냐하면 무크지가 필요한 시대는 잡지와 책이 정상적으로 출판되는 상황이 아닌.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전쟁시는 통제와 검열이 아예 불가능한 시대이며 따라서 오. ,

히려 출판 상황의 측면에서는 무크지가 필요치 않은 정상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다.

만 년대부터 미국에서 무크지가 출판되었던 것은 사회의 지배적 이념의 정상성에, 1970

대한 저항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어진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과 시각을.

제 마음대로 언제든지 표현하고 싶을 때 무크의 형태로 출판을 시도했다고 할 수 있,

다.

한국에서 무크지 출현의 의미에 대한 관점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기존 문학의 장이 무너지자 이를 대체하거나 차지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는 관,

점이 있다 한국에서 무크지의 출현은 중앙의 자리를 차지하던 창작과 비평 과 문. 『 』 『

학과 지성 이 힘없이 무너지자 이를 대체하거나 차지하기 위한 시도라는 인식이다.』

이때 무크지는 중앙을 대체하는 의미를 지닌다 다음의 인용은 중앙 문단에서 파생되.

었지만 중앙문단을 대체하는 무크지의 성격을 년대 카프문학을 통해서 설명하고1920

있다.

신경향파와 카프 문학의 원류 역시 이 동인지 활동에서 발원하였다 김기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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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백조 는 폭파 당했다고 말해지거니와 해체된 백조 동인들을 중심으(!) ,『 』

로 신경향파 문학이 모색되고 이후 이들의 작업은 카프의 태동으로까지 이어진,

다 백조 동인이었던 김기진 박영희가 카프 조직의 선편을 쥐었던 사실이 그. ·『 』

점을 입증한다 이렇게 하여 카프는 문단내에 공고한 지위를 점하기에 이르며. ,

이로써 문단 전체는 민족주의 계열과 계급주의 계열로의 양분이라는 바야흐로,

양극화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단 구도 역시 오래 지탱하지는.

못했다 좌파 문단 내부에 소장파 소위 볼셰비키 그룹이 대두함으로써 내부적인. ,

균열이 발생하고 이에 가세된 외압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좌파 문단 전체가, ,

와해 해체되는 국면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 뒤를 잇는 시대를 문학사는 전형· .

기라고 부르거니와 이러한 문학사적 전개가 동인지 시대로 출발한 년대 초, 1920

반으로부터 년대 초반까지의 약 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경과된 양상이라는30 10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객관적 현실의 전개와도 또 달리 현실 부정성으로서의 이.

념 운동이란 순발력이 매우 뛰어난 것이어서 한번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순식,

간에 급속한 진전이 이룩될 수 있다 함을 위는 보여주는 것이다.27)

이글에서 보여지듯 년대 무크지의 출현 현상은 년대 백조 라는 지배적인1980 1920 『 』

문단에서 파생하여 문단의 양극화를 이루는 새로운 계기로 볼 수 있다 즉 무크지의. ,

출현을 새로운 계열의 분열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념의 개입을 무크.

지로의 전환기의 출발점으로 바라본다.

결국 이념 싸움 즉 이데올로기 투쟁을 피할 수 없다 함이 분명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문학판은 당분간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를 면하지 못하리라는 것이

명약관화해진다 하지만 대립이란 기본적으로 변증법적 발전의 전제 조건이기도.

할 터이며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인 각도에서 그것은 결국 상보적인 관계를 의미,

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했지만 년대 들어 다. 80

양하게 대두한 여러 무크지들이 특히 지방 무크지들의 활성화는 그 점을 뚜렷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좀더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어우러져 만.

날 때 한국 문학사는 또 한 단계의 진전과 성숙을 이룩하게 되리라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러한 전환기의 출발선상에 서 있는 셈이다.28)

이처럼 년대 활동한 무크지는 한국문학사의 진전과 성숙을 위한 전환기의 의미1980

를 지니며 중앙에서 분화되어 중앙과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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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문단 내부적 분열의 건강함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무크지를 변화 운동의 일환으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인, .

용문을 참조할 수 있다.

년의 월 혁명이 미완으로 끝나고 난 후 전개된 근 년간의 민주화 운동1960 4 30

의 과정은 어렴풋이 제시되었던 보편적 민주주의의 내용이 구체화되는 과정이기

도 하였다 시민적 민주주의를 확립하고자 한 시도는 계속 좌절되었고 그러는. ,

가운데 급격히 진행된 산업화와 그에 뒤따른 노동 운동 농민 운동의 고양은 제·

국주의하에서 분단된 종속적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민주 변혁의 과정이 서구의 부

르조아 민주주의로 귀착되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유신 시대의 긴 터널을.

지나 년대에 접어들게 되면 제국주의에 대한 분명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1980

민주화의 과제가 민족 자주화의 과제와 밀접히 연결된 것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

로 광범위하게 자리잡아갔다 이 과정에서 지식인으로 성장한 새로운 세대는 냉.

전 상황에서 강요되었던 반공 이데올로기의 굴레를 벗고 우리나라가 지내온 과거

와 앞으로 이루어야 할 미래에 관해 새로운 시각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자본주.

의적 관계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민중의 질적 성장은 지식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지식 생산과 민중적 실천과의 관련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내리도록 하였다 즉.

지식은 더 이상 현실에 대한 고립 분산적 반영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인 운동 또

는 과학 운동으로서의 실천적인 현실 반영으로 파악되게 되었다 민주주의적 변.

혁을 위해서는 우선 한국 사회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 해명이 필요하다 사회 분.

석은 한국 사회 발전의 경향성 계급 구조와 계급 배치의 변화 등을 정확히 반영,

함으로써 민주 변혁의 올바른 전략 수립에 이바지해야만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서 한국을 사회 구성체론의 시각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최.

근에 복잡다단하게 전개된 논쟁은 그런 의미에서 꼼꼼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제반 현상들 사이의 가능한 모

든 내적 연관이 탐구되어야 한다 식민지 시대와 해방 직후의 분단 국가의 형성.

과정 그 후의 정치적 경제적 전개 과정에 대한 면밀한 연구의 축적이 이루어져, ·

야만 한국 사회의 성격과 변화의 전망에 대해 올바른 입지점을 가질 수 있다 민.

주주의적 변혁에 대한 전망은 또한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적 변혁 과정에 대한 검

토를 요구한다 고전적인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 제국주의 단계에서 후발 자본. ,

주의 국가였던 러시아의 민주주의 혁명 제국주의 세계 체제하에서 반식민지 반, ·

봉건사회로 전화된 중국의 식민주주의 혁명 차 대전 후 개편된 신식민지에서의, 2

민족 민주 혁명 등의 경험에서 구체적 실재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어떻게 행해졌

으며 그 결과 얻어진 새로운 세계사적 전망은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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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적 자본주의 발전을 경험하고 있는 남미의 연구자들은 그들 사회의 민주 변

혁의 전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민주 변혁 운동

의 전망이 확대될 것이다.

최근 출간된 사회과학의 무크지들은 이러한 요구들을 수용해내려는 의도에서

꾸며진 것 같다 이 책들에 수록된 논문들은 실천적 지향이나 논리적 수준이 동.

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최근 논의의 흐름과 성과를 잘 반영하고 있다.29)

이러한 관점은 무크지를 현대 사회운동의 디딤돌로 평가하며 한국의 민주 변혁운동

의 일환으로 바라본다 이는 무크지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

셋째 지면의 다양성을 확보하게 된 계기로 볼 수 있다 지역에서 발행되는 무크지, .

들은 지역과 지역을 넘어 명망 있는 작가나 신인들에게 지면을 할애한다는 점에서 열

려 있었다.

이로써 무크지가 동인지와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기 간행물이 아니라 비. ,

정기 간행물이었다는 점 둘째 검열과 통제라는 출판환경의 지배를 받았는가 여부, , .

셋째 점령과 억압의 세력에게 목적의식적으로 저항하려는 운동, 30)으로 삼았는가 여부

가 그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년대에 발간된 무크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980 .

도표 년대 활동한 무크지 현황< 4> 1980

  

종합문예지 활동지역 간행시기 시전문지 간행시기

년대1980

실천문학 중앙31) 1980

우리시대의 문학 중앙 1981
언어의 세계 중앙 1984

지평 부산 1984
전망 부산 1984

삶의 문학 중앙 1984
오늘의 문학 대전 1984

분단시대 전국 1984
여성문학 중앙 1984

또 하나의 문화 중앙 1985

여성 중앙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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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년대 이후 동인지 무크지의 성격2 1980 ,

광주 민주화운동과 지역동인지의 등장1.

년대 광주지역 문학 동인지들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배제하고는 충분히 이해하기1980

어렵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년 유신체제가 붕괴된 후 권력을 폭력적으로 장. 5·18 1979

악한 신군부에 대한 국민 차원의 저항운동을 대표한다 오랜 독재 시대를 마감하고 민.

주화를 앞당기고자 했던 국민의 열망이 집결된 것이다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국민의 열망은 신군부의 권력기반을 위협할 만큼 거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군부 세력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권력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저항운동은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로까지 확산되었

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로컬리티적 지역운동이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년 월. 1980 5

저항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신군부세력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를 발표했고 국

민들의 저항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면서 민주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와 투옥을 시작

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광주지역의 민심은 오히려 더욱 강력한 저항 공동체를 형.

성하게 되었다 저항 세력은 저항의 과정에서 자신을 통치하고 착취하는 자들의 지도.

를 받게 된다 착취가 실행될 때마다 거기에 맞는 저항의 방법이 나타난다. .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 광주지역의 문인들 사이에 저항의 방법으로 문화적 방법이 선

정되었던 것이다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 초기에는 광주에서 일어난 사실이 광주 밖에.

여성운동과 문학 중앙 1988
여성과 문학 중앙 1989

민족과 문학 광주 1983 현대시사상 1988
녹두꽃 중앙 1988

문학예술운동 중앙 1987
노동해방문학 중앙 1989

문학과 지역 광주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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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유언비어로 바뀌어 취급되어 이에 대한 진술은 경범죄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이.

처럼 당시의 열악한 언론 상황을 고려하면 문화적 저항만이 답이었다 그러므로 이러.

한 시절에 처음에는 은유나 상징의 기법을 빌어 지극히 단순 소박한 사실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 년에 발행한 목요시 집. 1980 2 , 1981『 』

년에 간행된 동인지 오월시 등이었고 이들의 활동은 이후 소집단운동 혹은 지역문,『 』

화운동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지역문화운동으로서의 관점에서 보면 서울 중심의 문화.

비대화 현상 문학공동체로서 중앙의 해악인 오만 불친절 몰상식에 대한 통렬한 자, , ,

기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이전의 동인지 운동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친분관계 위주의 친목모

임에 불과하였던 사실에 대한 반성을 동반한다 따라서 일정한 이념과 뜻을 같이 한다.

는 점에서는 동인지와 같지만 조직운동의 성격이 강해진 무크지가 탄생하게 되는 것,

이다 특히 광주에서의 무크지는 민족과 문학 민족현실과 지역운동. , (1983),『 』 『 』

민족과 지역 등의 명칭에서 보듯 지역 운동의 성격이 강하였다 이(1985), (1988) .『 』

를 통해서 광주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지역동인들에게 저항의 방법으로서

문화적 저항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문단과 중앙문단의 관계 변화2.

광주지역에 연고를 가지면서 중앙문단에서 활동한 작가들의 수는 적지 않다. 1950

년대에는 박봉우와 이동주 박정온 등을 들 수 있을 것이고 년대에는 최하림 조, , 1960 ,

태일 이성부 문병란 오세영을 또한 년대에는 김지하 이시영 문정희 김준, , , , 1970 , , ,

태 송수권 노향림 고정희 김남주 송기원 등이 있었고 년대에는 시의 시대라, , , , , , 1980

고 불리기도 하였지만 그 중심에 남도의 시인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이름을 수십,

명은 호명해야 할 것이다 황지우 최두석 곽재구 나해철 고운기 박노해 박몽구. , , , , , , ,

박남준 이승철 고재종 조성국 등이 중앙 문단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 , .

그러나 창작과 비평 과 문학과 지성 을 위시하여 중앙문단 이 문단권력화‘ ’『 』 『 』

의 경향이 더 심화됨에 따라 지역문인들이 서울에서 나오는 문예지에 발표하기 위해

서울 문인에 줄을 대는 등 폐단이 적지 않았다 그 폐단은 분리와 배제로 나타난다. .

중앙문단은 지역문단을 분리하고 배제하고 있었다 문화는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

든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충성과 저항의 경제학은 주어진 문학의 외부적 경계선을 보.

존하며 거기에 내부적으로 명확성을 부여한다 공동의 정체성에 충성한다는 것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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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타자들에게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배제하고 그 타자들에게.

적대감을 갖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앙문단의 문화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인 지역문단.

에 문학의 외부적 경계선을 보존하고 있었다.

그에 반하여 년대 이후 목요시 와 오월시 동인들은 지역이 민족 문학1980 ‘『 』 『 』

의 중심 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로컬리티 차원에서 지역운동을 전개하고 담론을 형성’

하고자 하였다 지방 혹은 로컬은 모종의 결여를 의미하며 은연중에 비난의 대상이 되.

기도 한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의미에서 로컬리티 는 다른 의미를 부여받게. (locality)

된다 하나는 혁명이나 국가건설의 과정에서 그러하듯이 정치적인 목표나 문화적 정체.

성을 나타내는 의미를 띠게 된다 더 나아가 권력투쟁과 권력의 재생산 과정에서 운동.

으로서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로컬리티를 재현하고자 한다는 것은 그 자체.

로 정치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다.

로컬리티는 항상 불안정하다 이 불안정은 장소에서 기인한다 로컬리티의 불안정성. .

은 중앙과의 차이 에 대한 강박증으로 나타난다 이 강박증은 오히려 중앙을 견고‘ ’ .

하게 하는 기제가 된다 이처럼 로컬리티는 범주인 것은 사실이나 고정되어 있지 않. ,

은 범주로서 방향성을 갖는다 고정 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범주 안에 있는 욕망이 발.

현되는 소통의 투쟁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로컬리티의 시공간에서 발생하는 실재 혹은 허구적 사건들의 연결은 정치적 주체‘

화 로 나타난다 정치적 주체화 로서 로컬리티는 안과 밖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 . ‘ ’

이 아니고 예속화도 아니다 이는 새로운 미학적 혁명이 될 수도 있다 자크 랑시에르. .

가 말했듯이 미학적 재현 체계의 변경은 혁명에 버금하는 활동으로(Jacques Rancière)

서 문학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로컬리티로서의 문학은 기존의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문법들을 해체하고 그

해체 공간에 남아 있는 질문들을 배합하여 스스로 답을 만들어 가는 활력이기도 하다.

이러한 활력의 중심에 로컬리티로서 광주가 존재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영호32)는 중앙문화의 집중화를 문화적 식민지 로 규정하고‘ ’ ,

신식민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주체적인 시각과 정보의 창출 없이는 탄탄한 식민“

주의의 구조를 공격할 수 없다 면서 지역운동의 중요성을 중앙에 대비하여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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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동인지 무크지운동에서 광주지역의 비중3. ,

동인지 목요시 와 오월시 그리고 무크지 민족과 문학 민족현실과 지, ,『 』 『 』 『 』 『

역운동 민족과 지역 등은 광주지역의 문단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동인지이자 무,』 『 』

크지들이다 이들 동인지 및 무크지가 중앙문단과 다른 지역문단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

앞서도 보았듯이 년대는 지역동인지 및 무크지운동의 역사에서 가장 생명력 넘1980

치게 활동했던 시기를 대표한다 년대를 기점으로 엄청난 숫자의 지역동인지 및. 1980

무크지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한국문단에서 광주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작은 것.

처럼 동인지와 무크지를 숫자만 비교하면 전체의 도 되지 않아서 비중이 작아 보인20%

다 그러나 그 이념이나 내용적 측면에서 영향력은 만만치 않다 년대 지역동인지. . 1980

를 추동하였다는 의미에서 그 이념적 지향점이나 활력 면에서 년대 지역동인지, 1980

및 무크지 운동의 선봉에 선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력은 동인지 및 무크지에 참여했던 시인들의 이해 행적을 통해서 발전하게

된다 예컨대 원탁시 동인 중에서는 최하림 문병란 목요시 의 허형만 김. , · , ·『 』 『 』

준태 장효문 송수권 고정희 그리고 오월시 동인으로 김진경 박상태 박몽· · · , , (『 』

구 나종영 이영진 박주관 곽재구 등이 년대 이후 한국문학 남긴 영향은 적지), , , , 1980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무크지에서도 이어져서 민족과 문학 민족현실과 지역운. ,『 』 『

동 민족과 지역 등에 참여한 시인들이 지역문학운동의 이념을 제시한 것은 다른,』 『 』

지역의 모범이 되고 있다.

년대 이전 동인지 무크지와의 차이점4. 1980 ,

년대 이전의 동인지와 년대 출현한 무크지의 차이점은 대표적인 동인지 신1980 1980 『

문학 와 원탁시 를 비교해도 곧 알 수 있다(1951), (1955) (1967-1978) .零度』 『 』 『 』

신문학 은 단순히 한 지역의 동인지가 아니었다 한국전쟁으로 서울이 함(1951) .『 』

락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 도시인 광주에서 발행된 종합문예지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

가 있다.33) 이는 우리 현대문학사에서 중요한 가치와 의의를 갖다 다만 시대적인 한.

계로 인해서 정훈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반공문학의 경향이 강했다.

영도 는 광주고 동문 중심으로 조직한 동인지이다 는 당시(1955) .零度 零度『 』 『 』

문단사적인 화제로 떠오를 만큼 많은 반향을 일으킨 동인지였다 기성의 일체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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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고 문단의 관행과 관습을 거부한 작품만으로 승부를 걸었던 동인지였다, .

대표적인 두 동인지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처럼 년대 이전의 광주지역 동인지는1980

중앙을 대체하거나 지역보다는 특정 집단의 성격이 강하였다, .

하지만 원탁시 는 성격이 다르다 동인지의 표제에서부터 방법적인 면에서 원탁회.『 』

의가 갖는 구성원 간의 평등성과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강조하고 있고 각자의 개별성,

을 보장하는 동시에 문학적 공동체적 특성을 드러낸다는 이중의 전략을 취하고 있었

다 동인지의 이념적 지향성이 민주적이고 독자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 .

이처럼 년 광주 민주화운동은 광주지역 동인지들이 기존의 동인지들과는 확연히1980

구별되는 성격을 추구하게 하였다 예컨대 기존의 전통적 시의 형식들을 답습하지 않.

으면서 이데올로기의 간섭을 강력히 배제하려는 목요시 와 오월시 의 시도는 저『 』 『 』

항담론을 역사의식과 민족담론에 결부시킨 사례로 기억된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동인지와 완전히 단절했다는 것은 아니며 지역 동인지의 성,

격을 강화한 것이기도 하다 기성의 일체의 것을 거부하고 문단의 관행과 관습을 거부.

한 영도 의 성격은 로컬리티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목요시 와 오월시 에(1955)『 』 『 』 『 』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러한 성격을 갖게된 원인은 다르다 목요시 와 오. . 『 』 『

월시 는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경험한 공동체의 트라우마에 근거하여 기존의 문』

법들은 해체하고 그 해체 공간에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동인지의 이념적 성격은 무크지에서도 발휘된다 그 이념은 문학에 있어서.

민족과 지역담론을 강조한 점이다 민족과 문학 민족현실과 지역운동 민족. , ,『 』 『 』 『

과 지역 등은 표제만 보아도 민족과 지역운동이라는 담론적 실천을 의도하고 있다.』

민족과 문학 은『 』 19 년대 민족문학을 동경하고 있으며70 , 민족현실과 지역운동 은『 』

19 년대 민족문학을 지탱했던 중심 매체의 사망을 완성함으로써 민족문학의 갱생을 도모하고70

자 했고 민족과 지역 은 근대문학의 종언을 기정사실로 만들고 새롭게 탄생한 년대, 1980『 』

민족문학을 의도하였다 여기에다 민족담론이 광주지역과 연결됨으로써 광주지역 무크지의.

독자적 성격이 강화된 것이다.

년대 광주지역 동인지 무크지와 로컬리티5. 80 ,

로컬리티의 관점에서 본 광주1)

로컬리티의 관점에서 광주를 보면 광주의 공간적 지리적 의미가 드러난다 오늘날, .

로컬리티는 지리적 메타포와 연관되어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 지리적 메타포들이 정치

적 수사와 정당화를 위해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은 현재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



- 20 -

적 문제나 모순이 뚜렷한 지리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반증한다.34) 우리를 둘러싼

지리적 환경이 글로벌화와 로컬화라는 두 가지 힘의 상호 교차를 통해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라는 지역은 신군부의 정치적 수사에 의해 희생된 지역이다 희생물은 언제나.

그렇듯이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의 기원과 이익을 위한 도구이다 이 도구를 신군부가.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광주라는 로컬리티에 대한 평가는 지배권력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명될 필요가 있다 즉 로컬리티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권력의. ,

관련성을 통해서만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생산과 재생산 영역에 짜 맞추어져 식민화된 우리의 일상세계에서 당‘

연시되어 온 낯설음 을 규명하려는 시도(taken- for-granted unfamiliarity)’

의 일환이기도 하고 글로벌 자본주의가 각 지역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그물망,

처럼 엮어 나가는지를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은 정치적으로 상호 대립적일 수 있는 위의 두 범주의 글쓰기들이 상당한 공통점

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들의 지리적 서사들에서 글로벌한 것은 곧 새로. ,

운 것 자본주의적인 것 공식적인 것 공간적인 것 권력적인 것 보편적인 것, , , , , ,

능동적인 것으로 재현되는 반면 로컬한 것은 곧 전통적인 것 비자본주의적인, ,

것 비공식적인 것 장소적인 것 주변적인 것 특수적인 것 수동적인 것으로, , , , ,

상상 재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로컬 에 대한 사고방식은 신자유주, . , ‘ ’

의적 글로벌화의 빛 을 강조하는 입장이나 어둠 을 강조하는 입장이‘ ’ ‘ ’

나 로컬을 장소 특수적인 것으로서 중요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착목해야 하는 중요한 점은 현재의 지리. ,

적 과정에서 로컬한 것 혹은 장소적인 것 이란 무엇이며 이것이 왜‘ ’ ‘ ’

정치적으로 중요한가라는 존재론적 문제설정이 아니라 로컬한 것 혹은, ‘ ’

장소적인 것 을 둘러싼 다양한 정치적 과정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는 인‘ ’

식론적 문제설정이라 할 수 있다 .

가령 로컬 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로컬 은 하나의 국가일 수, ‘ ’ , ‘ ’

도 지역일 수도 도시일 수도 동네일 수도 집일 수도 그리고 심지어 한, , , , ,

개 인의 신체일 수도 있다 이는 로컬 을 논의하는 주체의 위치. ‘ ’ ‘

가 어떠한가에 따라 그 정의가 상이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이는(position)’ .

로컬 을 주체와 떨어진 하나의 객관적인 존재론적 실체로 가정하는 것이‘ ’

지리적 보편주의 혹은 본질주의라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음을 함의한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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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로컬리티로서 광주는 단순히 지리적 장소라는 개념을 넘어 년대를 관통1980

하는 존재론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중앙과 지방의 위치를 통해서 정의할 수.

있는 지리적 위상을 포함한다.

인간주의 지리학자 투안 은 장소는 방안의 한구석처럼 작을 수도(Yi-Fu Tuan) ,

있지만 지구 자체도 향수병에 걸 린 우주비행사의 입장에서 지구라는 장소를, (

생각해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우주 속에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의 장소일수)

도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크레스웰 은 장소에 대한 다양한 관점. (Tim Cresswell)

들이 최소한 아래의 세 범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안하기도 한다.

기술적 접근 지리학의 지역지리적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는(descriptive) :∙

관점으로서 세계는 독특한 속성을 지닌 다양한 장소들의 집합체라는 인식에 기,

반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대체로 장소를 하나의 닫힌 공간으로 설정하여. ‘ ’

개별 장소의 독특성을 기술하는 데에 관심을 갖는다.

현상학적 접근 인간의 존재론적 본질이 장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

을 강조하면서 구체적 경험적 대상으로서의 개별 장소 들 보다는 인간 주, , ‘ ’

체가 장소에 대해 갖는 태도 가치 감정 애착 등에 관심을 갖는다, , , .

사회구성론적 접근 위와 마찬가지로 장소의 독특성에 관심을 두지만 장: ,∙

소를 하나의 객관적 실체라기보다는 사회적 과정의 한 국면으로 파악할 것을 주

장한다 이 관점은 장소를 자본주의 가부장제 이성애중심주의 포스트식민. , , ,

주의 등 다양한 구조적 틀에 위치시킴으로써 장소를 보다 관계적 과정적으로, ,

파악하고자 한다.

로컬 과 장소 에 대한 관점의 상이성은 소위 로컬의 정치‘ ’ ‘ ’ , ‘ ’

혹은 장소의 정치 를 글로벌화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

대한 접근 또한 상이할 수 있음을 함의 한다.36)

이처럼 광주는 단순한 지리적 장소에서 지나지 않는다 광주라는 지리적 로컬리티.

는 로컬의 정치 혹은 장소의 정치 적 측면에서 접근해야만 충분히 그 의미를 해‘ ’ ‘ ’

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장소 개념의 한계를 공간 개념을 통해서 확장하려는 시도도 있다 광.

주에서 발생한 현상은 장소와 공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중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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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 는 역설적이게도 다른 많은 개발주의자나 신자유주의의(David Harvey) (

신봉자들과 마찬가지로 공간은 보편적이고 이동성 높은 자본의 영역으로) ‘ ’

그리고 장소는 특수적이고 공간적으로 이동이 제한된 노동의 영역으로 파‘ ’

악하면서 비판적 저항적 사회운동은 근본적으로 글로벌 스케일에서 조직되어, ,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소수 민족 집단 여성 이주자 집단. , , ,

식민주체 등의 로컬 주체들은 장소를 중심으로 정치화할 수 있는 가능성, ‘ ’

은 충분히 있지만 개별 장소를 넘어선 공간상에서 발 없이 이동하는 자본에 비,

해 장소 기반의 정치적 조직화는 그 역량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

한다 또한 장소에 기반을 둔 정체성의 정치는 글로벌 자본이 불균등 발전이라. ,

는 메커니즘을 통해 그 차이를 전유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에서 제한적이라고 이해한다 하비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체성의 정치 혹은 차. ,

이의 정치를 통해 모더니티의 폭력적인 지리적 상상에 도전하는 포스트모던 정치

는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이러한 정치는 자본의 높은 이동성과 로컬 사회에 대,

한 자본의 지배력에 매우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따라서 로컬. ‘

혹은 장소 에 기반을 둔 정체성의 정치는 이동성 높은 글로벌 자본의’ ‘ ’

축적 메커니즘에 대응하기 위해 계급 이라는 물질적 토대 하에 글로벌 스‘ ’

케일에서 조직화되어야 한다고 본다.37)

장소에서 발생하는 정체성 정치가 글로벌 공간에서의 자본 이동에 취약하다는 것이

다 따라서 각종 정체성 담론은 그것이 계급의 관점과 결부되어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이것은 광주 지역의 로컬리티가 비단 지역 정체성의 문제뿐 아니라 민중적 차원.

의 계급적 성격으로 발전하고 있음에 주목하게 만든다.

그 계급적 관점은 위계질서의 지배 문제를 통해서 해명될 수 있다 로컬리티로서 광.

주는 어떤 의미에서 년대를 식민지적 상황으로 규정하였을 때 제대로 이해되기 때1980

문이다 당시의 상황을 로컬리티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면 무크지 민족현실과 지역현. 『

실 에서 드러나 것처럼 당시의 상황을 신식민지 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광주지역‘ ’ .』

을 하나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정의했다는 것은 탈식민을 무크지의 방향성으로 잡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탈식민 은 한 국가나 사회가 다른 국가나 사회에 가해지는. ( )脫植民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지배를 벗어나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고 주체적으로 현실을 바,

라보고 행동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위계질서의 지배를 거부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

고 주체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행동하려는 의지는 민족현실과 지역운동 에서 두드『 』

러지게 나타난다 당시에는 이런 요구들이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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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출판운동은 이를 위한 근본적인 주체적 세계관 을 획득을 비롯 지역운‘ ’ ,

동의 근거를 마련하는 지역매체와 부문운동으로서 운동영역을 개척하는 방향에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38)

특히 광주지역에서 탈식민의 방향은 곧 탈중앙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중앙에서 벗어나는 것은 지리적 의미를 넘어서 계급적 의미를 띠게 된 것이다 광주지.

역에서는 이러한 의식이 확산되어 있었다.

서울의 문학이 중앙의 문학이고 광주의 문학은 지방문학이며 주변 문학으로 인

식되고 있는 것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하루 빨리 극복해 내는 것이 지역문학 활.

성화의 관건이다 탈서울중심화 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 ‘ ’

까 광주의 문학이 지방 문학이 아닌 지역문학으로서의 정체성과 문화적으로 높?

은 가치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광주의 문학비평가들이 해야 할 보다 실질적 역할

이 있다고 생각한다.39)

이런 의식이 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더욱 확산되어 중앙문화 대 지방문화를 대립1980

시키려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그것은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인들 사이에서 의미론.

적 대립항이 형성되어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우선 중앙문화 대 지방문화로 구분하고.

대립하려는 문화풍토는 본래 지방자치가 허용되지 못한 정치 경제적 모순에서 연유된

것이다 자치의 민주정치가 뿌리내리지 못한 중앙집권의 전체주의 경제 구조로 인해서.

수도권 집중에 의한 지방경제의 불구성은 동시대적 삶의 패턴을 서울 중심으로 바꿔

놓았던 것이다.

서울 중심의 사고는 유교적 봉건사회 때부터 유래된 악습이기도 하다 이러한 악습.

이 산업화 이후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지방인의 필사적인 서울 편입 의지를 이끌

어내었다 서울과 타 지역은 상호간의 특수성과 존립근거가 인정되는 조건에서의 대등.

한 만남이 아니라 일방적인 종속과 흡수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편입 의지가 좌.

절되었을 때 타 지역은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보수적 자폐적 거부감을 지니게 된다.

반면에 중앙에서의 삶은 은연중 지역적 삶을 종속적으로 바라보는 습성이 있고 자,

기 폐쇄적인 지역의 특성은 물적 기반으로서 지방주의를 내세워 중앙의 사고와 대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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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사실은 문화적 활동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졌고 이에. ,

대한 시정과 극복의 몸부림이 년대를 관통하여 드디어 지역운동으로 나타난 것이1980

다.

바로 그러한 의미의 지역운동에 가장 앞장서고자 한 사람들이 오월시 동인들이다.  

오월시 집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동인지는5 ,  

지역문화 운동으로 귀결된다 지역문화 운동은 중앙집권적 지배 문화에 대한.

구조적 공격이며 민중 에너지가 통일을 향해 분출되고 집결되는 통로의 확보, 40)

라는 것이다 지역과 민중 통일을 일체로 하는 지역운동의 방향성이 선명하게 드. ,

러나 있다 그 결과 년대 중반에 들어서자 지역운동의 중요성을 발견한 사례들이. 1980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 생산자인 문인들도 중앙에 대해서는 상충되고 양가적인.

행동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여전히 출판매체로서의 문화관련 정기간행물의 서울 완.

전 독점 기획출판사의 중앙 완전 독식이라는 구조적 헤게모니를 중앙이 차지함으로써,

서울의 지배력은 약화되지 않았다 이런 문화적 환경 속에서 문화적 측면에서 지역의.

독자적 활동성은 기대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

었던 것이 광지지역의 힘이다 그래서 년대 광주문학은. 1980 ,

년대 민중문학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다 광주문학은 시대와 민중과 통1980 .

일을 향한 걸음으로 한국현대문학사의 변혁을 준비해 나갔다.41)

이런 평가 지역문학이 중앙문학에 대해서 기여한 중요한 업적으로 기억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목요시 동인지는 광주지역의 동인지였지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 , 『 』

으면서 약간의 수익을 남길 수 있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동인지 형태를 무크지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문화 활동을 운동의 현실적 기반으로 삼아.

서 다양하고 풍부한 저항담론 을 펼칠 가능성을 열고자 한 것이다 이 기본적 가능‘ ’ .

성조차 대부분의 지역 동인지에서는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영세성과 종속성에.

빠져있는 상황 아래서는 진정한 지역문화운동의 기운이 독자적으로 싹트기도 어려웠던

것이다 그리하여 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지역문화는 주로 개별적 작업의 성과들이. 1980

  

  



- 25 -

파편적으로 모여 형성된 것일 뿐이었다 이 개별적 작업의 성과 또한 중앙이라고 하는.

중심문단에 대한 양가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둔다면 당시 지역운동을 탈중앙이 지닌 문제의식의 핵심에

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의 지방문단의 위상을 정리한 기사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매일경제 의 신문기사를 통해 탈식민 탈중앙 에서 나타. ‘ ’,‘ ’  

나는 양가성이 확인될 것이다 중앙과 지방 사이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소. .

길지만 인용해본다.

문학의 중앙 편재 현상을 탈피키 위한 지방문단의 자구적 노력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동인 활동을 중심으로 한 지방문인들의 활동은 종래 쓰기위해 동인지.

를 낸다는 소극적 차원을 벗어나 점차 향토문학의 정립과 발굴 재현을 위한 장으

로 자리바꿈을 하고 있다 도 지역에 따라서는 자기 지역 추린 들의 작품을 전집.

또는 선집으로 묶어 출판해내는 등 지방문단 활동의 새 차원을 맞고 있다.

구체적인 생활감정 그려

향토문학으로 대표되는 지방문단의 활성화는 묻혀있던 각 지역의 생활감정이

풍습전통 등을 문학을 통해 재현해 낸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각지역간의.

정신적 교류가 가능하고 서로의 이해를 통해 좁게는 지역 간 넓게는 민족적 공감

대를 형성 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향토문학으로 대표되는 지방문단의 활성화는 묻혀있던 각 지역의 생활감정이

풍습전통 등을 문학을 통에 재현해 낸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각지역간의.

정신적 교류가 가능하고 이해를 통해 좁게는 지역 간 넓게는 민족적 공감대를 형

성 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과거 지나치게 중앙 집중적이던 문화편재현상은 향토학문이 설자리를 없게 함

으로써 각 지역의 구체적인 생활감정이 무시되는 생활 무시되는 결과를 가져왔

다.

각종 동인활동으로 표출

지방문단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각종 동인활동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종래.

지방의 동인지 활동은 중앙에서 발표지면을 얻기 힘든 지방문인들이 지면을 얻기

위해 시작한 자구책인 경우가 많았다 문인이라는 이름 갖고 쓰지 않을 수 없자.

자신이 문인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알리는 방법으로 동인을 구성 동인지를 내는,

소극적인 범주 였던 것.

중앙문단에 새 활력소

그러나 최근 잇따라 간행되는 지방문단 동인지들의 상당수가 이미 뚜렷한 색채

를 갖기 시작했고 지역적 한계를 극복 지방에서 씌어져 서울에서 출판되고 다시,

각 지방으로 전파되는 새로운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또 충북 제주 목포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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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 지역출신문인들의 글을모아 전집 선집으로 간행하고 있는 등 질적으로,

나 규모면에서 지방문단은 점차 그 크기를 더해가고 있고 특히 시의경우 중안문

단을 압도할 정도.

구체적인 예로는 광주를 중심으로 한 목요시 동인 오월시 동인은 젊은 시인들

이 그 예이며 대전의 삶의 문학 부산에는 지평과 소설 열네 마당 대구에서는 자

유시 가 눈길을 끈다 또 지난 월 출범한 제주문학은 지역문화의 전파라는 점. 10

에서 대표적인예로 꼽힐 만한데 문충성 현기영 오성찬 등 제주출신 문인들이 제

주도의 역사 풍물을 소재로 글을 발표하고 있다 최명길을 중심으로 올해 초 발.

간된 무크지 마산문화도 공업화의 중심지 마산과 창원의 산업현장을 담아 지방,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또 한 예다.

중략- -

광주중심 시운동 활발

그 지역 문인들의 작품을 모은 예는 지난여름 간행된 목포시 인선집이 있는55

데 박순 범씨가 주축이 되어 목포출신과 목포를 근거지로 작품을 쓰다 떠난 문인

인의 작품을 모아 단행본으로 엮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우리의 지방55 .

문학이 더 이상 중앙집중 또는 중앙의 존적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 반가운 예

인 것이다.

서울에 존재하는 문학동인 개와 전국에 산재한 문학단체지부 개를 제외하16 19

고 순수 지방 동인은 년 현재 백 개로 밝혀지고 잇다 이들 모두가 바람직한82 1 2 .

문학 활동을 펴고 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지만 지방문인들의 치열한 의식은 점

차 지방문단에 중앙문단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개성 있는 문화권 형성

문학이 중앙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온 통념을 거부 독자적이며,

개성적 문화문권을 형성하고 이들 제반 지역문화가 민족적문화의 흐름을 이룰 때

민족적 일체감이 공고해 질수 있다 는 한지방동인지의 서문은 향토문학의 중요

성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42)

여기서 보여지듯 년대 접어들면서 지방문학의 상승세는 너무도 선명해서 중앙1980

과 대등한 위상을 보이고 있다 지방문단 동인지들의 상당수가 이미 뚜렷한 색채를. “

갖기 시작했고 지역적 한계를 극복 지방에서 씌어져 서울에서 출판되고 다시 각 지방,

으로 전파되는 새로운 양상 을 보인다는 지적이 그러하다 그리하여 지방문인들의” . “

치열한 의식은 점차 지방문단에 중앙문단 이상의 의미를 부여 받게 된 것이다 다만” .

지방문인들은 여전히 중앙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상태에서 충분히 벗어난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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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것은 중앙의 지배력이 여전히 막강했음을 뜻한다 그 지배력은 식민지배를 연상. .

시킨다 일제 식민지 시대 동경 문단이 조선의 경성 문단을 바라보는 시각과 중복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자의 시선은 지배 권력의 시선을 빌어 피지배 집단의.

동태를 추켜세우듯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역감정과 탈식민주의2)

그래서 다음 질문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역감정은 탈식민지와 어떤 관련성을 갖.

고 있는가?

지방으로서 광주는 외형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지역이었지 사실상 내부

의 식민지였다 특히 호남 사람들은 국적만 한국인이었지 내부의 식민지인처럼 간주. ,

되었다 마치 일제 강점기 조선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고위직에 진출하기 어려웠.

던 것처럼 독재 정권 하에서 광주 전남 출신은 대기업이나 국가공무원의 고위직에 진,

출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고향을 떠나 서울에 정착한 호남인의 모습은 식민지 이후 일본에 정착한 재일

한국인과 같은 처지였다 재일 한국인은 일본 땅에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즉 식민지. ,

시대의 차별과 분단 시대의 민족 모순을 온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 왔다 재일 한국인.

의 역사는 비단 재일 한국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일 한국인의 역사는 일본 속의 한.

국의 역사이기도 한 것이다.43) 마찬가지로 년 광주항쟁은 내부의 식민지에 대해1980

서 독재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는지를 보여주는 폭력적 사건이었던 것이

다.

광주지역은 이미 대한민국의 확실한 내부의 식민지였다 따라서 마치 식민지인을 다.

루듯 하는 신군부의 야만적 행위에 저항하기 위하여 광주지역의 문인들은 정치적 주‘

체 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 광주지역은 호남 차별 지역감정 폭도들의 도‘ ’, ‘ ’, ‘

시 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다 그래서 년대에 이전부터 스스로 예향’ . 1980 ‘

광주 임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 권력에 의해서 대등하게 맞서는 독’ .

자적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

는 과정에서 탈식민지적 담론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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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지역주민은 자신들의 현실을 분석하고 파악하고자 할 때 어김없이, ,

서울식 시각에 의해 판단기준을 적용했으며 스스로가 대상 으로만 취급돼 왔음에‘ ’

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비주체적 세계관이 결국 신식민주의.

문화를 이 땅에 고착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자 한다.44)

식민주의는 지배담론이요 탈식민주의는 이에 맞선 저항담론이다 이 두 담론은 늘 긴, .

장과 대립의 관계 속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그 대립적 상황이 오히려 차별과 배척의 논리.

를 환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당시 지배담론을 생산했던 지배세력들은 호남인의 생.

각을 불온시하여 배제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불온시를 통해 주체에서 배제시키려 한 시.

도는 신식민주의를 고착화시키는 것이기도 한다 스스로 예향 임을 자임하던 상태에서. ‘ ’

벗어나 특정한 지식 규율 가치를 강요받음으로써 진리의 장을 구성하는 체계에서 비주, ,

체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주체적 상태를 넘어서 광주지역의 문인들이 지배세력의 권위에 도

전하고 저항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감정 이라는 차별적 담론들을 지역운동과. ‘ ’

문학의 저항활동을 통해서 돌파하고자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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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년대 이전 광주지역 동인지 무크지1980 ,

제 절 시대별 변천사 요약1

년대 이전에도 광주지역의 동인지 활동은 중앙에 뒤지지 않는 활력을 유지하고 있1980

었다 그 내용을 일별하기 위해서 년대 이전 년대 년대 년대 순서로. 1950 , 1950 , 1960 , 1970

표로 작성하고 간단한 설명을 추가하고자 한다.

년 전쟁 이전1. 1950

표 년 이전 광주 전남 동인지< 5> 1950 · 45)

박형철 엮음 광주 전남 문학 동인사 한림문학재단 쪽, · , , 2005. 32 .『 』

193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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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이전 광주지역 동인지를 살펴보면 동인지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지역임에도1950

불구하고 중앙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중앙문단에서.

도 중심적으로 활동한 박용철은 시문학 문예월간 에 참여하여 광주지역 문학운동,    

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문예월간 은 편집 발행까지 하였다 이 잡지는 순문. , .  

예 종합지 문예월간사 로서 시문학 이 서정시만을 다룬 시전( , 1931.11.1.~1932.3.1.)   

문지였다면 이 잡지는 문학의 전 장르를 수록한데 그 특징이 있다, .

이처럼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발간한 잡지들로 문예월간 극,『 』 『

예술 신문학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문예월간 은 물론 극예술 을 통해서, .』 『 』 『 』 『 』

도 박용철이 의욕을 가지고 지역성을 탈피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년 전쟁 이후2. 1950

표 년 이후 광주 전남 동인지< 6> 1950 · 46)

박형철 엮음 광주 전남 문학 동인사 한림문학재단 쪽, · , , 2005. 3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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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신문학 은 백완기『 』 47)와 김현승 손철 이동주 승지행 장용원 등이, , , ,

참여하여 전쟁중임에도 피폐해진 광주지역의 문학운동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시정신 은 서정주 신석정 김현승 박흡 이동주 박용철 등이 참여하여 당대 기, , , , ,『 』

라성 같은 작가들의 문학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년대 여러 동인에 걸쳐 활동했던. 1950

사람으로 이동주 김현승이 발견된다, .

또한 갈매기 는 해군 목포경비대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고 전우 동인의 동인지,『 』

이면서 피난민의 작품을 실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신문화 에서 김현승이 전남문학. 『 』

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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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년대 광주 전남 동인지< 7> 1960 · 48)

이 중에서 이랑 은 조선대 동문 중심으로 만들어진 학생동인지였다 목문학 은 목.    

포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박순범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그 이전 활동했던 목요회.   

동인회는 창간호만 내고 사라졌지만 목문학 은 호까지 발행하는 저력을 발휘했다6 .  

해안선 은 전남 전지역의 교사들이 모여 만든 문학동아리인데 호까지 발행하였다9 .  

석류 는 위관평을 중심으로 김종 김만옥 김준태 송기원 등이 참여한 동인지로, , , ,  

년대 학생문단을 주도하였다60 .

목요회동인은 목요시 라는 동인지를 창간호만 발행하고 사라졌다 이는 년. 1979『 』

광주에서 출현한 목요시 동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

박형철 엮음 광주 전남 문학 동인사 한림문학재단 쪽, · , ,2005. 3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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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년대 광주 전남 동인지< 8> 1970 · 49)

대학 중심의 동인들로서 조선대 국문과 중심의 터알 은 호까지 발행하였으며12 ,  

선대 전체 학생들을 모아 나락문학 동인회가 발행한 밭으로 살길을 은 호까지 발6『 』

행하였다 이는 년대 광주지역 청년문학의 기운을 불어 넣어 주었다 전남대 중심. 1970 .

으로는 용봉문학회가 있으나 동인지는 발행하지 못했고 시화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년대 광주지역에서는 아동문학이 무척 활발하였다 전원범을 중심으로 한 동1970 . 『

심의 시 는 호까지 발행하였다 그 이전에 전남아동문학가협회는 문삼석을 중심으23 .』

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를 호까지 발행하였다 또한 전남아동문학작가상을28 .『 』

제정하여 번이나 수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상옥을 중심으로 한 전남아동문학회가13 .

꽃마을 을 회동안 발행하였으며 아동글짓기 전남아동문학상을 제정하여 회씩이26 , 8『 』

나 수여하고 있었다.

그와 더불어 시조와 수필문학도 활발하게 동인활동을 구성하고 있었다 시조예술동.

인회는 허연을 중심으로 영산강 을 호까지 발행하였다 정소파를 중심으로 한 시4 .『 』

박형철 엮음 광주 전남 문학 동인사 한림문학재단 쪽, · , , 2005.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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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술동인회는 전남북광주를 포함하여 동인들로 구성되었으며 시조문예 를 호까35『 』

지 발행하는 저력을 발휘하였다 전남수필문학회가 전신인 광주수필문학은 김해석의.

역할이 컸다 전남수필 은 호 광주수필 은 호까지 발행했다. 17 , 42 .『 』 『 』

목포지역에서는 문학지가 없던 시절에 목포의 대 동인지 목문학 보륨문학 를2 ( , )    

중심으로 시대의 악조건을 무릅쓰고 회원 단합과 연수활동 저명작가 초청 문학의 밤, ,

등을 기획하였다 두 문학동인은 경쟁체제를 끝내고 통합하여 청호문학. ( )靑湖文學『 』

을 발족시켰다.

이처럼 년대 광주 광주 전남 지역의 문단은 시 수필 아동문학 시조 등 다양1970 ( · ) , , ,

한 장르의 동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 절 동인지 무크지 구성의 목적과 활동2 ,

앞에서는 년대 이전 광주 광주 전남 지역 동인지를 시대순으로 살펴보았다 여1980 ( · ) .

기에서는 전체 동인지중 한국문학사에서 로컬리티의 관점을 크게 강조하는 동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기존의 문단을 향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새로.

운 답을 찾고자 노력한 사례를 보여준다.

예술문화 의 구성과 활동1. ( ) (1946)藝術文化『 』

이 동인지는 목포에서 창간된 예술종합지이면서 목포와 광주 지역의 문학적 기반, 〮〮〮

을 다지는 초석이 되었다 여기에는 이동주 이화삼 엄심호 정철 오억 심인. . . . . .

섭 장병준 박기동 강지순 김석주 이해동 조희관 등이 동인으로 활동하였. . . . . .

다 년 봄에는 예술문화 의 발행처를 광주로 옮겼으며 현재까지 전남에서는. 1947 ,『 』

가장 오래된 최초의 문예지로서 로컬리티 문학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갈매기 의 구성과 활동2. (1950)『 』

갈매기 는 해군 목포경비부 정훈실에서 발간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쟁기의 문.『 』

학동인지라는 면에서 그리고 군사적 맥락이 확인되는 동인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이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다음의 글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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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기 는 해군 목포 경비부 정훈실 조병기 실장의 주선으로 집까지 발간되4，｢ ｣

었는데 주간은 조회관 편집위원은 李佳供 白尙健 李珍模 張秉俊 張德 車， ， ， ， ， ， ，

이었으며 여기에 참여한 시인은 김현승 조회관 이수복 박 홉 이석봉, ,載錫 ， ， ， ，

벅순자 임성순 장병준 이동주 정소파 조영암 조병화 허 연 김평옥 등이,， ， ， ， ， ， ，

었다 갈매기 역시 신문학 과 마찬가지로 범문단적인 작품발표의 성격을 띠.「 「｣ ｣

고 있었으며 당시 갈매기 동인과 신문학 동인의 중복과 교류는 뒷날 전남 문， 「 」 「 ｣

단을 이룩하는데 밑받침이 되었다.50)

이처럼 갈매기 는 년대 전쟁이념과 광주문단이 결합된 사례를 보여준다 이런1950 .  

방식의 동인 구성이 어렵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특히 김현승이 참여함으로서 반공.

이념과 순문학적 기능이 공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발간 목적은 참여한 시인.

들로 보아서 지역을 넘어서 범문단적 성향을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학 의 구성과 활동3. ( ) (1951)新文學『 』

신문학 은 김현승 등이 발행한 문학지이다 특히 박용철 시인의 부인 임정희의.『 』

후원에 힘입어 발행될 수 있었다 여기에 김현승과 박흡은 후학을 가르치는 한편 창작.

열이 뛰어나 광주문단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신문학 의 위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광주 전남 문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년 광주에서의 과 목포1951 j新文學「

에서의 갈매기 가 창간되어 나오면서부터이다 그리고 시정신 등 순문예. 1952「 「｣ ｣

지부터다 신문학 창간호는 김현승 등 동인의 힘으로 출간되었고 제 집부터서. 2「 」

는 고 박용철의 부인 여사의 재정적 후원으로 이루어졌는데 팡주문화사林貞姬 ，

백완기 발행으로 김현승이 편집을 맡았다.

여기에 참여한 시인으로는 김현승 박홉 이석봉 손철 장용건 숭지행 최태, ,， ， ，

웅 이동주 이수복 등이었다 특히 김현승과 박흡은 후학들올 가르치면서 광주.， ，

문단을 이끌어 이 지역문단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 신문학 은 지령 호로 그쳤. 4「 ｣

지만 전남 문단에 끼친 영향은 컸다 신문학은 전남문단의 구심점 이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발행된 현대문학 자유문학 문학예술 이 창간되기 전에,「 」 「 ， 」｣ ｢

전쟁의 와중이기에 전국에 동인지 문예지 하나 없는 때에 발표지면을 마련 문단，

을 이끌고 한국 문학사외 공백을 매꾼 문단의 유일한 발표 지면이었다.

서울의 문인들에게까지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잡지였다 이후 한국의. 6 25•

박형철 엮음 광주 전남 문학 동인사 한림문학재단, · ,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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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순문예지였기 때문에 범문단적 성격을 띠어 이기에 황순원의 소나기 와「 」

서정주의 시 무등을 바라보며 등의 작품과 이은상 소언현 이견모 동의 시들> , ,〈

이 실리게 되었다.

집부터서는 서올 부산 등지에 피난했던 홀어진 문인들이 광주의 신문학 의3 「 ｣

멤버로 참여했다 는 소전 손재형 표지화는 김보현 시는 신석정 서정주. ,題字 ， ， ，

이상로 구 상 김현승 김종문 소설의 황순원 숭시행 평론은 이은상 조연현, , , ,， ， ，

등이었다 그때부터 전국 유명 문인들이 광주로 몰려왔다 서정주가 김현승 댁에. .

서 기거하게 되고 박종화 마해송 박영준 구 상 김동리 조연현 손소희 한,， ， ， ， ， ，

말숙 등이 연거푸 왕래했고 군인이었던 김조운 이영순 등의 전국 유명 문인과 문

단이 광주로 모인 화려한 시기였다(1951-1953) .

그러나 문단의 공백올 메꾼 은 재정난으로 집울 마지막으로 중단되4新文學「 」

었다 이와 같이 문단을 이끌었던 신문학 우리 현대 문학사에 문학사적. 同人誌「 ｣

가치로 이 몇 줄도 게재되지 않았다 이번 광주전남 문학 동인사 발간.新文學「 」

은 한국 문학사의 중요한 보완이다.

이 무렵 서정주 시인이 무등산 기슭 김현승 댁에 기거하면서 김현승과 쌍벽으

로 시작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이곳 광주는 그때부터 시인의 도시로 인식되었

다.51)

이처럼 신문학 은 광주에 문단을 형성시킨 계기를 만들었으며 문학인의 배출에 끼,  

친 영향도 대단히 컸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문인들에게도 개방됨으로써 황순원과 서.

정주 이동주 등의 대표작이 실릴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광주지역문단과 중앙문단의, .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 결과 신문학 은 한국전쟁 이후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순수문예지로서 이미 범『 』

문단적 성격을 획득하게 된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조명이 없다는 것은 문학사의 한계.

를 보여준다 신문학 은 년 월 일 창간호를 발행하여 년 월 일 총 제. 1951 6 1 1953 5 25『 』

집을 끝으로 종간되었다4 .

이 잡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편집한 사람은 김현승이다 김현승은 광주지역.

의 문학을 중앙문단과 연결하는 데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인터뷰를 참조할 수 있다.

김현승 화재를 좀 바꿉시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난 전시에 있어서도 순수. .：

문학의 필요를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전투문학에 대한 민족진영의 빈약성

박형철 엮음 광주 전남 문학 동인사 한림문학재단, · ,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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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감합니다 사변후 문예 전시판에 모윤숙씨나 유치환씨의 전쟁에. 6 25• 「 ｣

관한 시편이 실린 것은 압니다 마는 일반적으로 사변 전후를 통하여 우리는 적과

의 대치상태 내지 전투태열에 있으면서도 민족진영 문인들의 시나 창작은 대개

전투현실과는 별로이 관계없는 작품들이었다고 봅니다.

장 우선 그 개념인데 전투문학이라니 오직 하나 뿐인 순수한 문학정신 이외：

에 따로 한 개의 목적 문학으로서의 전투문학이 있어야 한단 말이지요?

김현승 문학의 이원론을 주창하는 의미에서의 전투문학의 새로운 창조가 아：

니라 취재의 대상에서 하는 말이오 이를 테면 향토문학이나 제 차대전 때 불란. 2

서의 저항문학을 운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개념으로서의 전쟁문학 말이외

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전쟁이 완수되는 동안까지는 우리가 다루는 시나 소설의.

제재는 꽃이나 달보다는 총과 칼과 정의와 증오심에 두어야겠다는 말이지.

장 그야 소재만을 두고 하는 얘기람 새삼스러이 말할 것도 없겠지.：

김현승 아니 그건 그렇게 단순히 생각해버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점에 있어서는 나는 우리 민족진영의 작가들은 너무 자유주의 적이었고 너무 평

화적이었다고 보아요 민족의 끓는 피와 돌진을 노래할 단계에 있으면서도 오히.

려 사슴과 청산을 노래한 허물이 없지 않지요 그러나 나는 지금은 그러한 여유.

는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 전연 동감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 대목이 없지 않지.：

요 첫째 지금 사슴과 청산을 노래하지 말고 민족의 피와 돌진을 그리자고 했지. ，

만 그것은 어데까지나 일원적인 리알리티 를 추구하는 진정한 문학정신에서 우' ’

러나온 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령 우리가 적색문학을 배격하는.

이유의 한 가지는 그것이 반민족적이라는 점 이외에 문학의 자율성을 부인하는

하나의 공리적 목적문학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박 그렇지요 문학인으로선 오히려 그 점에 더 많은 중오를 느끼지요.：

장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전투문학이란 것은 결코 피상적인 목적문학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의 민족적 양심과 진실이 고도한 창작정신에까지 승화되어

이것이 필연적으로 민족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민족의 정의와 진리를 그

려낼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창작의 모티브 가 역시 안에서 나온 거래야 할 게' ’

아닐까요.

김현승 물론 그야 따질 필요조차 없는 일이지요 요컨대 어떻게 요리하느냐.：

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즉 민족의 지향을 직시해,

야 한다는 그런 말이지요 나는 상식을 말하는 것뿐인데 장선생은 너무 이론으로.

따지려는군.

박 그야 대학교수니까 일동 웃음 아무튼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 ). 金先生：

겠고 또 필요도 합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장선생 말과 같이 순수문학과 병‘

행 해서 전쟁시이니까 의식적으로 따로 만들어내는 이원론적인 목적문학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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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리의 문학정신이 전쟁이란 현실에 부딪쳐 스스로 발화하는 문학작품이어야

할 것입니다.

김현승 글쎄 나보기는 스스로 발화하는 경향이 적으니까 하는 말 아니요.：

장 그럼 그건 그렇고 우리 호남문인들도 호남지방에만 작품활동올 국한할 것:

이 아니라 좀더 진출해야 할 텐데

이 그건 당연히 그래야지요.：

김현승 그러나 사실인즉 어렵지 않을까.： …

이 그 이유는：

박 첫째는 역링부족이 문제이고 그러나 반드시 역량만율 가지고도 진출이 용：

이한 것은 아니니까.

손 대개는 모두 동굴의 우상들이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뚜렷한 작품만； ：

있으면야.

이 지방문인의 불리한 핸디캡을 극복하려면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지 에.小成：

만족했다간 안되지.

박 첫째 역량부족 둘째 후배를 이끌어 줄만한 선배가 호남출신으로 희소, .： ，

하였던 것 셋째 계속된 집단적인 문학운동이 없었던 것 향당심이 적은 것 이. , ， ，

런 것들이 중앙 진출 부진의 요인들이 아닐까.

손 문학이 매명의 도구가 아닐 바에야 지방에서 작품 몇 개 발표하고는 대가：

연해온 태도가 결국 그 사람들의 자살행위가 아니었던가.52)

이 좌담회에서 김현승은 광주의 지역문단과 중앙문단의 격차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

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전시 상황에서 문.

학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그리고 전투문학에 대한 호,

의적인 진술을 통해서 전쟁 시기 순문학의 기능에 대한 선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영도 의 구성과 활동4. ( ) (1955)零度『 』

영도 는 광주고를 졸업한 동문중심으로 조직한 동인지이다 기성의 일체의 것을 거.  

부하고 문단의 관행과 관습을 거부한 작품만으로 승부를 걸었던 동인지였다 그런 면, .

에서 로컬리티로서 중앙문단을 거부했다는 것만으로도 년 당시 문단사적인 화제로1955

떠오를 만큼 많은 반향을 일으킨 동인지였다 광주지역에서는 년대 목요시 가. 19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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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그 의도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년 창간되었지만 집을 내고 창간동인들. 1955 2

이 중앙문단에 진출하면서 중단되었던 것이다 년 복간되었지만 집을 내고 또 다. 1966 2

시 종간되고 말았다 중앙문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

물론 참여시인들 중에서 몇 사람은 중앙 문단에서 활동하며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이성부 최하림 김현 등이 그들이다, , .

영도 에 발표한 이성부의 시는 편이다 그의 첫시집 이성부시집 에 영도 에 발4 .      

표하였던 작품 중 편이 실려 있다 시집의 머리말에서 이성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3 . “

지금까지 발표한 작품들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수록”53)하였다고 밝히

고 있다 영도 에 발표하였던 땀을 참아내다 는 고양이 로 복수. 4 ( )1復讐「 」 「 」 「 」  

과 복수 는 보복 과 보복 로 제목만 바뀌었다 장시인( )2 ( )1 ( )2 .復讐 報復 報復「 」 「 」 「 」

지령 은 시집에 실려 있지 않다( ) .指令「 」

최하림은 영도 에 밖의 의자 와 달팽이의 탑 을 발표하였다3 ( ) ( ) .椅子 塔「 」 「 」  

신동엽도 영도 에 권투선수 를 발표하였다4 .「 」  

김현은 서울대 불문과에서 동문수학하던 김정옥에 의해서 최하림과 함께 동인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영도 에 발표한 김현의 비평 국어비평의 가능성 한국시의 경. 3 -「  

우 는 한국비평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이 평론은 김현의 초기.」

비평의 관심이 어디에 놓여있는가를 가늠해 보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평론의 관심.

이 바로 언어에 있다는 데서 그것을 알 수 있다.54) 사실 김현 이전에는 문학에서 언

어 그 자체 주목하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영도 는 한국문학사. 『 』

에서 새로운 비평 정신의 정신적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한다.

영도 의 발간 목적은 다음의 글에서 발견된다.  

영도 의 성장 배경은 해방 공간과 공간이다 해방 공간은 끝내 조국을6 25 .•｢ ｣

분단으로 쪼개더니 급기야 는 생살 찢는 민족상잔의 피바다를 빚었다 이6 25 .•

어 남북은 총구 노린 휴전선의 철조망으로 탈바꿈했다 전화의 국토는 초토화 황.

폐화했고 살아난 생명은 전율로 몸부림쳤다.

영도 또한 그 틈바구니에서 어쩌다 기사회생한 병아리에 불과했다 병아리.「 」

가 성장하기엔 생의 준령을 기어오르고 심연올 뚫는 진통과 고뇌를 거듭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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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질서와 가치 붕괴로 일체는 에서의 시작이었다 적나라한 현실파악이‘ ‘ .零

급했고 삶은 그저 주어진 지식의 종합이 아니었나 현실은 자기비판과 자기 부.，

정을 통한 건설의 약동을 촉구했다 삶은 다할줄 모른 자기비판과 자기 탈피였.

다 거세된 회색의 이론이 아니라 사열하는 삶의 약동이었다 그 과정에서 새 광. .

장을 구축했다 그것이 영도 요 다음의 규칙을 다짐했다 문예지 추천과 신. .「 」 ①

문 현상응모 거부 동인 영입의 작품 심의는 회원 만장일치제 동인지 제작비② ③

공동부담 단 여유있는 동인의 제작비 전담 및 찬조금은 허용키로 했다.

문제는 제작비였다 당시 동인들은 가난한 대학 재학생 년생 영도. (2 3 )• ，「 」

창간을 눈앞에 두고 제작비를 마련 못했다 궁여지책으로 강태열의 등록금 지출.

은 에 길이 남을 추억담이다 드디어 영도 는 년 월 일 창간‘ ’ . 1955 2 1零度史 「 」

됐다 그 해 창간된 지보다 개월 뒤다 그로써 영도 회는 일대. 1 .現代文學「 」 「 」

센세이셔널한 이목을 끌었다 당시 서울대 재학생이던 김정옥을 통해 이 일 박. ，

이문 이어령 등이 동인지 참여 의사에다 작품을 보내온 것으로 기억된다 그때.，

이 일의 영입을 만장일치로 찬성했을 뿐 그 밖은 다음 기회로 미뤘다 영도동인.

과 친근했던 윤삼화의 영입도 보류하기까지 했다 이것이 영도 철학이었다 시. .「 」

대사조와 사상의 변천은 영도 를 우물안 개구리로만 묶어두지 않았다 우물을.「 」

박차고 강물을 해쳐 큰 바다로의 진출을 촉구했다 미래를 향한 바다로의 유영.

에는 문예지 추천과 신문의 현상 응모가 불가피했다 그래서 미래 지향에( ) .遊泳

의 유영은 이심전심으로 이뤄졌다 김정옥은 프랑스 소르본느대로 떠났고 박성. ，

룡은 에서 시 ' ’ (1955. 12) ‘ ’(1956.4), ‘文學藝術 郊外 校外 花甁情『 』

추천완료 박봉우는 시 당선 신춘문예현상’(1956.7) ‘ ’景 休戰線 朝 日報， 「 」鲜

정현웅은 에 시 바위 와(1956.1) ‘ ’(1956.3) '文學藝術 果寅素措， 「『 』

에 이어 에서 시 둥으로 추천완료 장병'(1956.10) J ' ’(1963.3)現代文學 音樂「 ，

회 장백일 는 문학평론 현대문학론 당선 신춘문예 현상 이어( ) ' ’ ( 1958.1)朝鮮曰 ，

주명영은 현대문학 에서 시 ‘ ’(1959) ' ’(1959.12) '昏睡 風景 通『 』 ，

등으로 추천 완료 강태열은 에서 시 뒷 당선’(1960.5) ‘ ’ ‘ ’思想界 窓□ ，

이일은 서울대 불문과 를 거쳐 프랑스 소르본느대에서 근대 미술학 및(1960.1) ( )，

미학을 전공했다 상금도 의 미래 지향에의 유영은 계속 중이다. .零度「 」 55)

이를 통해 보건대 영도 의 발간 목적은 첫째 전통과 질서와 가치의 붕괴를 의도, ,  

한 것 둘째 지속적인 자기비판과 자기 부정을 통한 건설 셋째 거세된 회색의 이론, , , ,

이 아니라 사열하는 삶의 약동을 추구하는 데 있었다 이 또한 지역의 동인지가 중앙.

문단으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이 되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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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화 는 신문학 이 호로 폐간되자 김현승과 그의 제자들이 만든 것으로 순4『 』 『 』

수종합문예지를 지향했다 그러나 단 회 발간으로 단명하고 말았다 그러나 신문학. 1 .   

의 재간행을 고려하여 전남문단의 미래를 전망을 하고 있는 김현승의 소감은 결연하

다 신문화 창간호 실려 있는 전남문단에 대한 전망에서 김현승은 신문화 가 신.      

문학 을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문단이 형성되려면 작가가 있어야 한다 문단이 발전되려면 작가가 발전되어야.

한다 작가는 무엇이냐 우리는 작품 없는 작가를 상상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문. ? .

단이 있으려면 작가가 있어야 되고 작가의 필수조건은 작품을 써야 한다 앞으로.

의 전남문단은 백의 이론가보다 하나의 작가가 나와야 한다 백의 가십평이나 백.

의 잡문가나 백의 강단 문학자보다는 하나의 꾸준한 작가가 작품을 써야 한다.

작품으로 문단에 도전하지 않는 한 아무런 비평자도 아무런 애호가도 아무런

풍부한 이론가도 아무런 협조자도 경제적 공로자도 작가는 될 수 없다.

중략- -

혼란과 대립 중에서도 한국의 문단은 점진 성장하여 가고 있다 한국문학은 소.

년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성인의 세계로 점점 심각하고 고원하여가고 있다 전남.

문단만이 여하히 값싼 기분이나 안이한 감정에 구태의연히 머무르게 된다면 가까

스로 진출한 신인들의 희망도 기성들의 기대도 수포로 돌아가고 다시 침체 상태

로 흐르고 말 것이다.

앞으로의 전남문단은 값싼 기분이나 소녀 취미나 요행심에서 탈피되어 자기 자

신의 위치를 전국 내지 세계 문단적 시야 위에 두고 진실한 태도로써 작가 수립

에 피나는 노력들을 꾸준히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빌리면 연애를 위하여 시를 버리지 않는 마작을 위하여

밤을 새우기보다는 창작을 위하여 밤을 새우는 그러한 정성과 기혼으로 모든 현

실적 곤란과 정신적 위기를 극복하고 천주의 신 아틀라스 와 같이 끝까지 문학『 」

적 희망과 이상의 하늘을 받들고 지금 있는 작가들만이 전남문단의 계승자로서

자연토대 속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현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그러한 포부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남문단의 상황을 보면 중앙지면에 발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소수의 작

가들을 빼고도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 여기에 지면이라.

함은 물론 순문예지가 있어 작품들이 때때로 발표 아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

한 지면을 통하여 나온 작품들을 가지고 전남문단의 수준을 측정한다는 것은 위

험천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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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원래 신문이나 잡지의 문화면이 가지는 통속적 성격과 타산적 태도로부

터 결과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문예지라야 안심하고 작품을.

발표하고 또 그 진가를 시험해 볼 수 있을 터인데 전남에는 현재 그러한 기관이

없다는 말이다 이 사실은 앞으로 전남문학의 발전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문단이 있으려면 작가가 있어야 한.

다 그리고 작가가 되려면 작품이 있어야 하고 작품이 있으려면 발표지면이 있어.

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전남문단에는 대표적인 발표지면이 없다 그렇다면 전남문. .

단의 전망도 무용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순문예지의 발간을 위하여 전남?

문단의 물심양면을 총집결함이 무엇보다 긴요한 일일 줄 안다 그러나 전남을 대.

표하는 문예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의 손에 의하여 발간되든지 그때에는 신『

문학 의 전철을 다시 밟는 일이 없기를 필자는 부탁한다.』 56)

김현승은 신문학 의 실패가 못내 아쉬웠던 것이다 광주전남문단에 순문예지가 절.  

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신문화 가 그러한 역할을 대신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중앙문단에 지면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다. .

지역문단에 대한 중앙문단의 배려가 부족하니 지역문단에 독자적 문예잡지가 필요하다

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시예술 의 구성과 활동5. (1963)『 』

시예술 는(1963)『 』 한국문인협회 전남지부가 지역 문단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행한 시 전문 간행물로서, 광주 전남의 시인들이 대거 참여하여 완성한 시동인지이.〮〮 다.

년 월 창간되어 김해성 범대순 오화룡 이수복 정소파 허연 안도섭1963 6 ㆍ ㆍ ㆍ ㆍ ㆍ ㆍ 57) 등이

참가하였다.

시예술 에 참여한 지역 문인들은 전남문학의 중심으로서 광주지역의 로컬리티적 성『 』

격을 강조하기보다는 이를 벗어나 중앙으로 진출할 것을 열망하였고 이들 몇은 서울로,

상경하여 그 뜻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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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4 년대 광주지역 동인지 무크지 시전문지1980 , 1 :

제 절 전체 개관1

년대에도 광주 광주 전남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동인들이 활동하고 있었다1980 ( · ) .

대략 여 개의 동인들이 광주지역의 문학을 풍성하게 하고 있었다45 .

표 년대 광주 전남지역 동인지< 9> 1980 · 58)

박형철 엮음 광주 전남 문학 동인사 한림문학재단 쪽, · , , 2005.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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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활동한 문학 동인지로는 년부터 결성된 원탁시 동1967   

인회가 있다 년대에도 원탁시 는 년 한해만을 건너뛰었을 뿐 년부터. 1980 1980 1981『 』

해를 거르지 않고 간행하였다 그때까지 참여한 시인들로는 강인한 김종 김준태 김. , , ,

재철 김재흔 김현곤 문도채 문병란 박홍원 범대순 손광은 송기운 정재완 진, , , , , , , , , ,

헌성 오명규 이한용 차의섭 허형만 등이 있다 특히 범대순은 창간 이후 년대까, , , , . 80

지의 공로를 인정할 만하다 동인들 사이에는 서로 개별성이 강하였지만 모든 것을 인.

정해주는 것도 원탁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년대 총무를 맡은 문도채는 원탁시 동인을 순수한 문학 공동체의 모습으로1980 『 』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지역 공동체의 감수성이 산업화와 폭압적 권력의 지배로.

인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상실된 공동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병들고.

늙은 자신의 몸과 에피소드를 비유하여 시를 짓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년부터 모임을 시작한 목요시 동인이 있다 서울의 강인한을 중심으1979 .』 

로 김종 김준태 국효문 고정희 송수권 장효문 허형만 등이 년까지 집을 발, , , , , , 1986 6

행하면서 주제의 선명성을 보인다 이들은 전적으로 광주 를 지역 거점으로 삼았다. ‘ ’ .

그들의 목요시 발간의 목적은 다음의 선언에 잘 드러나 있다.  

시인은 가수도 정치가도 아니다 시인은 다만 운율 있는 언어로 자기의 성을.

구축하는 언어의 주인일 뿐이다 주제가 없이 도도히 범람하는 현란한 의상과 공.

허한 핏대를 똑같이 우리는 배격한다.59)

이 선언에서 보여지듯 목요시 동인은 두 가지 시적 태도를 경계한다 첫째는.『 』

현란한 의상 으로 비유되는 시로서 언어를 위한 언어의 놀이 로 규정된 이 시“ ” , “ ”

작 태도는 상업적 장인주의 로 배격된다 둘째는 공허한 핏대 로 비유되는 상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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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참여시를 지적하고 있다 목요시 동인들은 상투적 참여시 를 또 다른 상업. ‘ ’『 』

주의로 평가한다.

이들은 이 두 극단주의를 지양하고 올바른 주제와 아름다움이 있는 참다운 시 를“ ”

쓰겠다는 건강한 자기 성찰의 자세로 동인지를 출범시킨다 참다운 시 라는 개념은. ‘ ’

새로움에 대한 도전 개성을 획득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 만큼, ,

모든 시인에게 커다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지만 아울러 몹시 풀어나가기 어려운 문

제이기도 하다.

목요시 동인들의 참다운 시 를 위한 노력은 년 가을부터 거의 해마다 한‘ ’ 1979『 』

권씩 동인지를 세상에 내놓는 열의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각 호마다 참여 시인들은.

시대 상황에 비켜서지 않는 시들을 편씩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은 불의에 대한 저4-5 ,

항의식이 강했음을 보여준다.

이 동인지의 특징은 무엇보다 일상에 대한 비판적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목요. 『

시 에 동인으로 참여한 시인들은 참다운 시 를 추구하면서 소시민적 중산층의 일‘ ’』

상에 대해 비판적 현실 인식을 가미하고 있다 동인 가운데서도 특히 강인한은 평범한.

일상에서 발견되는 경이적인 진실과 감동을 추구한 시인이다 송수권은 전통 가락을.

현대적으로 이어받아 겨레의 한과 비애를 빼어난 서정성으로 녹여내었다 고정희는 날.

카로운 현실 인식과 기독교적 상상력을 버무려 팽팽한 긴장의 시를 선보였다 이 밖에.

도 특별한 기교나 소재 없이 평이함 속에서 현실 응시의 자세를 보여준 국효문 남성,

적인 강건한 어조에 곁들인 서정성으로 현실을 폭넓게 아우르며 년대를 대표하는1970

민중 시인으로 부각된 김준태 따뜻한 일상의 편린들을 진솔하게 드러낸 허형만 등 호,

남 시단의 주축을 이룬 시인들이 동인으로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오월시 동인들이 있다 그들은 오월시 를 년부터 년까지. 1981 1985『 』  

집을 상재하였다 이 잡지는 판형과 면수가 다양하게 발행되었다 시 동인지인 이 잡5 . .

지는 시를 주로 실었지만 집부터는 동인의 평론과 산문 등도 함께 실었다 각 권은3 .

이 땅에 태어나서 집 그 산 그 하늘이 그립거든 집 땅들아 하늘아 많(1 ), (2 ),『 』 『 』 『

은 사람아 집 다시는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집 월 집 등으로 제(3 ), (4 ), 5 (5 )』 『 』 『 』

목이 따로 붙어 있다 처음에는 김진경 박상태 박몽구 나종영 이영진 박주관 곽. , ( ), , , ,

재구가 동인으로 참여하여 시 작품을 주로 발표하였으며 이후에는 윤재철 최두석, , ,

나해철 고광헌이 합류하여 시와 평론 등을 발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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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원탁시2 『 』

구성의 목적과 활동1.

원탁시 는 광주지역의 동인지로서 가장 오래된 발간물이다 년부터 발간되. 1967『 』

어 비교적 최근까지 그 명맥이 유지되었다 초창기 원탁시 의 발간 목적이나 구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원탁시회 는 년 월 윤심하 정현웅을 포함하여 박홍원 문병란 구창1967 1『 』 ， ， ，

환 손광은 등 김현승 선생님의 제자들이 주축이 되고 김현곤 권일송 송선영,， ， ，

황길현 박희연 범대순 등이 김현승 선생님을 초청한 가운데 광주 에서 발, YMCA，

기인회를 가졌다 인선은 주로 윤삼하가 하였고 김현승 선생님의 동의를 받은 것.

으로 안다 발기인대회에서 동인회 이름은 범대순 회원의 제안으로 원탁 으로. 『 』

하였다 동인지 창간호를 월에 내기로 하고 동인회 심부름은 범대순 회원이 맡. 5

기로 하는 등의 결의가 있었다 년 월 일자 그 첫 호는 팜프렛이었다 그. 1967 5 1 . .

리고 같은 달 일 미국공보원에서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출판기념회에서 이수복10 .

시인이 축사를 낭송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시회의 이름인 원탁 은 년. ( ) 1966圓卓『  

월 조지훈 선생이 중심이 된 세계자유원탁회의 라는 국제적인 비판적 조직의12 『 』

이름에서 범대순 회원이 제안한 셈이다.

창간 뒤 년 동안 동인지를 내는 일 등 주로 범대순 회원이 잔일을 맡았다 그2 .

러다가 윤삼하 시인이 서울로 가고 정현웅 시인이 탈퇴했다 그러는 가운데. 1969

년 월 호 특집을 내면서 종래의 팜프렛 형식을 탈피하고 단행본으로 약진의9 10，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비로소 원탁 선언 을 하면서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그. ' ’ .

다이나믹한 선언문은 김현곤 회원이 썼다 원탁 절정의 시기였다. .

김현승 선생님은 당시 원탁 에 두 가지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 하나는 원탁.『 』

의 기사가 상징하는 인류 구원정신을 반영한다는 뜻이었고 또 하나는 처음과 다，

음이 없고 위아래가 없는 민주주의적 동인이라는 것이었다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서 각자 개성을 지키지만 그러나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원탁문학 창간호 당시 동인은 권일송 문병란 박홍원 범대순 손광은 윤「 」 ， ， ， ， ，

삼하 정현웅 황길현 김현곤 이상 시 안영 소설 구창 평론 둥 문학 장르를( ) ( ) ( )， ， ， ，

시에만 국한시키지 않았다 그 후 송선영 박희연 송기숙 조성원 집 김재혼. (2 )， ， ， ，

집 허 연 문도채 임효순 집 정재완 진헌성 집 김재희 집 주기(5 ), (7 ) (11 ) (13 )， ， ， ， ， ，

운 차의섭 집 오명규 집 송수권 집 강인한 김 종 집 허형만(15 ), (16 ) (17 ), (1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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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이한용 집 최봉회 이향아 장효문 백추자 집 조병기 전원범(20 ) (21 ) , (25 ), , ,， ， ， ，

박덕은 집 최재환 집 최하림 집 이진영 김영박 집 국효문(28 ) (29 ), (30 ) (35 ) (36， ， ， ，

집 서춘기 박주관 집 신정숙 집 최영숙 함진원 염창권 박혜옥 고) (38 ) (39 ),， ， ， ， ， ， ，

성만 집 박순선 집 강경호 집 등의 동인들이 참여해 왔고 이중 일부(41 ) (42 ) (43 )， ，

는 별세하였거나 본회를 떠나기도 하여 현재는 범대순 문병란 두 분은 작고( )， ，

손광은 김현곤 김재혼 진헌성 주기운 작고 오명규 강인한 김 종 허형, , ( ), ,， ， ， ，

만 최봉회 이향아 조병기 백서영 백추자와 동일인 전원범 최재환 이진( ) ,， ， ， ， ， ，

영 김영박 국효문 서춘기 박주관 함진원 최영숙 염창권 박해옥 고성만, ,， ， ， ， ， ， ， ，

박순선 강경호 서향숙 이성자 안정환 작고 등 명이 원로와 신진 스승과, ( ) 33， ， ， ，

제자의 정을 돈독히 나누며 함께 시의 전통 과 시의 위의 를 지켜가고 있‘ ’ ‘ '

다.

지난 년 동안 원탁시회 는 첫째 전 장르에 걸쳐 출발했으나 년 제35 1970 11『 』 ，

집부터 동인회 명칭을 원탁문학회 에서 원탁시회 로 동인지 역시 원탁문』 『 』 ， 「 

학 에서 원탁시 로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

둘째 년 간 년과 년 두 해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추어 계, 35 1968 1969 ， ， ，

간으로 발행되었고 창립의 해인 년과 년에는 봄 가을 두 권을 발행했1967 1972 ,，

으며 년과 년을 빼고는 매년 한 권씩 발행했다 결호가 생긴 년은1973 1980 . 1973，

년부터 매년 한 권씩 발행해 오던 동인지가 바로 앞의 해인 년 가을에1970 1972

이미 발간되었기 때문이나 년의 경우는 신군부 통치하에서 광주 민주화운동1980，

을 겪은 해였을 뿐 아니라 전년도인 년에 발행된 집이 신군부의 검열에 걸1979 20

려 이미 전국 문인들에게 발송된 동인지의 회수령이 내린 뒤끝이었기 때문에 결

호가 생겼다 그러나 지금은 년 집부터는 매년 봄 겨울 반년간지 형태로. 2000 40 ,

발간 현재 집까지 발간되었다, 43 .

셋째 초창기에는 광주 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출발했으나 차츰 전남 지역, ‘ ' ' ’

의 동인들이 영입되어 지역성이 확대되었으며 동시에 동인들의 연령층도 대에70

서 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새대 간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30 .

넷째 지난 년 동안 동인지는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발간되었는바 계간으35， ，

로 발간되던 년 겨울호는 원탁문학 호 기념 특집호로 원탁발언 이 선언1969 10 ‘ ’

문으로 실렸으며 년 호 창간 주년을 년 호는 창간 주년을, 1977 18 10 , 1987 27 20 ，

년 호는 창간 주년을 각각 기념하는 특집호로 발행되었다 그 뿐 아니라1997 37 30 .

년 호부터는 매호마다 신입회원에 대한 특집을 꾸미면서 작품세계를 조명1974 15

하고 있다.

다섯째 매년 월 정기 월례회에서 당해 년도 광주지역 신춘문예 시 당선자를1，

초청하여 축하해 주고 당선 시인들의 작품 감상을 함께 하고 있으며 년부터2000，

매년 월 일을 원탁시의 날 로 정한 후 월 중에 원탁시의 밤 을 갖고 있5 1 ' ’ 5 ' ’

다 또한 영호남 교류 차원에서 서로 오가며 시낭송 문화강연과 같은 행사를. ，



- 49 -

치루기도 한다.

특기사항 ：

원탁시 는 처음 원탁문학 으로 시작했는데 년 제 집부터 원탁1970 11①「 」 「 」 「

시 를 제호로 바꾸어 시 전문지로 재출발하였다.」

년 원탁발언 선언을 하였으며 모두가 등단 된 시인으로 조직 된 동인1969 ' ’②

단체이다.

한국시인협회 광주 세미나 개최를 협찬했다.③ 60)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원탁시 는 김현승을 중심으로 광주지역의 시인들이 총집결,   

된 양상을 보이는 동인지이다 민주적인 의식과 지역문단의 자부심이 담겨 있다 특징. .

적인 것은 년과 년에 두 차례 결호를 내게 된 것인데 그 이유가 신군부의 검1973 1980 ,

열에 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년에 발간된 호가 문제되어 회수령을 내렸. 1979 20

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신군부가 지역동인지에 이르기까지 혹독한 검열을 자행했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회수령이 내려진 호의 후기 부분이다20 .

後 記

비록 허술한 차림새이긴 하지만 예정대로 이 또 햇빛을 보게20圓卓詩 輯〈 〉ᄋ

되었다 를 올린다는 뜻에서 로 꾸미자는 도 있었지만. 冠禮 豪華版 特大號 意見 虛

를 부릴 까닭이 없다고 생각되어 에나 힘을 기울이자고 중얼거렸던 소망이勢 作品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는지 바지가랭이를 걷어 올리고 매를 기다릴 참이다, .

를 시작할 무렵에 였던 우리들이 어느덧 의 고개를 바라보게30圓卓詩 代 知命ᄋ

되었지만 에 쫓기면서도 는 의 극히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은 양生活 詩 日常

게으름을 피우는 이 없다는 점 우리의 자랑이라고나 할까, .會貝

게다가 는 의 성실한 삶을 반추하는 그 의 인 이라詩 詩人 時代 社會的 産物〈 〉ᄋ

부르짖고 나온 김 종 과 같은 점은 들이 우리의 후임에 참여, ,姜寅翰 許 萬 詩人烔

케 되었으니 모두가 로 되돌아간 기분이다30 .代

그 동안 값진 을 한 , , ,詩集 上梓 朴烘元 金在欣 文炳蘭 吳命奎 許 萬 會員，ᄋ 烔

과 그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를 한 과 기쁨을 같이手記 日譯 刊行 朱基運 會員〈 〉

하면서 보다 진지한 자세로 에 할 것을 다짐한다.詩業 熱中 61)

허형만 호남의 최장수 동인 원탁시회 광주 전남문학동인사, , · . 2005.「 『 』」   

쪽147-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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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령에 값하는 구절은 찾아보기 어렵다 회원들의 동정을 알리고 모음에 대한 회.

고가 담겨 있을 뿐이다 새로 참여한 시인으로 김종 허형만 강인한 등이 포함되어. , ,

있다 원탁문학 에서 원탁시 로 변경하고 년이 지났다는 뜻에서 성인식을 겸하여. 21    

특별한 발간형태를 고려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 동인지 발간에 매번 뜻을 두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년을 거르고 년에 새로운 호가 발간된다. 1980 1981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원탁시 동인지는 본래 년에 출발한 것이다 특이한 것, 1967 .  

은 동인회의 명칭을 정하는 과정에서 에피소드가 전해진다는 것이다 동인회의 명칭은.

구성원의 특성이나 문학 활동의 지향점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

어서 현대시 는 시의 기법적인 측면에서 현대성을 강조한다거나 신춘시 는 신춘문,    

예 등단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오월시 는 광주의 월 항쟁을 정신적 거점으로 두, 5  

고 자유 민주의 실천을 강조한다는 등이 나름의 문학 활동의 지향점이나 특성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원탁 라는 이름 자체도 중세 기독교적 영웅담이나 세계관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구적이고 기독교적인 의미는 아닌듯하다. .

원탁 은 년 월 조지훈 선생이 중심이 된 세계자유원탁회의 라는( ) 1966 12 ‘ ’圓卓『  

국제적인 비판적 조직의 이름에서 따올 것을 범대순 회원이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름.

처럼 원탁회의가 갖는 구성원 간의 평등성과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범.

대순은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년 월 광주 관광호텔에서 특이한 하나의 원탁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1966 10

았다 영국 종합잡지 이코노미스트가 후원하고 한국에서 시인 조지훈 선생이 위.

촉받아 운영한 민주정치라는 주제의 전국적인 순회 시사포럼이었다.62)

이를 통해서 보아도 동인지 원탁 의 명칭이 년 월 광주 소회의실에서 열1967 1 YMCA  

린 발기인 모임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탁 이라는 말은 또한 아서왕이. ‘ ’

라는 영국의 전설적 영웅과 관련되어 있다 년 당시 범대순은 자신의 은사이신 조. 1966

지훈 선생의 광주에서 순회강연에 주목하였다 더욱이 범대순은 고려대학교에서 영문.

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다 원탁 이란 말은 침략을 물리친 명의 원탁의 기사들이. ‘ ’ 130

원탁에 둘러앉아 상하 없이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동등하게 토론하였다는 전설에서 근

거한다 그러므로 원탁에 대한 영국적 전설은 위에서 말했던 민주적 개념 말고도 성배.

를 찾아나선다는 기독교적 정신에 토대하여 인간 구원을 목표로 이상적 미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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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원을 담고 있다 이 부분이 본질적으로 원탁시 의 이상과 관련되어 있다. .  

범대순의 문단 진출은 순탄치 않았다 년 겨울 고려대학교 스승이었던 조지훈. 1957

이 문학예술 의 추천위원이었던 관계로 년 신년호에 자신의 추천사와 함께 문1958『 』

단에 진출할 것이라는 언질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잡지가 재정적 문제로 폐간.

되어 등단하지 못하였게 되자 시집 흑인 고수 루이의 북 에 조지훈 선생의, (1965)『 』

발문을 실어 자비부담으로 출판함으로써 문단에 데뷔하였다는 것이다.63) 그러므로 그

런 조지훈이 광주에서 순회강연 차 방문 하였을 때 지역문인 범대순의 관점에서 조지

훈의 위상은 확연하게 달라 보였을 것이다.

범대순은 몇 편의 글에서 원탁시 의 출간 동기와 그 과정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원탁시 주년을 기념하는 동인지에서도 이전 글에서 서술했던 사연들이 다시금 회45  

고될 만큼 동인지의 출범 과정에서 스스로 주체적 역할을 다 했던 것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특히 동인지가 출범 당시 광주 지역 내에 많은 문학 동인들이 있었지만.

문학적 동지들이 부족했던 그에게 광주지역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김현

승의 지지 발언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던 것이다.64) 이후 그는 광주지역 문단에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며 인정받는 시인이 된다.

년 월 일 범대순 시인은 개인 시낭송회를 개최한다 오후 시부터 시2011 4 2 . 3 5

까지 이어진 이 시낭송회는 년에 펴낸 산하 의 전작을 낭송하는 행사였는2010 『 』

데 지금까지 한국 시단에서 시집 한 권을 낭송한 전례가 없었을 것이므로 과연

범대순 시인답다는 생각이 든다 그날 시낭송에 참여한 후배시인들과 시낭송가들.

은 지루할 뻔도 한데도 불구하고 그 열기가 무척이나 뜨거웠다.65)

위의 인용을 통해서 범대순 시인의 문학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고 문학 행위,

에 대한 나름의 감수성과 민감성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나이는 세였다 고령인데. 81 .

도 불구하고 세 때 가지고 있던 시적 열정을 보여준다30 .

범대순 시인은 원탁시 동인에 참여하면서 원탁 이라는 이름을 제안한 것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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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부심도 대단하여 항상 반복해서 언급하곤 한다.

그 뒤에 김현승 선생의 충고로 조직이 확대되어 우연히 내가 이름을 창안

해 원탁 으로 발전되었고 년 월에 광주 에서 김현승 선생과‘ ’( ) 1967 1 YMCA圓卓

고재기66) 선생을 모신 가운데 그 발기인 모임을 갖게 되었다 그때 모인 시인들.

이 앞의 세 사람 범대순 윤삼하 정현웅 외에 권일송 박홍원 문병란 손광( , , ) , , ,

은 김현곤 송선영 황길현 박희연 등이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사람들은 지금, , , , .

도 그렇지만 김현승 선생의 제자들이었고 원탁 에 대한 선생의 관심은 대, ( )圓卓

단한 것이어서 동인회에 원탁의 전설이 상징하는 인간 구원의 이상과 둘러 앉아

기탄업는 민주적 자세라는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면 문예지 현대문학, < ( )現代文學

에 원탁 창간호를 비중 있게 소개하는 등 원탁 을 문단에 정착시켰( ) ( )圓卓 圓卓

다.67)

그러나 고려대학교 영문과를 졸업 한 범대순을 제외하고 대부분의(1957) , 창립 동

인들은 김현승의 제자들 혹은 그의 추천을 받았던 등단 시인이라는 점에서 처음부,

터 원탁의 출발은 김현승의 정신적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68) 원탁 출발 당시에『 』

김현승이 말했다는 원탁은 평등이며 구원의 표상이다“ , .”69)와 같은 의미 부여는

그대로 원탁 의 문학 활동의 지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각자.『 』

의 개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동인 활동이 이루어진다 더구나 동인들 중 절반 이상.

이 대학 강단에서 활동하던 연구자들이었다 이들을 하나의 방향성으로 묶어서 문학.

활동의 지향점을 형성한다는 것은 각자의 개성을 침범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사실 원탁시 와 범대순의 인연은 년 월 이경남 박희진 등의 권유로 그가1966 5 ,  

년대 사화집 에 동인으로 참여하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 동인회는 서울을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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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모임을 갖는 데서 절차적 불편함이 있었다 더구나 이듬해에 이.

동인회의 사화집이 종간을 선언하게 된다 그 결과 역량 있는 지역 동인의 모임이 필.

요해졌다 따라서 사회집 동인회의 해체 단계에서 범대순의 대학 스승인 조지훈이 순.

회강연에 다녔던 것인데 이를 중심으로 광주지역의 문인들의 새로운 모임에 대한 필,

요성을 느낀 것이다 따라서 년 월 윤삼하 정현웅과 더불어 문학동인회의 창립. 1966 12 ,

에 뜻을 함께 하였고 년 월에는 범대순 윤삼하 정현웅 박홍원 문병란 구창, 1967 1 , , , , ,

환 손광은 김현곤 송선영 황길현 박희연 등 인을 발기인으로 원탁 동인회를, , , , , 11   

창립하였다.

이 모임을 선도한 범대순이 초대 대표를 맡았고 소식 전달과 동인지 편집 등 모든

일을 다 하였다 년 월 일자로 원탁문학 창간호를 팸플릿 형식으로 발간하. 1967 5 1 『 』

고 나서 다음달 년 월 일에 한국문인협회 후원으로 미공무원에서 원탁문학, 1967 6 3 “

발표회 를 개최한다 다음은 이 당시에 대한 범대순의 회고이다” . .

원탁 은 년 월 일에 그 창간호를 팸플릿의 형식으로 출간하였다( ) 1967 5 1 .圓卓

처음에는 계간으로 내다가 제 호 특집으로 한 번 크게 용트림을 한 뒤에 대체적10

으로 일 년에 한 호를 내면서 집에 이르렀다 창간한 뒤로 많은 회36 . 원들이 새로

참가하여 요즘은 오히려 그들이 주축이 되고 있다 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원탁. 70

은 전국적으로 주목 받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 년대의 시 전문지였던( ) . 70圓卓

심상 과 현대시학 등의 중요한 고객이었다 년대 제 차 문예진흥원 선정< > < > . 80 1

최우수 동인지로 뽑힌 적도 있었다 그리하여 동인들은 그 연륜이 에 이른 한. 30

국 동인지 사상 최장수의 관록을 오늘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70)

년 월 일자로 출간된 동인지의 명칭은 원탁문학 이다 동인회의 명칭이1967 5 1 .『 』

원탁시회 혹은 원탁시문학회 로 바뀌기 전까지는 소설과 평론을 담아내는 종합‘ ’ ‘ ’

문예지 형태로 출간되었다 창립 당시에 제 집까지 원탁문학 에 작품을 발표한 동인. 2   

들은 다음과 같다 즉 시에는 권일송 문병란 박홍원 박희연 범대순 손광은 송. , , , , , , ,

선영 윤상하 정현웅 황길현 김현곤 등이고 소설에서는 안성 송기숙 마지막으로, , , , , , ,

평론에서는 구창환 조성원 아동문학평론 등이다, ( ) .

년 원탁문학 집 이후 원탁문학 은 시전문 동인지로 변경하게 된다 동인지의1969 ( 10 ) .『 』  

명칭도 제 집에서부터 원탁시 로 바뀌었고 년 현재 집에 이르고 있다 시전문 동11 , 2016 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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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로의 변경이 결정되기 직전 집 특집 발간 전후 시기에 대해서 범대순은 다음과 같이10

회상하고 있다.

창간 뒤 년 동인지를 내는 일 연락하는 일 등 주로 내가 잔일을 맡았다 그러다가 윤2 , .

삼하가 서울로 가고 정현웅이 아무 이유도 없이 원탁 을 버렸다 그러는 가운데 년 월< > . 69 9 ,

호 특집을 내면서 종래의 팜프렛 형식을 탈피하고 약진의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비로소10 .

원탁 선언 을 하면서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그 다이나믹한 선언문은 김현곤이 썼다 원탁‘ ’ . .

절정의 시기였다 김현곤의 선언문은 원탁의 성격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의 젊음과 패기를 잘.

표현한 것으로 우리는 지금도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71)

원탁시 로 변경하고 나서『 』 제 집 이후로 작품 발표를 하지 않은 회원으로는 구창환10 ,

조성원 등의 평론가를 비롯하여 안 영 송기숙 등의 소설가 그리고 권일송 윤삼하 정현, , , ,

웅 등이 탈회하게 된다 년 월 일 원탁문학회 명의로 발의된 은. 1969 11 15 ‘ ’ 圓卓 發言「 」

원탁시『 』로 재편될 당시에 원탁시동인회 회원들의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은 처음부터 에꼴르의 에꼴르를 그 으로 하였었다.圓卓 非 出發點『 』

혹자들이 짚어 얘기하듯이 단순한 목적의 이 아니다 된 에꼴르이며 에꼴.發表 集團 憯在

르 이전의 에꼴르이며 그것을 초월한 에꼴르 그러기에 온갖 것들이 비롯될 수 있는…

이다 이것이 우리가 쉽사리 의 과녁을 할 수 없었던 이다. .不定形 共同 決定 所以 72)

원탁시 동인은 동인지 활동의 성격을 에꼴 로까지 넓히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école) .『 』

하지만 의도와 달리 원탁시 는 하나의 문학적 에꼴 로 고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 )’派『 』

강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선언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전남대 불문과 교수인 김현곤은 시 창작과 함께 원탁문학 집에서 두 차례에7~9『 』

걸쳐 평론으로 이마즈의 과 그 을 연재하였으며 창간호에,藝術論 一 天國 原形 變形「 」

산문시 을 발표하였으니 이 선에는 원탁시의 기본 취지와 함께 김현곤의 개,不定形「 」

인적 태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에꼴르 잠재된 에꼴르 는 하나의 중심. “ ”, “ ”非

을 거부하는 것이며 이는 원탁 의 정신대로 각자의 개성을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 ’

다는 회원들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은 어떤 객관적이며 고정된 진리치가. “ ”不定形

있을 수 없다는 구성주의적 입장을 일찍이 표현한 것으로 이즘이나 에콜을 선언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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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지적인 맥락을 함축한다 이러한 언급은 포스트모더니즘 비평 이후로 지지를 받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책임 이라는 인문적 정신에 다가서지 못하는 것이었다 선언, ‘ ’ .

하지 않은 중립적 태도는 시비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기에 초월한 에꼴르 가 되겠지“ ”

만 한편으로는 혁신의 주창자는 될 수 없다, .

그런데 이러한 중립적 태도는 가능성을 지닌 것이기도 하였다 특정의 문학 작품이.

갖는 미덕은 하나의 미적 자질로만 해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것이다 각각의 요소들이.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미적 창작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와 를 상이한 에서 인식해보려는 은 의 내지純粹 參與 次元 妄想 史觀 缺如 混迷『 』 『 』

에서 나온다 와 과 요컨대 종래의 전반은 이제 과 와. 神話 觀念 理念 抽象 實證 合理……

에 의하여 되어 가고 있다 하늘의 무지개는 의 에서 만들어지고 있.技術 具象化 地坪 工場

다는 말이다 혹은 을 띄운 은 발전의 으로. 創造的 女性的 胚胎性 神話 一般 精神 必然性

말미암아 지금까지의 그 한 을 과 시킴으로써 이라‘純粹 處女性 男性的 數 理性 交接 文明

는 놀라운 을 해 놓은 것이라 진단된다 따라서 우리는 봄의 꿈을 어루만지고.産物 分娩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을의 을 어루만지고 있는 것이다.成熟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의 을 다시 말하면 지금껏 우리가 겨누어,視空間 具象的 變形

달려온 그 자체이며 나아가 다시금 새로운 형성의 가 될 오늘彼岸 視空間 歷史的 契機

의 을 성급하게도 과 의 으로 대면한다는 것은 에 대한 이나現實 否定 忌避 疑惑 史觀 盲目

임이 분명한 것이다.色盲現象

여기에서 보이듯 원탁시 동인은 순수와 참여 논의에 대해 날을 세운 듯한 태도를 취한『 』

다 때로는 순수와 참여의 경계선이 매우 애매모호해서 분명 순수한 의도로 글을 쓰고 말을.

했지만 세상은 그것을 참여로 받아들이곤 한다 년대에 대학을 지배하였던 현실참여시에. 1980

대한 옹호 분위기는 철학사상에 흠뻑 빠져있던 청년들이 자신의 느낌 그대로를 토로하고 그

려냈을 뿐인데도 아무도 그것을 순수시로 보지 않고 강도 높은 참여시로 분류하고자 하였으

며 그 외의 다른 시들은 비참여시로 매도되었다, .

원탁시 는 이와 같은 순수와 참여의 이분법적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전동진은 이에

대해 발언 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참여문학이니 순수문학이니 하는 것들을 일종의 경향, “ 圓卓「 」

이나 취향으로 보고 오직 문학만을 추구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현실, . ‘

참여 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수문학파로 분류되곤 하였다 고 해석한다’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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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시 창작을 하면서 외국문학을 전공한 대학 교수로서 사조에 민감하게 반응하,

며 이를 창작에 연결시키고자 한 회원으로는 범대순과 김현곤 정재완 등을 들 수 있다 범, .

대순은 제 집 봄호 에서 에 있어서 데포르마숑 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3 (1968. ) 詩論 一 詩「 」

자신의 시관을 옹호하였다 비슷하게 김현곤도 이마즈의 과 그. 藝術論 一 天國 原形 變形「 」

을 통해 천국 의 원형과 그 변형 인 물질세계를 연결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정재완도“ ” “ ” .

밖에서 본 을 통해 그의 시적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圓卓文學「 《 》」

들은 인식론적 범주에 갇혀 예술적 탐구를 소홀히 할 위험이 있다 이들은 언어 예술가로서.

장인정신을 추구하기보다는 이론이 지지하는 시 창작을 선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교수 혹은 연구자로서의 작가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다 다시 말해서 교술성. ,

이 시작품 전면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위험을 말하는 것이다.

교술성이 강화되어 년대 이전의 원탁시 동인들의 시중에서도 몇몇은 예술적 순수함1980 』 

을 획득하지 못했다 예술의 순수함은 현상학적 판단중지 에서 강화되기 때문이다 어떤. ‘ ’ .

대상에 관한 주체의 명확한 판단보다는 대상 자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

라서 작가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주체의 주관적인 판단이 유.

보되면 대상은 객관적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고 그 의미는 밖으로 드러나기보다는 함축적으,

로 암시될 수 있다 과학적 언술이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소음을 최소화하는 데 반해 문학.

의 언술은 다양한 소리의 공존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명백한 의미가 숨겨지면 주체. ,

에 의해 재단되지 않는 기호만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게 된다 의미는 결국 수신자의 해석.

으로 확인될 뿐이다 시 공간을 막론하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내포한 작품이 좋은 작품. ․

이다.

그런 의미에서 년대 이전의 원탁시 발표시에서는 아직 미적 표현 대상의 구체화1980 ,『 』

형상화 의지가 부족했다 예술적 형상화 방법이란 곧 미적 표현 대상의 구체화이다 형상화. .

는 어떤 정서와 생각을 구체적인 사물로 재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물을 있는 그대로‘ ’ .

드러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구체적인 형상을 통해 표현해야 한다 시는 정서. . “

의 객관적 상관물 이라는 엘리엇의 말이 형상화의 본질적 속성을 잘 말해 준다 추상적” T.S. .

인 관념이나 정서를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말하는 방식은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과는 본질

적으로 차이가 있다 특히 문학적 형상화는 현실과 대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방식을 말한다. .

년대 이전의 원탁시 에서는 이런 의미의 문학적 언어 형상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1980 ,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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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적 형상화의 부족 혹은 매너리즘에 빠진 원탁시 에 대해서 동인들 사이에 반성의 기,   

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개성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에 대한 범대. .

순의 고백이다.

고집을 접는 것은 개성을 죽이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원탁을 떠난, .

사람들 가령 정현웅 윤삼하 송선영 황길현 구창환 송수권 등이 훨씬 개성적인 사람들이었, , , , ,

다 남은 사람들은 하나의 친목계원들이다 일 년에 한 번 작품집을 내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

없다 어찌 생각해보면 스스로 매너리즘의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분명. .< >……

자학적인 아우성이다 하나의 문학 운동으로서의 원탁 은 새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작크.< > < >……

데리다의 해체론을 연구하든지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75)

원탁 은 본래 문학적 지향점 을 개별성에 의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년대에 들어“ ” . 1980  

서면서부터는 시대적 상황 그리고 새로운 문학적 사조를 비켜갈 수 없었다 더욱이 한국시, .

의 특수한 지형도에 따라서 년대는 특이하게도 시단이 크게 확대되어 왔는데 시단의 크1980 ,

기가 확장될수록 문화적 소통체제 내에서 암묵적으로 비평적 심의 경향이라는 것이 주도하기

마련이다 알게 모르게 언어 비유와 상징 함축 등의 기법적인 세련이 점차 가치 평가의 기. , ,

준으로 전제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념과 정서를 직설적으로 표출하는 시인들은 좌절을 맛보기

십상이다 이러한 강박은 비단 중앙문단에만 한정되는 현상이 아니라 지역 광주에서도 널리. ,

통용되고 있었다.

원탁시 동인들 고유한 문화 집단을 이루며 창작의 경향성을 형성하여 나가고 있었지만  

점차 매너리즘에 안주하게 되었다 그래서 위의 인용에서도 보이듯 원탁 에서 탈회한 회원.   

들이 나름의 자기 세계를 형성하며 문학 활동을 전개하려 하였던 것이다 오히려 남은 회원.

들은 동인지 회지 를 내는 것 말고는 별다른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을 보이고( )

있다.

초창기부터 원탁시 에는 절대적으로 시인의 비중이 높았다 당시 문단에서 시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설가나 평론가는 그 숫자가 적어 동,

인으로 규합하기에 여의치 않았던 것이다 시는 신속하게 창작이 이루어져 발표를 할.

수 있는 기동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소설 창작의 경우는 한 작품의 발표를 위해 어.

느 정도의 시간적 경과가 필요한 숙성과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당시 광주지역에는 소.

설을 작업하는 문인들도 많지 않았다 따라서 초창기에 평론을 맡았던 구창환. 76)이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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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한 것은 이 동인지가 평론을 담아낼 만한 역량을 담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년 제 집에 을 게재한 이후로는 완전히 시인 중심의 동인회1979 10 圓卓 發言「 」

로 전환한 것이다.

원탁 은 동인지의 목표를 내부적으로는 평등과 구원의 이상 에 두고 있었지만“ ” ,  

그것이 다른 동인지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동인의 명칭에.

서 나타나듯이 참여하는 시인 각각의 개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동인 활동을 지향했,

다 운영에서도 동인 모두에게 이의가 없는 만장일치의 보편성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

그러나 다른 동인지의 약진에 따라서 지역 내부에서 경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에 대한 범대순의 회고를 보자.

원탁시회 가 창립된 지 년이 되었음에 남다른 감회가 깊다 최초에( ) 30 .圓卓詩會

의논을 같이 한 윤삼하 시인이 중도에서 그만 두고 정현웅 시인은 요즘 시단에서

스스로 이름을 지워버렸다 윤 시인의 하숙집에 모여 이 거사를 모의할 때 우리. ,

세 사람의 머리속에는 두 경쟁자가 있었다 하나는 년대 광주 연고의 전국적인. 50

시동인지 영도 이고 또 하나는 서울중심의 년대 사화집( ) , 60 ( )零度 詞華集《 》 《 》

이었다 개인적인 시인으로는 박재삼 박성룡 성찬경 박희진 시인 등이 타켓이. , , ,

었다 그들은 우리와 동년배로 여러 가지 능력과 배경에서 우리를 앞서 나갔다. .

힘을 같이 하여 그들은 무너뜨리자는 것이 심층에 있었던 것이다.77)

원탁 의 출범 초기에는 광주고 졸업생 동문 중심의 동인지 영도 그리( ) ,零度『 』 』 

고 같은 연배이나 먼저 출발하여 년대의 한 획을 그은 년대 사화집60 60 ( )詞華集『 』

동인들이 동경의 대상이자 도달할 목표였다 그들에 비해 출발로 보면 늦었다는 현실.

을 인식하고 입장이나 능력의 부족을 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원.  

탁 의 출발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던 듯하다 그래서 초기부터 지역의 역량 있는 회. 

원들 모집에 열성적이었다 당시 광주문단의 인구로 보아 광주지역에서 거주하는 시인.

들 중에서 중앙에까지 진출한 사람들이 거의 망라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명성을 얻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동인들 각자의 개인적인 문학적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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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동인의 지향점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방해받지 않게 하려 노력하였다 그것은.  

원탁 의 이념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열악한 광, 

주지역의 문단현실에서 회원을 유지하기 위한 한계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이유에서도 원탁시 는 전국 동인지 역사상 최장의 발간 회수를 자랑하는 동인지로 성  

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동인의 자부심이 크다, .

이때 동인지는 전 시대의 습작기에 있었던 동인지와 달리 기성시인들의 동인지

가 대부분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이름 있는 시 동인은 년대 사화집 현. 60 ,「 」 「

대시 청미회 여류시 시단 원탁시 신춘시 등이었, , , , ,」 「 」 「 」 「 」 「 」 「 」…

다 이들 대부분의 시 동인회는 년을 못 넘겼다 동인지는 여러 사람의 힘을. 2~3 .

합해 운영하기 때문에 성격상 어렵게 되어 있다 여기에 비해 좀 길었다고 하는.

것이 년대 사화집 동인회 였다 모두 다 인내하는 마음으로 서로 경쟁하듯 작<60 > .

품을 발표하며 집까지 끌고 나갔다 만 년의 역사였다 중앙문단에서는 이것12 . 6 .

이 최고였는데 지방 광주에서 나오는 원탁시 는 완전히 그것을 초월하여 큰「 」

나무로 자라고 있다.78)

중앙에서도 아니고 지역의 동인지가 큰 나무 로 자란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 ’

다 이것이야말로 원탁시 가 다른 동인지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  

동인지의 장수 비결에는 운영의 원칙에서도 확인된다 만장일치제로 동인의 구성원.

을 영입함으로써 새로운 구성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내부적 갈등이 거의 없다 그러.

면서도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상대방의 시적 자질.

에 대한 시비도 없을 뿐 아니라 구성원들 사이에 배려가 안정된 동인을 유지하게 만드

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역으로 공동체의 역동성을 상실하게 만들기도 했다. .

어떤 집중적인 의제가 없이 각자 익숙한 대로 자기 수양적 창작을 진행한다면 문학적,

성취나 진전은 거기서 멈추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탁시 가 최장수의 동인.   

지로서 한 때 최우수의 동인지로 선정될 정도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데에서는,

높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참고로 년대에 원탁시 동인으로 활동했던 작가의 구성을 다음과 같은 표로 정1980   

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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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경향2.

년대 이후 원탁시 에 게재된 작품들1) 1980   

년대 이후에 발간된 원탁시 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신군부에 의해서1980 .  

회수당했던 년에 발행된 호부터 보도록 하자1979 20 .

원탁시 호에는 총 편의 시가 발표되고 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20 79 . .  

허형만 흔들리는 속에서 쑥 의 귀로 듣는 말씀 애들아: , , , ,車 千「 」 「 」 「 」 「 」

우리 모두 지금은 양지바른 사월의 향기로운 날에,「 」 「 」

김재희 못 파도: I , I「 Ⅱ」 「 Ⅱ」

진헌성 바다에서 오얏나무의 달아 나비: ( ) , , , , ,歸路 連作 閑家「 」 「 」 「 」 「 」 「 」

夏至「 」

박홍원은 월호에 문병란은 월호에 등단한다 시는 회 추천을 받아야 했기 때문4 12 . 3

에 추천완료를 받은 해를 등단 해로 봐야 한다.

성 명 등단 등단지/ 출생 출생지/
년1980

나이
강인한 조선일보신춘문예1967/ 전북 정읍1944/ 46

김종 중앙일보 신춘문예1976/ 전남 나주1948/ 42
김준태 시인1969/ 紙 전남 해남1948/ 42

김재철 약력미상
김재흔 약력미상

김현곤 원탁시창립동인1967/ 전남 광주1935/ 55
문도채 시문학1968/ 전남 순천1928/ 62

문병란
회추천완1962/ 3現代文學

료79)
전남 화순1935/ 45

박홍원 현대문학 회추천완료1962/ 3 전남 신안1933/ 48

범대순 시집출간 발문 조지훈1965/ 전남 광주1930/ 50
손광은 현대문학1964/ 전남 보성1936/ 44

정재완 현대문학 회추천완료1960/ 3 전남 장흥1936/ 44
진헌성 현대문학1970/ 전남 장성1932/ 48

오명규 시문학 현대문학1972/ 1973/ 충남 공주1936/ 44
이한용 현대문학1965/ 전남 구례1929/ 51

차의섭 협동 현대문학1962/ 1977/ 전남 곡성1919/ 61
허형만 월간문학1973/ 전남순천194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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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변 거북이의 박꽃 콩나물 시루를: , , , ,上京記 歸路 映像「 」 「 」 「 」 「 」 「

보며」

정재완 흙 오월 신록 말티고개: 4 , , ,深秋 某日「 〈 〉」 「 」 「 」 「 」ᅳ

문병란 어린 을 심으며 딸국질 어떤 뽀빠이: · · , ·木蓮 戀歌「 「 」 「 」 「 」

막걸리를 마시며「 」

범대순 우는가 의 새 갈재 비겁 아침 해: · · · , .黃金 夭「 」 「 」 「 」 「 」 「

무등산.折」 「 」

송수권 갈매기 알: · · · · ,許生員 赤 江 飛「 」 「 」 「 」 「 「 」填

김재흔 풀꽃 살구나무의 추억 새들의 여름을 문: . · · ,辭 合唱「 」 「 」 「 」説

호박꽃 참대나무의 노래·」 「 」

강인한 선생질 팬터마임 등을 김: · · · · ,勅語 假面 泡「 」 「 」 「 」 「 」 「 」

종은 덜된 찌거기 같은 를 쓰면서 에 가서 서 울, ·消化 詩 相公里 人心「 」 「 」 「 」

풀잎 멧돼지· , ·素描 別曲「 Ⅱ」 「 」 「 」

오명규 : · ·日曜日 無等山 忠壯路 地下道 工事「 」 「 」 「 」

문도채 둑길에서 의 로: · · · ,神 姿勢 喝 眼鏡 東學亂「 」 「 」 「 」 「 」 「 」 ，

에서草原「 」

김현곤 이슬 햇빛에 흰 꽃 우리는 항상 새로움을 말한: · , 孫 光 殷「 」 「 」 「

다 밝은 해를 맞기 위해서 한걸음 한걸음 걸으면서. , ,」 「 」 「 」

박홍원 어느 가을: · 爲「 」 「 」

주기운 내 가 타고 있을 때 가을날: 言語「 ⑵」 「 」

작품의 양으로 보았을 때 다른 일반 문예지를 능가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호의 특징적인 시로는 정재완20 80)의 작품을 들 수 있다.

코 없고 눈도 없고 귀 없고 입도 없는 사람 생각해보라 바퀴 밑 아스팔트 바닥

쇠 바퀴 밑 레일의 마잘 끝없이 끝없는 길 사라지는 평행선의 무의미 보습같은

맨발바닥 흙의 꿈 일깨우고 흙과 같은 우리의 절망 흙과 같은 우리의 소생 흙의

꿈 일깨우고 오월 같은 마음은 오월의 대지 칠월 같은 마음은 칠월의 대지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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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의 밝은 눈 늙은이의 어둔 눈 어느 눈으로도 대지는 세상 보고 무와 죽음 암

흑 공허와 부자유 궁핍 잇속행기는 말들의 거죽바름 갈잎으로 썩후고 대지는 속

눈뜨고 영혼이 육체에 사로잡혔다면 죽음은 영혼의 되살아남 그 건육체가 영혼에

사로잡혔던 역사나 마찬 가지 마찬가지 삶이 그 어느 쪽도 지독한 질곡일 터이.

니까 삶은 삶이지 한마리 산짐승이 산짐승이듯 키먼 날 눈먼 훗날 부모를 떠났.

을 때 고향을 버렸을 때 가슴 소마소마 파고드는 어둠 출렁대는 어둠 어둠일레

흙의 아픔일례 단풍 빛으로 온 세상 어둠 바꿔 차려 입고도 좋은 음악으로 만판.

잔치상 차리고도 세상 주름살 종당 펴지 못하네 마음 비치는 샘 얼은 늘 푸른 수

원 들쑤시는 기쁨으로도 껴안는 고통 갖고도 다하지 못할 것이면 비를 비( ),水源

로 빌고 주룩주룩 쏟아지는 비를 빌고 미움을 미움하는 미움보다도 미움올 미워，

하는 큰 미움 큰 사랑 큰 권세로 어머니는 아들과 아버지는 그 딸과 사랑하는 이

는 사랑하는 이와 흙속에 눈뜬 사랑 생물 들여다 보고 흙속에./ 눈뜬사랑 해돋이/

전 샘물 속 얼굴 비춰 셈물 떠 동넣바라 흙의 힘 큰 힘 빌어 비는 세참 꿈 세참/

아제아제 바라아제

정재완 흙 부분- , 4「 」

이 작품은 산문시로서 단형시가 지배하던 분위기에서 실험적인 시도에 해당한다 그.

가 이렇게 실험적인 산문시를 선보인 것에는 김수영의 영향이 크다 년에 세 나. 1965 29

이로 석사를 받은 것으로 보아 당시 상당한 재력의 집안의 자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김수영 시의 저항적이고 날카로우며 실험적인 시도에 관심을 보였다 정재완도.

김수영의 시적 행보를 답습하고자 했다 산문시의 창작에서도 그런 흔적이 보인다 그. .

의 다른 작품에서도 실험적인 언어의 사용법이 발견된다.

나무 나무가 은모래 같은 오월 공기를 쥐엄질하듯 손가락 새 흘리고들 섰다/ / / / .

정재완 오월 부분- ,「 」

오월 하늘 나무 나무들의 세상 날마다 해는 새시로 뜨고 죽음의 나라는 모든/ / / / / / /

이에게 공평히 임해도 되도다 정재완 신록 부분/ ! - , 「 」

등성 이 에 타 오르는 불 으눙나무 단풍 포플라 백양나무 샛노란 불 빨간 불/ / / / / / / / /

여자의 몸엣것 속의 속 타는 불 천지는 죄 불붙고 만다/ / / / / .

정재완 부분- , 深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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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 가지와 가지 눈 긴느고 잎새와 잎새 부딪혀 푸른 벗이며 어버이/ / ( ),/ / / / / /眼 同

의 잎지우고도 속 가지와가지 눈 건느 듯 노래해야하는가/ / / / / ( ) /氣 屍身 全 眼

정재완 부분- , 某曰「 」

나사못같이 돌려박는 말티고개 나는 종당 을빠져나오지 못할래/ / / / / / .人生

정재완 말티 고개 부분- , 「 」

이처럼 정재완의 시는 언어에 있어서 일종의 미니멀리즘 을 시도를 하고(minimalism)

있다 생각의 뼈대만을 노출하고 있으며 자의식적인 요소가 강하다. , .

년에 발간된 호에는 총 편이 발표된다 하지만 년 월의 엄혹한 시대와1981 21 89 . 1980 5

광주의 학살에 대한 공감대는 찾기 어렵다 그것은 어쩌면 동인들의 나이와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 동인 중에는 육십을 넘긴 사람들로는 차의섭 문도채가 있었다 육십. , .

이이순 이라는 말이 있다 육십에 귀가 순해진다고 함은 천하 만물의 그( ) .六十而耳順

모든 그 어떤 소리를 들음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무욕의 경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

그 어떤 욕심도 욕구도 초월한 경지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없는 누구에게도 거치적거,

림이 없는 대 자유의 경지인 것이다 년대의 원탁시 동인 중에서 을 넘긴 시. 1980 60  

인들이 있었다는 데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이에서 그 답을 찾기.

란 어렵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시대상황을 뒤로하고 오로지 시만을 쓰고자 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대 의식이 부족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고답적인 시. .

의 세계에서 스스로 만족함으로서 정신수양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혹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년 호가 발행된 후 년에 한 해를 건너. 1979 20 1980

뛰었다 다시 년에 발행하면서 호의 제호를 달고 있다 그래서 년대 원탁. 1981 21 . 1980  

시 에 대한 연구는 년의 호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원탁시 의 결호1979 20 .   

를 보고 지배 권력의 힘에 짓눌렸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일종의 권력의 식민지.

적 정신구조에 말려든 것이다 직접적으로 신군부의 위력을 체험한 동인들은 자동적으.

로 지배 권력에 편승하였으며 다른 사고가 위험을 자초하는 길이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이다 그것이 철저한 침묵으로 이어지게 하였던 것이다. .

년 호에 발표된 목록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981 21 .

주기운 연가 외 편 정재완 시아닌 시편 외 편 진헌성 봉숭아 꽃 외: 5 , : 6 , :｢ ｣ ｢ ｣ ｢ ｣

편 차의섭 산사의 여름 외 편 문병란 레그혼 닭 외 편 김재흠 무등2 , : 5 , : 5 , :｢ ｣ ｢ ｣ ｢

사설 외 편 범대순 지리산 외 편 박홍원 곰솔나무 한그루 김종 논4 , : 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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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흔 마지기 김재룡 그림자 외 편 김현곤 음지의 성화 외 편 허형만, : 4 , : 1 , :｣ ｢ ｣ ｢ ｣ ｢

고추타령 외 편 문도채 아파트에서 외 편 강인한 청산후곡 외 편 이한4 , : 5 , : 5 ,｣ ｢ ｣ ｢ ｣

용 일상 손광은 학무 오명규 무색의 잠 외 편이 실려 있다 또한 뒤에는: , , 1 .｢ ｣ ｢ ｣ ｢ ｣

회원들의 주소가 기록되었다.

년에 집이 발간된다 시인 중심으로 발표 편수만 밝히만 다음과 같다1982 22 . .

차의섭 편 송기운 편 문도채 편 김종 편 이한용 편 김준태 편 범대순6 , 4 , 6 , 6 , 3 , 14 ,

편 진헌성 연작시 편 박홍원 편 문병란 편 김현곤 편 김재흠 편 김재철7 , 4 , 4 , 7 , 3 . 6 , 6

편 오명규 편 정재완 편 강인한 편 허형만 편 이상 인의 시작품 총 편이, 2 , 7 , 5 , 6 , 18 96

실려 있다.

후기에는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후기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 우리들이 이 광장에 모인지 어느덧 년이 지났다 그15 .

동안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였고 또 얼마나 성장하였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확인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를 잔주름과.

희끗한 머리칼을 감추면서 우리는 모두 늙지 말고 보다 더 싱싱한 시를 쓰자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대의 청년들이었던 당시와는 달리 이제는 시에만 몰두. 30

할수 없는 지장의 책임자가 되기도 하고 또 더러는 가정적으로 생활인으로서 난

제를 연거푸 풀어 나가야 할 어지러움 속에서도 작품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는 젊

음 한국문학사에 무엇인가 기여 하고 말겠다는 초지를 실천하고 있음이리라,

사정에 의해 손광은 시인의 작품을 올리지 못하였으나 일본에서 익히고 돌아온

새로운 시풍을 보여주기 바라며 미국과 영국에서의 시의 본질과 방향을 다시 확

인하고 돌아온 범대순 시인에게 우리 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힘써 줄것을 당부

하면서 편집관계상 싣지 못한 김현곤 시인과 신생과 용봉대의 푸른대와 꽃뱀의

왕국을 다음호로 미룬다는 점 미안할 따름이다.

끝으로 희생을 무릅쓰고 이 책을 내 주신 문학창조사 대표 이일기 시인께 거듭

감사의 절을 올린다. 采

년 월 일 발행1982 9 15

이 책은 제작비의 일부로 문예진흥원의 지원금을 받음81)

특이하게도 문예진흥원의 지원금을 받아 제작되었다 신군부의 등장으로 회수 위기.

를 경험했던 동인지가 이제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제작 지원비를 받아낼 정도가 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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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원탁시 동인이 광주항쟁에서 대해서 침묵한 대가일지.   

도 모른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동인지에 대한 제작 지원이 이루. ,

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원탁시 제 집 부터 제 집 까지는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23 (1983) 26 (1986) .『  

에 시인별로 게재된 작품 목록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원탁시 제 집23 (1983)『  

주기운 탈 지금은 모두들 어데 있는가 가을날: 1 , 2 , 3 , ,戀歌 戀歌 歌「 」 「 」 「 」 「 」 「

에」

정재완 아닌 지진 살구꽃 오동꽃 백목련 튜: , , , , ,詩 詩論「 」 「 」 「 」 「 」 「 」 「

울립 치자꽃,」 「 」

진헌성 봉숭아 꽃 성인들께 상서 휴일: , ,「 」 「 」 「 」

차의섭 의 여름 앞에 서 바위: , , ,山寺 光州學生獨立運動記念塔「 」「 」 「 」 「 」

현 해바라기 부케라는 어느, , , , ,伏中 日記抄 被 事件 季節風「 」 「 」 「 」 「 」 「 」 「

,時流」

문병란 레그혼 닭 고향 소식 농부의 마음 의: , , , ,逐神歌 六月「 」 「 」 「 」 「 」 「

어떤 죽음,戀歌」 「 」

박홍원 구멍 앞 날: , , , , , ,無等辭說 立冬以後 秋分 病床記「 」 「 」 「 」 「 」 「 」 「 」

月出山「 」

범대순 지리산 매 미 소나무 두더지 목 은 곰솔나무: 2 , 朴供元「 」「 」「 」「 」「 」 「

한 그루 바다 바다는 나의 꿈 하와이, 83’ ,秋夕 蘇鐵 斷片」「 」「 」 「 」 「 」「 」

김종 논일혼 마지기 속엣말 안개 팬지 이야기는 이야기 뙈기: , , ,「 」 「 」「 」 「 」 「

는 돼기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 」

김재철 그림자 터 널 이슬: , 率掩 無題「 」「 」 「 」「 」「 」

김현곤 의: ,陰地 考花 新生「 」 「 」

허연만 고추타령 우리네 팔십년대 대반동 대반동: , 1 , 2海南詞「 」「 」 「 」「 」 「 」

문도채 아파트에 서 에 서: , , ,主 辭 高室 同行 禁煙記 友情「 」 「 」「 」 「 」 「 」赠

강인한 섣달에 의 집 돌과 그림자백작 의: , , ,靑山後曲 流言 李完用「 」「 」 「 」 「 」 「

달 우리 마을,」 「 」

리한용 은 에서 길 그리움: , . ,日常 孫光般 鶴舞 山寺 山「 」 「 」「 」「 」 「 」

오명규 의 잠: ,無色 話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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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탁시 제 집24 (1984)『  

김종 봉사 시를 쓰면서 옥녀봉이 나에겐 여기에서: , , ,沈 國土「 」，「 」 「 」 「 」 「

에게 한국식 맥주를 마시면서 속아내기」，「 」，「 」

허병만 노래 노래 대반동 대반동: 1 , 2 4 , 5 , 私信，｢ ｣ ｢ ｣ ｢ ｣ ｢ ｣ ｢ ｣

강인한 편지 용봉동 부근 우리도 성으로 떠서: . ，｢ ｣ ｢ ｣ ｢ ｣

정재완 어느 항의 시인도 근로자일까 어느 일흔 현대: , , ,邊适 返歌， ，｢ ｣ ｢ ｣ ｢ ｣ ｢ ｣ ｢ ｣ ｢

인 냉장고 속에서，｣ ｢ ｣

오명사 : 26 , 27 28話詩 話詩 話詩，｢ ｣ ｢ ｣ ｢ ｣

김재철 성 불 무등 길: ,郊外 山 魂 山 下山， ，｢ ｣ ｢ ｣ ｢ ｣ ｢ ｣

김현곤 누 아이는 싸우기 않고 년 저임금시대: 1878，｢ ｣ ｢ ｣

문병란 이 가을에 민중 낙엽 열등의식의 민족인가: ， ， ，｢ ｣ ｢ ｣ ｢ ｣ ｢ ｣

박공원 진돈대에 서서 울돌목 에서 아침 이슬의 노래: , , ,義岩祠 辭， ，｢ ｣ ｢ ｣ ｢ ｣ ｢ 説｣ ｢ ｣

소라 껍질｢ ｣

진헌성 풍경소리 서동요 내집 대화 사자의 수염: ， ， ，｢ ｣ ｢ ｣ ｢ ｣ ｢ ｣

범대순 햇빛을 빌지 않아도 어디선가 내가 를 써서: 詩 疑問符， ，｢ ｣ ｢ ｣ ｢ ｣

리한용 항아리: ｢ ｣

문도채 촛불로 서서 아침 산책길에서 의 사진집에서: ,不眠 章 宿題， ， ， ，｢ ｣ ｢ ｣ ｢ ｣ ｢ ｣ ｢ ｣

동굴 속에서｢ ｣

주기운 내 가 타고 있을 때 또다시 가을날에: , ,言語 無題｢ ｣ ｢ ｣ ｢ ｣

차의섭 버스 속의 꽃 담쟁이 넝쿨: ,日曜日 白牡丹 海印寺 紀行 問病， ，｢ ᅳ ｣ ｢ ｣ ｢ ｣ ｢

지내서 수세미秋夕， ，｣ ｢ ｣ ｢ ｣

원탁시 제 집 에서는 신입회원 특집을 별도로 꾸미고 있다25 (1985) .『  

이때 신입회원으로

최봉희 내장산 단풍 외 편 이향아 거울을 보며 외 편 장효문 장승업: 5 , : 2 , :｢ ｣ ｢ ｣ ｢

전 장시 백추자 꿈에게 외 편이 실려 있다( ), : 6 .｣ ｢ ｣

기존 회원들은

강인한 고려의 새 외 편 김재흠 영산강 외 편 김재철 풀 외 편: 4 , : 6 , : 5 ,｢ ｣ ｢ ｣ ｢ ｣

김종 수락동에 와서 외 편 김현곤 범종소리 외 편 문도채 모략자에게: 7 , : 2 , :｢ ｣ ｢ ｣ ｢ ｣

외 편 문병란 가을연가 외 편 박홍원 전남의 노래 외 편 범대순 무5 , : 4 , : 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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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개 외 편 송수권 임진강 오리떼 외 편 오명규 화시 외 편 정재완1 , : 4 , : 2 , :｣ ｢ ｣ ｢ ｣

오월의 노래 외 편 주기운 누의 말을 생각하며 외 편 진헌성 어머니날에5 , : 2 , :｢ ｣ ｢ ｣ ｢

외 편 차의섭 입추 외 편 허형만 인연 외 편을 상재하고 있다2 , : 7 , : 5 .｣ ｢ ｣ ｢ ｣

원탁시 제 집26 (1986)『  

강인한 허약한 뿌리 외 편 김재흔 나이 하나 접은 자정에 외 편 김: 3 , : 4 ,「 」 「 」

재철 일월등 외 편 김종 더 먼 곳의 그리움 외 편 김현곤 설영에: 3 , : 4 , :「 」 「 」 「

떠오른 달 외 편 문도채 나의 가을 외 편 문병란 어느 휴일 외4 , : 3 , : 3」 「 」 「 」

편 박홍원 외 편 백추자 유배가는 길 외 편 범대순, : 1 , : 4 , :觀音浦吟「 」 「 」

한 잎의 낙엽을 위한 변주곡 외 편 손광은 수몰고향 외 편 송수권1 , : 1 , :「 」 「 Ⅰ」

가을 운문사 외 편 오명규 겨울가로수 외 편 이향아 달팽이 외2 , : 1 , : 4「 」 「 」 「 」

편 백추자 유배가는 길 외 편 장효문 여의도 사설 외 편 정재완, : 4 , : 2 4 , :「 」 「 」

가을 외 편 주기운 꽃 외 편 백추자 유배가는 길 외 편 진헌성4 , : 3 , : 4 , :「 」 「 」 「 」

하늘의 뿌리 장시 외 편 차의섭 바위 외 편 최봉희 여승 외 편( ) 1 , : 4 , : 4 ,「 」 「 」 「 」

허형만 외 편: 7 4供草「 」

원탁시 제 집 에 발표된 작품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27 (1987) .  

김재철 달개비꽃 정재은 우주가 최황희 의꿈: , : 6 , : 4 ,外 外 篇 女子 外 篇｢ ｣ ｢ ｣ ｢ ｣

차의번 모란꽃의 희미 박공원 굴비 문병란 손광은 범: 5 , : 6 , , ,外 篇 靈光 外 篇｢ ｣ ｢ ｣

대순 이향아 하나님 나를좀더 강인한 옥상의 해바라기 김재흔, : 3 , : , ,外 篇 外，｢ ｣ ｢ ｣

문도채 어항 편 주기운 의 장미꽃 진헌성 구름: 5 , : 2 , : ,外 南光州驛 外 篇｢ ｣ ｢ ｣ ｢ ｣

김현곤 오명규 구름이 떠돌다가 외 허병만 풀꽃한 이: ( ) , : , : -求心遂詩維 抄 玄｢ ｣ ｢ ｣ ｢

장효문 여의도사설 편 송수권 까치 편 김종 년4 , : 7 5 , : 2 4 , : 1980外 篇 外 外｣ ｢ ｣ ｢ ｣ ｢

대 편 백추자 가을꽃에 기대이며8 , :外｣ ｢ ｣

특징적인 것은 서문 에 주년의 소감을 밝히는 부분이다20 .｢ ｣

그것은 다만 라는 삶의 터전을 사랑하고 저 의연한 올 사랑하고光州 無等山， ，

률 사랑하는 순정한 마음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실은 의 시인들올.詩 圓卓

년간 결속시킨 가장 큰 힘이었다 이제 창간 주년 기념호 집을 펴낸다20 . 20 27 . 60

대 노시인으로부터 대 장년의 시인들까지로 꾸며진 이 동인지가 다음 세대 또40 ，

다음 세대에도 이어져 백년을 넘는 기적을 이룰 수도 있으리라 우리는 그렇게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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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아마 아래에서 를 사랑하는 이들이 숨 쉬고 있는 한 이 엄청난. 無等山 詩 ，

꿈의 실현이 결코 허망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창간 주년 기념호를 디딤돌 삼. 20

아 의 시인들은 다시금 새로운 출발선에 선다 저 멀리 한국 의 을 본.圓卓 詩 地平

다 이번 기념 특집호를 위해 흔쾌히 해설을 써 주신 시인과 시인. 文德守 崔夏林

에게 동인 모두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작품집은 대체로 문단 데뷔의 순서에 따.

라 엮어졌음을 밝혀 둔다.

지역의 동인지로서 창간 년을 이어갔다는 데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 있다 을20 . 60

넘긴 동인들의 나이를 상기하면서 후세로 이어지기를 기원하고 있다 주년 기념호에. 20

는 문덕수 시인의 해설이 실려 있다 이를 통해서 당시 원탁시 의 방향에 대한 이해.   

를 얻을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원탁시 의 두드러진 특성은 고향의식과 현실인식이，『 』

라고 할 수 있으나 또 다른 한편에는 개인의 서정적인 삶과 그것의 예술적 형상，

화 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시인들도 있다 가령 의 오월의 노. 鄭在淀 「

래 집 는 현실인식의 의욕을 보인 작품이긴 하나 다른 한편 믿음과 노25 )」〈 ， 「

래 집 는 단시 의 본령을 잘 지키면서 인륜 의 근원적인 몸짓을25 ) ( ) ( )短詩 人倫」〈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이러한 서정시가 주는 감동은 순간적이면서 그 순간을 넘어.

서는 강력한 인상을 독자의 가슴에 더해 주고 있다 의 하나님. 許炳萬 前上書「 」

집 도 이러한 관점에서 읽을 수 있는 산문시다 이제 남은 뼈 몇이 온지요(25 ) . " .

몇 그루를 더 세울는지요 는 허형만 자신의 알아들을 수 없는 독백이 아니라” ，

우리 모두의 대화 그 대화의 골격이 되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82)

문덕수는 원탁시 의 최근 경향을 고향의식 현실인식 개인의 서정적 삶 등이 적절, ,  

하게 분배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시킨다 서정시가 주는 감동을 유지하고 있는 단.

형시에서 산문시의 시도까지 다양하게 분포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최하림의 평론은 년대의 문학정신을 정리하면서 원탁시 의 문학정신을1970   

조명하고 있다.

년대는 한국 정신사에서 부정의 시대라 해도 된다 이 시대에 와서 지식인1970 .

들은 역사를 산다는 일이 단순히 시간통과가 아니라 자신의 여러 존재 조건 및，

상황과 더불어 싸우는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를 견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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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이 변.，

화는 현실의 변화이자 우리 모두의 변화이기도 하였다 여기서 지식인들은 비.〈 〉

로소 밖으로 향하였던 시선을 돌려 우리의 현재와 과거를 보려 했으며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돌아보려고 했다 김용섭의 농업사연구 와 박경리의 토지 가. 『 』 『 』

그런 시각에서 쓰여졌고 황석영의 한씨연대기 와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 」 「

린 작은 공 등이 같은 문제점 위에서 집필되었다.」

중략- -

결론으로 원탁 이 동일한 이념집단은 아니로되 친목 이상의 시적 결속력은〈 〉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 그 결속력은 노장층에서는 정관과 조화로.

나타나며 중견층에서는 월 의거를 내재화하거나 혹은 외표화시키고 있다는 점이5

다 이 두 요소가 어떠한 교호작용을 거쳐 어느 길로 나아갈 것인가는 역사를 살.

수밖에 없는 시인들의 내일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크게 좌우되겠지만83)

최하림은 원탁시 가 년 월 광주항쟁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1980 5  

다 물론 노장층과 중견층에서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 있지만 년대를 배경으로 변. 1970

화를 추구했던 문인들의 노력이 원탁시 에서도 발견된다는 지적이다.  

원탁시 제 집 에는 대숲에 맨발로 서다 라는 별도의 제목을 달았으며28 (1988) ,『 「 」 

마찬가지로 신입회원특집을 싣고 있다.

으로는新入舍員 特輯

사천강의 새 연필깎기 눈이 내리면 박꽃: ,曹秉基 「 」，「 」 「 」，「 」

시를 쓴다는 것은 나팔꽃 그저 편안하게 하: , , ,全元範 旣成世代「 」 「 」 「 」 「

소서」

작은 울타리 결국에는 시각화 과정 자유와 반응 등이:朴德根 「 」，「 」，「 」，「 」

게재되어 있다.

기존시인으로

새 새 요즘 시절: 5 6 ,許炳萬 望月洞「 」，「 」，「 」 「 」

그림 속의 봄 손녀가 할머니에게 들녘에 서면: , ,崔鳳姬 「 」 「 」 「 」

바나나 믿음 조개 껍질 와 담배: , , ,車義變 核家族時代 無聊「 」 「 」 「 」 「 」「 」

구름 구름 구름 구름: 8 , 9 , 10 , 11陳憲成 「 」 「 」 「 」 「 」

편지: , ,朱基運 恨 恨「 ⑵」 「 ⑴」 「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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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성에 대하여 서울 와서 꽃에게:鄭在院 反歌「 」，「 」，「 」，「 」

여의도 사설 여의도 사설 여의도 사설 여의도 사설: 21 , 22 , 23 ,張孝文 「 」 「 」 「 」 「

여의도 사설24 , 25」 「 」

강물을 그린다 바람이 강물을 강물을 따라 나선다: ,李 義 「 」，「 」 「 」鄉

도시비상 고향 뻐꾸기: ,吳命奎 「 」 「 」

백두산 마치산 이여 이 종 줄을: , , ( ) , ( )宋秀權 貯木場 釘山 鐘「 」 「 」 「 」 「 」

판소리 안개: , , ,孫光殷 水 故鄕 江山制 老姑壇「 」 「 」 「 」 「 」没

을 위하여 동네 아침: ,范大錞 百曰「 」 「 」

이와같이 나는 원각사앞 봄날에 물오른 초록빛 잎새 아래서:白秋子 「 」，「 」， 「

거문고를……」

고갯길: ,朴供元 初伏 相思花「 」，「 」 「 」

저녁놀 내 강아지 눈 떴구나 소문: , ,文道采 「 」，「 」 「 」

: (2)金賢坤 求心道詩經 抄｢ ｣

김 종 편지 편지 편지 편지: 1 , 2 , 3 4「 」 「 」 「 」，「 」

무게의 돌아올 때 의 끝: , ,金在龍 可逆反應 波萬「 」 「 」 「 」

사랑 하나 위하여 춘향이 닮은 낮달 의 노래 건: , , ,金在欣 第五季節「 」 「 」 「 」 「

방진 소서방 전봇대,」 「 」

봄이 오면 아이들아 철쭉 두 개의 유리컵 을 발표 하: , , , ,姜寅翰 「 」 「 」 「 」 「 」

고 있다 광주가 직할시가 되자 회원주소록을 다시 작성하여 첨부하고 있다. .

원탁시 제 집 은 그대 젖은 영혼올 위하여 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시29 (1989) .『 『 』 

인별로 발표된 작품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최재환 산다는 것 에서: . . ,無題 素心蘭 潘濯園｢ ｣ ｢ ｣ ｢ ｣ ｢ ｣

강인한 뇌없는 여름 거울 속으로 세라믹 필터: , ，｢ ｣ ｢ ｣ ｢ ｣

김재흔 가을편지 더 높은 당신: 1, 2 3 4, 5初夜 ， ， ， ，｢ ｣ ｢ ｣ ｢ ｣

김재철 따뜻한 햇살 에서 겨울새 맷돌 그겨울날: , , , ,笠橋｢ ｣ ｢ ｣ ｢ ｣ ｢ ｣ ｢ ｣

김 종 여우와 두루미: ｢ ｣

김현곤 : 求心道詩經 抄｢ ｣

문도채 가을나들이 신경질 창가에 앉아 황혼: . , ，｢ ｣ ｢ ｣ ｢ ｣ ｢ ｣

문병란 해운대 이별이 있을 듯한 저녁 사랑 가을의 나의: , ,戀歌 祈禱 敵， ，｢ ｣ ｢ ｣ ｢ ｣ ｢ ｣ ｢

방랑자 겨울, , -戀歌 惡童戀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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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근 바로서기 그대 광주여 고향 동산 고향으로 오세요 아이리: , , , ,，｢ ｣ ｢ ｣ ｢ ｣ ｢ ｣ ｢ ｣ ｢ ｣

박공원 에 심은 도라지 어떤 이른 아침 숲속에서: , , , ,幻生記 花盆 胖取｢ ｣ ｢ ｣ ｢ ｣ ｢ ｣ ｢

년의 삼복89 ｣

백추자 징소리: ｢ ｣

범대순 : 1 , 2伏中記 伏中記｢ ｣ ｢ ｣

손광은 편지 한마당 메아리: (4 ), ,水 故 水北 學院 紀行 袖，｢ 没 鄉 ｣ ｢ 研 ｣ ｢ ｣ ｢ ｣

송수권 바람서방 바람서방: ⑴ ， ⑵｢ ｣ ｢ ｣

오명실 말의 변증법 무지개 타는 법: , 忠告，｢ ｣ ｢ ｣ ｢ ｣

이향아 일과 사랑: 6 7 8 , 9， ，｢ ｣

장효문 여의도 사설: ｢ ｣

전원범 아버지 아버지 에서 허수아비여: , ,望月洞⑴ ⑵｢ ｣ ｢ ｣ ｢ ｣ ｢ ｣

정재막 이미지 남창골에서 약속 무애 이적: , , ,距離 ， ，｢ ｣ ｢ ｣ ｢ ｣ ｢ ｣ ｢ ｣ ｢ ｣

주기운 감나무 의 아침은 은: . -頌 五月 自畫像 故，｢ ｣ ｢ ｣ ｢ 鄉 ｣

진헌성 바보 상자 입의 문화: ，｢ ｣ ｢ ｣

차의변 맨드라미꽃을 보며 의 호박꽃 껍질을 보며: , ,無等山 登攀記 鳳仙洞 ，｢ ｣ ｢ ｣ ｢ ｣ ｢

의 꽃게잡이龍畔，｣ ｢青 ｣

최봉희 농촌 종각이 도시 처녀에게 봄볕 속에서는 내 친구: ,，｢ ｣ ｢ ｣ ｢ ｣

허형만 섬 어느날 가슴이 아려이시대 당당 멀었다: . 1 2， ，｢ ｣ ｢ ｣ ｢ ｣

문도채를 통해 본 원탁시 의 년대2) 1980  

문도채는 원탁시  총무를 가장 오래했기 때문에 문도채를 통해서 원탁시 의 경향을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집단이든 팔 걷어붙이고 일하는 일꾼이 있기 마련이다 년. 1980

대 원탁시 에서는 문도채가 그러했다 문도채는 원탁시 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자. ,「 」   

상하게 회원들을 챙기는 사람이었다.

그는 년 원탁시 제 집에 슬픈 영광 아들에게 실어증 아침1981 21 , , ,「 」 「 」 「 」 「  

산책길에서 오월과 나 폭포 앞에서 등을 발표한다 년은 그 유명한, , . 1981」 「 」 「 」 ｢

님을 위한 행진곡 이 만들어 진 해이다 황석영씨가 노랫말을 쓰고 김종률이 곡을 붙.｣

인 노래가 바로 님을 위한 행진곡 이다 당시 광주에서 살고 있던 황석영의 집에서.｢ ｣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노래가 그것이다 바로 그 당시에 문도채도 오월과 나 를 발. 「 」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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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언제나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와 서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얼빠진 녀석들/ / ./

이 기어와 공치사를 할 때 꽃병의 꽃은 시들고 달력속의 여편네들이 윗도리를 벗/ / /

으려 하므로 제풀에 놀라 돌리는 눈길 그 속셈을 누가 알까 짐짓 잔기침을 하면/ / /

오월의 하는 창문이 열린다 다투어 기웃거린 나무 나무 아카시아 꽃가루가 코/ , ./ /

끝에 와서 당신 아직도 여기 있었구만 나는 오늘 어쩌다 우연한 일로 이/< , >/ / /……

렇게 방안을 돌고 있다 문도채 오월과 나. - , 「 」

문도채는 년에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다 년 월 당시에 나이가 세였으며1928 . 1980 5 53

고등학교 교장을 하고 있었다 광주 민중항쟁의 시기에 그는 기득권층에 속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신군부 패권세력들에게 저항한 광주항쟁의 후일담을 들으면서 그는 그.

들의 모습을 얼빠진 녀석들 로 보았을 것이다 반면 자신이 꼭 있어야 할 자리‘ ’ . ‘

에 있는지를 성찰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월 광주항쟁을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 5 ,

기득권층에 속해 있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어디선가 당신. ‘ ,

아직도 여기 있었구만 이라는 비난이 들리는 것처럼 방안을 서성이는 모습은 내적 갈’

등이 외적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의 작품 발표는 꾸준한 편이어서 년 원탁시 제 집에는 아파트에서 진단, 1983 23 ‘ /  

주례사 화실에서 동행 금연기 우정 등 총 편을 발표하고 있다 이 중에서 그의 시/ / / / / ’ 7 .

아파트에서 를 살펴보자.｢ ｣

죽순으로 발돋움하는 우리 모두가 사라진 뒤의 그것이 조금 아/ /發育 遠景

쉬운 을 연다 하지만 의 으론 이 스르르 눈을 감는다. / / . /窓門 螢光燈 燭光 本能

없는 그날의 우리집 에서 을 헤아리는 일 없이 오랜 사/ / /主人 玄關 功名 沈黙

이사이 오가는 의 를 밝힐 수가 없다/ .情 來日 住所

문도채- , 아파트에서「 」

한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관념적 어휘를 선호한다는 뜻이다 난해한 풍경을 배경.

으로 삭막한 아파트의 주민의 삶이 그려지고 있다 침묵을 통해서 정을 나누는 역설적.

환경이 분위기를 주도한다.

년 원탁시 제 집에도 모략자에게 어느 날 주례석에서 나1985 25 ‘ / / / /狂暴圖 收沒地久  

또한 바람이고 보면 세상 맛 등 총 편을 발표한다/ ’ 6 .

이 중에서 어느 날 주례석에서 라는 시를 살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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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쌍의 둥글고 또 하나의 긴 얼굴 이것 참 큰일 났다는 가쁜 숨소리가 풀잎처/ / , /

럼 떨고 있다 이를테면 어딘가의 하얀 담벽에 사금파리로 새기고 온 낙서 꼭. // / / /

그런 아픔만이 아니고 다시 보면 어른이다가 또 아기와도 같아 무슨 말을 해야// / /

할까 머뭇거리다 벙글은 입술에 와 부딪는 눈 아니야 그것이 아니고 세상이 다/ // . /

그렇고 그렇다니 너희만 곧기를 바랄까만 우리 말고 누가 또 있으랴 오늘의 자/ / . //

세에 가득 담겨 이글거리는 마음 그대로 해찰 부리지 말고 나보다 잘 되어 달라고/ / /

비는 마음 한쌍 젊음의 둥글고 긴 얼굴에 담긴 미소 하늘을 보고 또 땅을 보며// / /

사쁜 나는 등 뒤에서 홀로이 중얼중얼 식은땀을 닦는다, / .

문도채- , 어느 날 주례석에서「 」

결혼식에서 주례자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주례자의 설레임에는 어떤 아픔 이 새겨져. ‘ ’

있다 어른인가 하면 아기이기도 해서 말의 형식을 고르는 데서도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

자신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서 예비부부를 향해 곧은 삶을 살라고 말해야 하는 고통스러

운 심정이 드러나 있다 주례사를 고르며 등에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은 타인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화자의 습관이 표현된 것이다 일상을 포착하여 시적 형상화로 이어나가고 있.

음이 확인된다.

년 원탁시 제 집에는 저녁놀 내 강아지 눈 떴구나 소문 등 총 편의 시만을 발1988 28 ‘ / / ’ 3  

표하고 있다 이미 노년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일 수도 있다. .

그래서인지 저녁놀 에서는 회한을 내 강아지 눈 떴구나 에서는 후손에 대한 애정을,「 」 「 」

드러내고 있다 이 중에서 저녁놀 을 보도록 하자. .｢ ｣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말 대접으로 조금씩 처져 내린 어깨일까 볼 것 다 보고도/ . /

못 본 척 하늘 끝 들판 길을 걸어간다 흩날리는 머리칼 씹다 버린 껌 조각을/ . // , /

집어 올려 동강난 신경을 얽어매며 애써 외로움을 달래 본다 손가락을 다시 곱/ / . //

아 지난날을 셈해 보면 못다 한 일이 아쉬워 우뚝 서는 걸음이여 주먹을 불끈/ / / /

쥐고 남은 힘을 쥐어짜면 송알송알 땀이 배어 파랗게 멍이 드는 이 아픔 그것/ / / , //

은 정녕코 오늘을 빠져나갈 묻지 않고 듣지 않아도 알만한 빛일레라 저기 하/ / / . //

나 둘씩 별들이 기어 나와 눈짓을 한다 우리 서로들 미워하지 말 것 세상일 도로. / , /

믿기로 하고 풀밭에 앉아서 내일을 본다/ .

문도채 저녁놀- , 「 」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하지 못한 일을 떠올리는가 하면 세상을 미움 없이 살아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기도 한다 저녁놀과 인생의 황혼기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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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전형적인 서정시의 문법을 따르고 있다 때로는 언어적 실험이.

과도하게 노출되는가 하면 이처럼 서정적 정서를 진솔하게 드러내는 작품도 제시되어,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광주에 대한 부채의식을 포함하여 원탁시 동인의 시적 경향.   

을 대체로 두루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인지의 특징3.

원탁시 동인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각자 개별성이 강하다는 것이. ,『 』

다 그리고 그것을 동인지의 성격으로 포섭하고 있다 둘째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 자세를. . ,

취하지만 미적 형상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원탁시 동인의 작품은 각자 서로 다른 개별적인 시적 구조를 자유롭게 성, 『 』

취하고 있다 또한 동인들의 현실인식의 표현에서도 직접적으로 저항과 고발과 비판을 일삼.

는 것이 아니라 미의식으로 변용된 순수 서정시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현실에 대한 연민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참여와 순수의 대립적 상황을 뛰어넘으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

그러나 문병란 진헌성 박홍원 등의 작품에서는 사회에 대한 저항 고발 비판의 정신이, , , ,

많이 발견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인들은 그 의미를 이미지로 승화시킴으로써 시적 상상.

력의 고양을 맛보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탁시 동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척박한. 『 』

현실이라 할지라도 상상력의 활동을 제약할 수 없는 터전이 되고 있다.

원탁시 동인은 광주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광주가 예향.『 』

으로서 위상을 갖는다는 생각을 유지한다 이러한 인식은 근거 없는 자존감이 아니어서 결국.

에는 미의식에 입각한 긍정정신으로 나타나게 된다 역사와 시대를 직시하는 눈도 그러한 미.

의식에 입각한 예향의 자존감이 발현된 것이다.

원탁시 에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각자의 개성이 너무 강하다보니 하나의 친목계. “  

원 이라는 자조적인 탄식이 흘러나온 적이 있다 몇몇 동인들은 탈퇴하기도 했다 새로운” . .

구심점을 형성하기에는 신입회원들의 패기는 부족하였고 발기인 세대는 이미 원로시인으로

대접받기에 능숙해진 상태였다 이와 관련하여 범대순은 사석에서 조태일과 고재종을 영업하.

지 못한 것이 체질개선에 실패한 까닭이라고 하였다 원탁시 동인과 그들 사이에는 이미.   

전혀 다른 지향점이 가로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광주의 시단이 범대순 등의 원탁. 「

시 동인들을 따르는 문인협회와 조태일 김준태 등을 따르는 작가회의의 두 그룹으로 분리,」

되기도 하였다.

다음은 당시 원탁시 의 분위기에 대한 강인한의 회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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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으로 원탁시 에 들어간 건 년이었다 그리고 내가 동인지의 편집에 관여하게 된1979 .『 』

것이 재작년까지이니까 무려 년을 원탁시 와 함께 시를 써온 셈이다 내가 처음 원탁25 .『 』 『

시 에 들어갔을 때에는 회장이 따로 없었고 문도채 선생님이 총무 일을 맡고 계셨다 동인들, .』

의 모임 연락이며 원고 수집이며 모두 문도채 선생님이 수고를 하셨다 그리고 그런 연락은, .

거의 문도채 선생님의 유별난 글씨체가 보이는 우편물에 의해서였다 중략. < >

할 수만 있으며 원탁시 모임에서 뜨겁게 작품 합평회도 가지고 서로 분발하며 격려하는『 』

계기를 가졌으면 싶었다 그러나 나의 이런 소박한 생각은 한갓 실현될 수 없는 꿈에 지니지.

않음을 깨닫고는 허무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생각해 낸 사업 가운데 연초에 지역신문의 신춘.

문예로 등단한 신인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임에서 축하해 주는 일은 아마 올해에도 계속되었으

리라 생각된다 돌이켜 보면 대의 내가 원탁시 에 참여하여 년도 넘는 세월을 지나왔. 30 25『 』

다 세월이 가면 사람도 늙고 시도 늙는다고 말한 어느 시인의 말이 떠오른다. .84)

강인한은 원탁문학 이 원탁시 로 재구성된 이후에 입회하여 년간 활동하였으니25』 『 』  

원탁시 의 산증인에 가깝다 처음에는 뜨거운 작품 합평회 를 기대하였지만 개성이 강한. ‘ ’ , 

시인들 사이에 합평회는 성사되지 못한 듯하다 여러 아이디어를 냈던 것인데 신춘문예 등. ,

단한 신인에 대한 축하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기획은 신춘시 동인을 통해 실행에 옮겨졌다.  

세월이 흘렀어도 원탁시 에 대한 애정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회원의 유대가 오래도록 지  

속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원탁시 는 회원 간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회장이라는 명칭 대신에 대표 혹은‘ ’『 』

총무 라는 이름을 사용하하였는데 이 모임의 실질적인 추진은 주로 총무에 이해 이루어‘ ’ ,

졌다 범대순에서 시작하여 가장 오랫동안 총무 겸 대표 일은 맡았던 회원이 바로 문도채이.

고 그 다음이 강인한이었다 이후 강인한은 살레시오고 국어교사로 정년퇴임을 한 뒤 서울, .

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년 동안의 동인 활동을 접는다25 .

비슷한 방식으로 탈회한 회원이 여럿 있다 조병기는 동신대 정년퇴임과 함께 서울로 거.

주지를 옮기면서 원탁시 동인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된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손광은 김. ,『 』

현곤 진헌성 문병란 등이 탈퇴한다 이처럼 타계하였거나 타 지역으로 이사 자발적 탈회, , . ,

등으로 회원의 수는 줄어들었으며 년 범대순이 타계하자 창립 당시의 초기 회원은 단 한2014

명도 남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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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목요시3 『 』

구성의 목적과 활동1.

목요시 의 구성 목적은 네 가지로 집약된다 첫 번째는 모든 상업주의를( ) .木曜詩  

거부한다 두 번째는 시는 진실의 표현임을 재확인한다 세 번째는 시가 민족이나 우. .

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역사적 언어와 예술적.

언어로서의 꽃을 피우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목요시 동인들이 처음 만난 것은 년 월이다 우연한 기회에 광주 지방의 시1979 3 .  

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지게 되었다 이 모임이 끝날 무렵 젊은 시인들 다섯이 자.

리를 옮겨 동인지를 만들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강인한 고정희 국효문 김종 허형. · · · ·

만 등은 일 년에 두 차례 동인지를 낼 것과 회비 문제 등을 토의했다 그러나 동인지.

의 제호 를 붙이는데 있어서는 의견이 구구했다 결국 강인한이 만난 날이 목요( ) . ,題號

일이므로 매주 목요일에 동인들의 회합도 가질 겸 목요시 로 하자는 의견을 내면서  

목요시 가 탄생한 것이다 광주지역에서는 그 당시에 동인 활동이 다소 주춤하였다. .  

앞의 원탁시 편에서 서술하였듯이 원탁시 의 동인들은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그들만    

의 세계에 안주하며 변화를 모색하지 못하고 있었다.

목요시 동인들은 젊은이 중심으로 호남의 시단을 활성화하자는 창립 목적으로 출  

발하게 된다 습작기의 정열을 되살려 참신한 작품들로 창간호를 준비하였다 처음 얼. .

마간은 합평회도 가지면서 자주 모임을 가졌다 드디어 년 가을에 목요시 창간. 1979   

호가 인 시집 형식으로 꾸며져 나왔다 당시 한국문단은 참여와 순수의 논쟁이 시단5 .

을 양분하고 있었다 목요시 동인은 오로지 좋은 시를 쓰자는 공동의 입장을 밝힐.   

필요를 느끼고 책머리에 선언문 형식을 제시하게 된다.

오늘은 가 상업예술이 아니고 비상업적인 예술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입장에詩

서 우리는 모두 상업주의를 거부한다 지나친 테크닉 위주의 인 상업성과. 匠人的

지나친 의 인 또 다른 상업성도 우리는 거부한다 은 도.獨善 政治的 詩人 歌手 政治

도 아니다 은 다만 있는 로 의 을 구축하는 의 주인일.家 詩人 韻律 言語 自己 城 言語

뿐이다.

가 없이 도도히 범람하는 현란한 의상과 공허한 핏대를 똑같이 우리는 배主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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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다 그러나 는 시인의 성실한 삶을 하는 그 시대의 사회적인 산물이. , 詩 反芻

며 무엇보다도 을 내포해야 한다는 점을 결코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詩精神

적어도 올바른 주제와 올바른 아름다움이 있는 참다운 시를 지향하며 우리는 첫

걸음을 내딛는다.85)

시인은 시대적 상황을 도외시한 시는 쓸 수가 없다 사회적인 산물 에서 보여주. ‘ ’

듯 그들의 각오는 공연한 손가락 장난 같은 현학적인 언어의 유희가 헛된 것임을 경계

하면서 창간호를 발표하게 된다 이때부터 목요시 는 시단의 주목을 받게 된다. .  

제 집을 내면서부터 목요시 는 김준태 송수권 두 사람을 동인에 참여시키게 되2 ·  

었다 한편 두 사람의 여류 동인이 생활의 근거지를 옮겼는데 고정희가 서울로 국효. , ,

문이 경남 진주로 이사하는 등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러나 기왕의 맺어진 유대에는.

변함이 없었고 창간호 이상의 정열로 작품에 힘을 쏟았다 그 사이 사태가 있었. 10·26

다 너나없이 갑자기 목소리의 힘이 고조되고 있었다 우리는 그럴수록 냉정해져야 한. .

다는 결단에서 두 번째 선언을 제시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한 시대를 보.

내고 새로운 시대를 맞는 팔십 년대의 지평에 서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 것

은 시의 의미이다.

우리는 비록 역사 속을 살고 있지만 많은 역사적 사실의 충격 속에 살고 있,

지만 그 사실을 쓰고자 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다만 우리들 삶의 진실을 쓸 따, .

름이다 시는 사실의 기록이 아니란 것을 시는 진실의 표현이란 것을 우리는 재. ,

확인한다.

그리하여 가장 확실한 것만을 시로써 말할 수 있을 뿐이다, .86)

쉽사리 기울기 쉬운 와중에서 소용돌이를 헤치고 평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우리

들의 판단은 바로 올바른 주제와 올바른 아름다움을 지키자는 첫 번째의 다짐 그것이

었다 제 집의 발행 날짜가 년 월 일이고 보면 야릇한 흥분을 지금도 누를 길. 2 19850 5 10

이 없다 봄 가을 두 권씩 내기로 약속했던 동인지를 년 가을에는 보류하기로 하. · 1980

였다 제 집 이후 만 일년만에 우리는 다시 집을 내게 되었는데 그간에 동인. 2 3 鞠孝汶

이 다시 광주로 합류하게 되었던 일은 말할 수 없는 반가움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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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이르러 시의 사명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뼈아프게 자문하고 그런 단일대오의 마

음으로 년 여름호를 내놓는다 여기서 세 번째의 목적을 시가 민족이나 우리의 영1981 .

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채택하고 있다.

시의 생명은 예술적 감동과 더불어 전달의 기능을 가진다 여러 가지로 의미.

전달이 제한되는 불편한 시대에 있어서 시의 언어는 현학적이고 건조한 발음부호

로 전락해 버릴 우려가 있다 우리는 특히 이 점에 유의하고자 한다. .

한 편의 시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가 아니다 한 편의 시가 인간의 영혼을? .

구원할 수 있는가 아니다 시인은 그런 존재가 아니므로 우리는 그렇게 믿지는? .

않는다.

그러나 역사 속에 처한 인간의 현재를 조명하는데 있어서 시는 여타의 문학 언

어보다 강한 명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러므로 시가 민족이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단 한

줄기의 가느다란 각성의 빛줄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를 세

우고자 한다.

년 여름 제 집1981 3―

제 집은 기념비적인 작업들이었다 우리가 값싼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3 .木曜詩「 」

는 생각하지 않는다 년 여름호를 받아 본 이들은 누구라 없이 목구멍. 1981木曜詩「 」

을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눈물을 아니 그 이상의 충격을 느꼈다고들 하였다 삶의 가, .

장 치열한 한가운데서 쓰여 진 시였노라고 자부할 수 있는 슬프리만큼 참담한 작업이

었다 그토록 지루하던 여름 장마와 겨울 폭설 속에 우리 동인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

서로를 확인하는 침묵 속에 그만 한 해를 넘기고 말았다 이제 세 번째 작품집을 또다.

시 세상에 내놓으며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삼킨다 이러한 후기가 새삼 가슴 뜨. >……

겁게 생각된다.

제 집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음 해 봄에야 내게 되었는데 년 봄 호엔4 1982 宋秀權

동인이 시를 내놓지 못한다 그러나 제 집에서 드러난 일체감의 동인 의식은 제 집에. 3 4

서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찾아내어지는 것은 네.

번째 목적이다 역사적 언어와 예술적 언어로서의 꽃을 피워야 한다것이다. .

다시 시의 언어를 이야기하자 년대의 길고긴 터널을 걸어가는 우리의 시인. 80

들은 터널의 끝에서 터져 나올 빛의 언어가 우리의 것이어야 함을 믿는다 우리.

가 심는 언어가 비록 척박한 토양에 뿌리할지라도 언젠가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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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언어와 예술적 언어로서의 꽃을 피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긴 생명력과.

감동의 빛나는 개화를 위하여 또다시 우리는 네 번째 언어의 씨앗을 이 땅에 뿌

린다.

년 봄 제 집1982 4―

네 번째 은 역사적 언어이면서 동시에 예술적 언어이어야 할 시의 언어를 위宣言

한 조탁의 작업은 쉬지 않으며 쉴 수도 없는 처지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이, .

들은 다른 매체와의 결합 즉 판화와 공동 작업을 시도한다 판화는 탈식민지적 모습, .

이 잘 나타난다 연작시와 장시 등을 통해 장르 확산에도 분투한다 그 분투의 진격이. .

시 전문 무크 민중시 의 창간이다 그들의 처음 모임부터가 숨 가프고 힘차다. .『 』

참고로 목요시 동인의 명단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작품의 경향2.

목요시 의 세 가지 특징1)   

목요시 동인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특징은 지역의 다른 동인지들과 달리 대부분 중앙문단으로 등단한 시인,

중심이라는 것이다 중앙문단으로 등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동인지를 간행함으로써.

중앙과 지역 사이의 관계를 재구성하려는 의도가 내재한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중앙과 지방 사이의 식민지적 관계에 출구를 제공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성 명 등단 등단지/ 출생 출생지/
년1980

당시 나이
강인한 조선일보신춘문예1967/ 전북 정읍1944/ 36

김종 중앙일보 신춘문예1976/ 전남 나주1948/ 32
김준태 시인1969/ 紙 전남 해남1948/ 32

국효문 중앙일보 신춘문예1971/ 전남 광주1949/ 31
고정희 현대시학1975/ 전남 해남1948/ 32

송수권 문학사상1975/ 전남 고흥1940/ 40
장효문 시문학1968/ 전남 고흥1940/ 40

허형만 월간문학1973/ 전남 순천194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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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특징은 년대의 억압된 삶에 대해서 차분한 저항 을 문학적 지향점1980 ‘ ’

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세 번째 특징은 주요 관심이 역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김종 국효문 장효. , ,

문 송수권 등이 역사적 사실을 대상으로 한 시를 쓰고 있으며 김준태 고정희 등도, , ,

그들의 삶이 발을 내딛고 있는 현실적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목요시.   

동인들도 당대의 여타 시인들처럼 역사주의에 경도된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삶이 불.

안하고 방향잡기 어렵게 되자 역사라는 거울을 통해 방향을 잡으려 했던 것이다.

거기엔 그들보다 먼저 시작 활동을 한 동향의 선배 시인 박봉우 이성부 조태일 등, .

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박봉우는 한국전쟁 이후로는 거의 최초로 분단문제를 시.

로 썼으며 이성부 조태일은 그들의 고향인 전라도가 소외된 지역의 상징이라는 사실, .

을 부각하였다 광주전남이 소외된 지역이고 소외받은 민중을 대변한다는 생각은 이. ,

들의 시를 통해서 강화되었다 역사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광주지역에서 일어났던 항.

일광주학생운동을 비롯하여 암태도 도초 하의에서의 소작쟁의와 같은 대사건들로 확· ·

장된다.

그들은 마치 식민지적 주체에 도전하는 탈식민지적 지식인처럼 행동했던 것이다 탈.

식민지적 지식인이란 무엇인가 탈식민지적 지식인은 오랜 시간 동안 식민지 종주국?

의 지배에 익숙해져 식민지 상황을 내면화하고 자신을 타자화하는 식민지적 주체 를' '

반성적으로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식민지적 주체 는 자신의 삶을 소홀히 여기. ‘ ’

고 현실을 외면하며 중앙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이론에만 집착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더욱이 이들은 서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담론을 발 빠르게 수입하고 그것을 통해 이 나

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재단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자신이 속한 사회의 현상,

으로부터 시작한 자생적 지식체계를 발전시키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이들은 자신이.

제 세계의 지식인이 아니라는 데서 느끼는 열등감과 공포를 서구의 것에 비해 체계적1 ,

이지 못해 보이는 자국의 담론들을 경멸하는데 표출한다 내적 억압에 대한 외면 삶. ,

과 유리된 헛소리 에 대한 무감각과 생활세계에 대한 무시 사상과 삶 속에서의 자기' ' ,

분열 등이 바로 이 식민지적 주체 의 특징이다‘ ’ .

그러나 목요시 동인들은 내적 억압에 대해 외면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자신의 삶,  

과 유리된 헛소리 를 경계하고 있었다 광주지역에서 일어났던 참혹한 사건을 기억하' ' .

면서 권력의 힘에 짓밟힌 역사를 상기하고 그러한 역사에 대한 저항담론 을 생성하‘ ’

였던 것이다 그런 면은 그들의 공동입장을 밝힌 세 번째 선언 에서도 보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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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의 시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가 아니다 한 편의 시가 인간의 영혼? .

을 구원할 수 있는가 아니다 시인은 그런 존재가 아니므로 우리는 그렇게 믿지? .

는 않는다.87)

목요시 동인들은 시가 현실 앞에서 극히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현실에 절망한 인간에게 작은 위안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는지도 모른다 현실.

에 대한 절망은 역사에 대한 절망으로 이어진다 역사를 통해서 민중의 꿈이 성취된.

적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게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요시 의 동인들은.   

역사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김종 장효문을 통해 본 목요시 의 년대2) , 1980  

목요시 의 동인 김종에게 현실 또는 역사는 휘둘림의 연속이었다 중세에는 중국.  

인에게 휘둘리고 일제 시대에는 일본인에게 휘둘리고 오늘날에는 미국과 소련 러시, , (

아 에게 휘둘리는 놀잇감의 연속이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시인은 탈식민주) . ‘

의 에 대한 열망을 보이게 된다’ .

사람들은 초롱초롱한 눈을 뜨고 언제나 변함없는 것은 역사라고 한다 어두/ . /

운 상처 밑에 신음하는 사람도 모두모두 역사라고 한다 그것이 뭐 길래 그/ . /

리 믿어 쌌느냐고 무슨 부모자식지간이나 되느냐 아니면 제삿상 받아먹는 선/ /

영이기라도 하느냐 묻지는 않았지만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일편단심 믿고 또 믿/

는 것 그것은 틀림없는 역사라고 한다 못 볼 것을 보고 주먹을 쥐면서도, / . / /

역사가 말하리란다 저녁 끓일 것이 없는 나리도 큰 배를 앞세우고 근엄하. /詩人

게 말씀하시는 분네도 역사가 반드시 반드시 말해준다고 한다 어느 누구이/ . /

건 절로 터진 입이면 늘 은혜롭고 향긋한 역사 떳떳하게 당당하게 역사는 늘. //

위대하고 거룩하단다.

김종 사발돌리기- ,「 」

김종은 역사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를 통.

해서 현실의 고통을 보상받고자 하는 의식에 대한 주저함이기도 하다 또한 역사를 숭.

배하고 역사의 위대함을 말하지만 정작 과거의 역사는 아무것도 보상해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드러냄이기도 하다.

이것은 역사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을 역사가 보상해줄 것이라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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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적극적 저항의 가능.

성을 모색하는 것일 수 있다 역사에 의지하는 것은 권력에 의지하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 푸코에 따르면 권력은 개인의 이성적 능력과 자율성.

을 증대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개인을 권력의 부품으로 전락시키는 기능을 수행한.

다.88) 역사가 권력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라 믿을 것은 못된다 오히려 현실에서 다양.

한 지점에서 중심 권력이 분산된 지점에서 산발적인 저항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

런 점에서 식민지 권력의 중앙집중적 형태에 도전하는 지역동인의 분산된 저항이 의미

를 갖는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담론 내부에서의 산발적 저항이기도 하다 푸코에 따르면 담론이란. ,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에 특정한 지식과 규율을 강요함으로써 진리 의 장을 구성하는' '

언술체계 말하기와 글쓰기를 포함한 를 말한다 예를 들면 노동계층이 비위생적이고( ) .

게으르며 식민지인이 열등하다는 언술은 지배 이데올로기가 자의적 일방적으로 만들, ·

어 낸 하나의 담론이다 광인과 죄수가 감시와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체계도 지배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고안된 하나의 담론이다.

이처럼 담론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드.

러나는 세상의 모습이 일방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는 데 있다 어떤 언술은 허용되고. ,

다른 언술은 허용되지 않는다 분류 배분 순서를 정해서 만들어진 언술체계는 개개. , ,

인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순응시키는 데 동원된다 국가권력은 종주국으로 치환될 수, , .

있고 권력담론은 식민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푸코의 권력담론, .

은 탈식민주의에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그런 의미에서 목요시 동인 중에서 김종은 일종의 저항담론 의 가능성을 모‘ ’  

색하고 있다 역사를 무기력한 것으로 간주하고 현실에 대해서 아무런 행위도 취하지.

않는 것과 역사에 모든 것을 걸고 역사를 신성하게 숭배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같은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의 후반부에서 김종은 정직하게 고백한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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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사가 화석이고 신기루이기도 하지만 어느 날 그것은 사는 일이 신물난 사람들, “

의 꽁무니에 산사태의 요란한 소리로 무너져 내리는 흙탕물 이고 그 흙탕물 속에서” ,

피어난 토란잎 위에 굴러 내리는 아침이슬 이라고 말한다“ ” .

이와 같은 역사부정을 통한 역사긍정은 그 역사의 구성원인 식민지인에 대한 이해로

발전한다 식민지를 온전히 몸만으로 견뎌온 역사 속의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것이다. .

그리움이고 사랑이고 사치스러운 삶의 보람이고가 어딨어 따갑고 텁텁한/

매연도 무슨 은총처럼 마실 터이며 고령이 직신거려 시름시름 앓는 한이 있어/

도 제발제발 창세기에도 안 적힌 천지개벽이나 없었으면 조금더 욕심을 부려/ /

도 나무라지 않는다면 예쁜 여자 끌어안고 사랑하다 한 밤중에/ /夢精 강변의 바

람을 마시며 목청 다듬고 소리나 실컨 질러봤으면

김종- , 「고모님 이야기 부분」

식민지를 경험한 고모님의 삶에서 그리움 사랑 보람 등은 의미가 없다 일상의 사, , .

소한 고통도 감내하면서 매연 도 마치 은총처럼 들이마시면서 살아가는 인내하‘ ’ ‘ ’

는 삶의 연속이다 천지개벽 과 같은 격변만 없다면 일상의 사소한 고통은 얼마든. ‘ ’

지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소한 욕심 을 제시하는데 그것이야말로. ‘ ’ ,

일상의 인내를 벗어나서 규범을 벗어난 위반을 통해 충족될 성질의 것이다 역사를 통.

해서 큰 변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사소한 위반을 통해서 만족스런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소박한 소망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장효문 에게 있어서 역사는 빛 으로 나타난다 역사가 빛이 된다( ) ‘ ’ .張孝文

고 하는 것은 역사적 인간이 역사적 이상을 창조하게 된다는 단순한 믿음에서 시작하

고 있다 거기에 전봉준의 이미지가 스며들어 역사는 저항적인 크기와 깊이를 가지게. ,

된다 그런 면은 의 첫 연의 속에서 잘 구현한다. 1 .全琫準遣書「 」

빛에 관하여 그대 눈뜨는 자를 아는가 그럴 양이면 천길 물속이나 거대한 암벽/ / /

속에서 자맥질하는 것을 벗님들은 배워야만 하네/ .//

장효문 부분- , 1全琫準遣書「 」

장효문은 빛 혹은 역사에 관하여 눈뜬 자를 아는가라고 우리에게 대뜸 묻는다 이.

물음은 역사에 대하여 깨닫거나 새로운 의식을 획득한 그로서 전봉준을 아는가와 전봉

준으로 상징되는 동학혁명을 아는가라는 이 중의 물음을 안고 있는 듯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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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천길 물속이나 거대한 암벽 속에서 자맥질하는 것을 벗님들은 배워야만“ / / ”

한다는 다음 진술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혁명이 어떻게 일어.

났고 전개되었으며 그 운동 속에는 어떤 사상이 담겨 있는가를 역사적 지식으로 이해,

할 것이 아니라 저항담론 을 통해서 깨우쳐야 된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 .

저항적이며 실천적 행동만이 흰 뿌리까지 통째로 끌려나와 땅위에서 무수하게 잘“ /

라지고 몽달귀신 넋이나 밟아대듯 황톳길 네거리에서 밟혀 지는 패권야욕의 지배자들/ / ”

에게 이미 식민지인 광주의 한이 물안개비가 핥기만 해도 폭력으로 전위되는 심리“ ”

현상을 잘 알 수 있으며 사람은 하늘 이라는 함성의 깊이를 볼 수 있다 사람은‘ ’ . ‘

하늘 의 사상은 사람은 사람다움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인간 기본권을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기본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획득한 역사,

적 개념이라는 면이 간과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을 부르짖는 것은 저항담론 속으로 집어넣,人乃天

어 논리의 외연과 내연을 확충하고 있는 것이다 문학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경험. .

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전체성을 구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의 저항정신은

필연적으로 와 운동을 떠올리게 되고 나아가서는 동학농민운동에까지 이르4·19 3·1 ,

게 된다.

신동엽의 금강 이 씌어진 이래 양성우 송수권 장효문 등의 동학서사시에서 발· ·「 」

견되는 것이 역사의 재인식을 통한 저항담론의 강화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동학시들.

은 대개 역사사실을 지나치게 낭만화 하는 식민지 지식인의 형태가 약간 보임으로서

흠이 된다 저항의식의 빈곤에 따른 시각의 혼란이다.

에 나타난 안과의사 유광우나 나 의 시점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 ’ .全琫準遣書「 」

나 장효문의 능숙한 지방 서민어의 구사와 리드미칼한 리듬의 사용은 저항의 두 가지

방식 영어사용의 전유와 거부의 다른 형태이기 때문이다 교육을 받은 식민지 지식- .

은 지방 서민어보다 지배 권력의 가진 자들의 언어를 동경하며 따라간다 그러나 국효.

문의 능숙한 지방 서민어의 구사는 영어 사용의 거부로서 응구기의 저항처럼 저항적.

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여 진다.

김종과 장효문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에 대한 관심은 에게·金準泰 高靜熙

오면 민중의식 혹은 ‘저항담론 으로 적극적 사용되어진다 그들이 사용한 저항담’ . ‘

론 은 고향 탈식민과 사랑 정신의 탈식민화 이라는 말로’ = =' (decolonising the mind)'

요약될 수 있을 듯하다 이는 김종의 영암고모와 딸 손주간에 나누는 사랑과 그다지. ,

다른 것은 아니다 그 들 간의 차이라면 고향 탈식민 혹은 고향 정신의 탈식민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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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향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탈식민주의적 애족주의로 보인(decolonising the mind)

다.

동인지의 특징3.

목요시 의 특징으로는 가지를 꼽을 수 있다4 .  

첫 번째 특징은 참다운 시를 쓰자는 각오였다 목요시 동인은 두 가지 시적 태. 『 』

도를 경계한다 첫째는 현란한 의상 으로 비유되는 시인데 언어를 위한 언어의. “ ” , “

놀이 로 규정된 이 시작 태도는 상업적 장인주의 로 배격된다 둘째는 공허한” “ ” . “

핏대 로 비유되는 상투적 참여시를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목요시 동인들은 상” . ‘『 』

투적 참여시 를 또 다른 상업주의로 평가한다 이들은 이 두 극단주의를 지양하고’ .

올바른 주제와 아름다움이 있는 참다운 시 를 쓰겠다는 건강한 자기 성찰의 자세로“ ”

동인지를 출범시킨다 참다운 시 라는 개념은 새로움에 대한 도전 개성을 획득하. ‘ ’ ,

기 위한 몸부림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 만큼 모든 시인에게 커다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지만 아울러 몹시 풀어나가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두 번째 특징은 역사적 사실만을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만을 시로 쓰겠다는 것이다.

년대의 역사적 삶에 대한 차분한 저항 을 문학적 지향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1980 ‘ ’ .

세 번째 특징은 시가 민족이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래.

서 그들의 주요 관심이 역사로 모아진 것이다 김종 국효문 장효문 송수권 등이 역. · · ·

사적 사실을 대상으로 한 시를 발표하였다 금준태 고정희 등도 그들의 삶이 발을 내. ·

딛고 있는 현실역사를 다루고 있다.

네 번째 특징은 역사적 언어와 예술적 언어로서의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이다 사투.

리도 언어적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지하고 사투리를 시에 도입하고 있다, .

김종의 시에서 유독 많이 보인다.

제 절 오월시4 『 』

구성의 목적과 활동1.

오월시 동인이 구성된 목적은 첫 번째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문학적으로 계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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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결성 두 번째로는 무크지 형식으로 발행한 다양한 제목의 잡지를 만들어 보겠,

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무크지 보다는 동인지의 성격이 짙다. .

처음에는 김진경 박상태 박몽구 나종영 이영진 박주관 곽재구가 동인으로 참, ( ), , , ,

여하여 시 작품을 주로 발표하였다 이후에는 윤재철 최두석 나해철 고광헌이 합류. , , ,

하여 시와 평론 등을 등재하였다 년 오월시 집에서 그들의 목적과 활동에 대. 1984 4  

한 의견을 정해서 내놓는다.

운명의 현대적인 이름은 역사이다 한 개인에게 역사는 특히 전쟁이나 혁명가. ,

같은 역사의 빠른 발걸음은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전쟁터의.

여기 저기에 스러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치고 기다리는 가족 여인 친구에 얽, ,

힌 절실한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 없다 역사는 이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지나간다 년대 초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한굽이에 서 있었다 그래서 외국에. 80 .

나가 있던 한 친구는 를 보고 미쳐 돌아왔고 돌아와서 기독교 광신자가 되었TV ,

다 또 우리 주변에 있던 많은 친구들이 카톨릭이나 기독교 불교 신자가 되었다. .

한 개인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운명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운명이라 부르지 않고 끝내 역사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운명이라는 이름 아래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는 주체라는 사실의 확인에 다름 아니며 우리가 서 있,

었던 시간에 바쳐진 희생들이 우리 민족 민중의 역사의 주체로 서기 위한 기나,

긴 싸움에 새롭게 바쳐진 성스러운 희생임을 확인하는 것이며 우리가 서 있었던,

시간이 드러내어 지고 분석되어 지고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확인, ,

하는 것이다.

이제 분에 넘치는 영광과 크나큰 부끄러움으로 오월시 집을 묶는다 역사가4 .｢ ｣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각 세대마다 자기 세대의 역사를 갖는 것이라면 월은 우, 5

리 세대의 역사에 부쳐지는 이름이다 이러한 이름을 한 동인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분에 넘치는 영광이 아닐 수 없다 또 그 이름에 값하지 못했음.

을 깨달을 때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 더구나 집에 대한 독자들의 뜨거운 호. 3

응은 집을 내는 마당에 우리 동인들에게 무거운 의무감과 반성의 계기로 작용하4

고 있다.

동인지를 묶을 때마다 우리는 늘 당혹감을 느껴왔다 모아 놓고 보면 우리들의.

시는 거의 대부분이 행복의 말이 아니라 고통의 말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러한, ,

고통의 말을 책의 형태로 묶을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가족에게 고통스러운 결단

을 요구하는 것 같은 안쓰러움을 독자들에게 느껴 왔다 사실 고통의 말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기는 쉽지만 밖을 향해서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고통.

의 말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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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떳떳한 근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누가.

감히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요구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시가 고통의 언어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왜.

냐하면 시는 사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이다 사적인 개인으로서, .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시는 그 사회의 구성원,

들을 끊임없이 역사 앞에 소환하는 고통의 연속이다 시는 흔히 개인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되어있지만 실은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그 사회 구성원의,

공동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문학에서 특수성과 보편성 전형 등이 문제. ,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풍요와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 사회에서의 시는

영광과 풍요의 언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회에 빈곤과 불평등 폭력이.

남아 있는 한 그 사회에서의 시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을 현실과 역사 앞에 끊임,

없이 소환하는 고통의 약속이며 각성의 언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

서 우리는 지나치게 상상력의 자유만을 내세우거나 시를 정신적 장식물로 보려,

는 입장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입방은 허위의식에 빠져 오늘날의 사회.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이나 잘못된 구조 속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풍요를 누리는,

소수집단을 옹호하는 것이 되기 쉽다 또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의 언어가 상품.

사회의 속성에 의하여 혹은 대형매스컴들에 의하여 완전히 조작되고 타락되어 있

어서 이러한 된 언어를 파괴하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지식인으로, 物神化

서의 예술가들 뿐이라고 보는 견해에도 반대한다 한 사회에 빈곤과 불평등 폭력.

과 고통이 존재하는 한 언어는 완전히 조작될 수 없는 것이다.

배고프다는 말 춥다는 말 고통스럽다는 말 등과 연결되는 들은 그 고, , 言語群

통의 실체가 존재하는 한 엄연히 예언과 묵시적 투쟁의 힘을 끌어내며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의 언어 속에 우리 사회의 온갖 현상과 폭. 非人間化

력을 깨뜨리고 의 를 펼쳐갈 민중의 에너지가 잠겨 있다고 믿는다.民族史 未來

우리는 또한 이념적인 것을 과도하게 앞세워 문학이 사회에 대응하는 독특한

방식을 부정하는 입장도 거부한다 시를 통해 생경한 이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은 지식인의 언어와 방식으로 민중의 언어와 삶을 왜곡하거나 압살하는 결과가

되기 쉽고 언어인 시를 언어로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시가 사적인, .公的 私的

자기 주장으로 채워질 때 오히려 민중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기

본적인 약속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말이 모두의 말이 되고 모두의 말.

이 자신의 말로 되기 위해서는 문학의 사회에 대한 독특한 대응방식을 매개로 해

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문학 양식이라고 하거니와 우리 시대에 적합한 문학양식.

의 확보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문학 양식의 새로운 시도를 위하여 단시가 갖는 평면적인 서정성

을 서사적 공간으로 심화 확대하기 위한 장시에 대한 실험을 본격화 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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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윤재철 박몽구 두 동인의 연작 장시 두 편을 싣거니와. ,

올해 안으로 동인 전체가 참여하는 장시집을 기획하고자 한다 장시에 관한 평론.

이나 작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우리는 또한 우리를 둘러싼.

억압적인 이데올로기가 독접적 성격을 지닌 만큼 그에 대응하는 문학양식 또한

다른 예술 쟝르와의 연합을 필요로 한다고 느낀다 우리는 각 장르들이 긴밀하게.

결합될 때 시대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의 작업 또한 다른 예술 장르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 다른 장르와의.

공동작업으로 지난 해에 시판화전과 시판화집을 펴낸 바도 있거니와 앞으로도 꾸

준히 다른 쟝르와의 연대를 통한 총체적인 대응방식을 찾고자 한다.89)

이 글을 통해 정리해보면 오월시 의 발간 목적은 크게 가지 나타난다4 .  

첫째 시의 중심을 역사에 둔다 즉 우리 민족 민중이 역사의 주체임을 그리고. . , , , 5

월이 우리 세대의 역사에 부쳐진 이름임을 확인하고 우리의 시가 행복의 언어가 아니,

라 끊임없이 역사에 소환되는 고통의 언어임을 확인한다.

둘째 모더니즘적 관점과 거리를 둔다 지나치게 상상력의 자유를 내세우거나 시를, . ,

정신적 장식물로 보려는 입장을 거부한다.

셋째 리얼리즘적 관점에도 거리를 둔다 이념적인 것을 과도하게 내세워 사회에 대, .

응하는 문학의 고유한 방식을 부정하는 입장도 거부한다.

넷째 다양한 실험을 시도한다 우리 시대에 적합한 문학양식의 독특한 대응방식을, .

모색하면서 다른 장르와의 연대를 통한 총체적인 대응방식을 찾는다, .

이처럼 오월시 동인의 관점은 광주라는 로컬리티의 정신이 동인지를 통해서 실현  

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중앙이 담보할 수 없는 광주지역의 독자성을 충분히.

살릴 뿐 아니라 과감한 실험을 통해서 기존 문단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던 것이다, .

이 외에도 광주의 로컬리티를 반영하는 오월시 의 지향점은 지역운동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년 오월시 제 집 서문에서 그들은 동인지의 목적과 그 방향성을 확고. 1985 5  

하게 지역운동으로 정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년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동인 활동을 해온 년은80 5

퍽 긴 세월이다 이제 상황의 변화와 함께 동인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이.

다 그 성숙이란 다름 아닌 철저한 자기 반성과 역할 변화에 때한 분명한 인식이.

다.

 오월시 제 집4 ,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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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냐 영구 분단이냐의 갈림길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은 년80 5

월 상황의 전면적 구체화이다 년 월이 우리에게 분단 체제를 수락한 상태에. 80 5

서의 삶이 헛되다는 직관적 깨달음이었다면 이제 그 깨달음을 논리화할 때이다.

그 논리화란 를 더 큰 집단적 자각 위에 세우는 것이다 는‘5 ’ . ‘5 ’月詩 月詩

이제 지역문화 매첼 되돌려져 민중 에너지가 분출되어 나오는 통로의 역할을 하

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동인지 체제에서 좀더 개방적인 체제로의 이행을 요구.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이행에 합의한다 그러나 그 변화는 서서. .

히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존의 무크지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

다 우리는 앞으로 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삶 속에서 실천한. ‘5 ’月詩

만큼을 글로 참가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그 첫 시도로 우리는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후배들의 공동창작시와 그

에 대한 산문을 싣는다 들불야학 은 그 바탕에 집단적 움직임이 깔려 있어. ‘ ’

튼튼한 서사적 힘을 획득하고 있다 치받아 올라오는 후배들의 힘을 충분히 수용.

할 수 있는 체제의 확보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서정적 양식과 함께 총체성을 지향하는 서사적 쟝르의 개발에 노력하기

로 합의하였다 집부터 계속되는 박몽구 동인의 연작시 십자가의 꿈 과 최두석. 4 ｢ ｣

동인의 장시 임진강 은 이러한 노력의 소산이다 앞으로 박몽구 동인을 주축으.｢ ｣

로 한 월에 대한 동인들의 공동작업을 모색할 것이다5 .

우리는 이러한 의 정비작업을 위해 고광헌을 동인으로 맞아들이는 데‘5 ’月詩

합의하였다 고광헌 동인의 전체 운동에 대한 건강한 시각 사회 전반에 대한 실. ,

천적 인식을 담은 시들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우리의 이 모든 시도는 결국 지역문화 운동으로 귀결된다 지역문화 운동은 중.

앙집권적 지배 문화에 대한 구조적 공격이며 민중 에너지가 통일을 향해 분출되,

고 집결되는 통로의 확보를 의미한다.90)

말미에서 밝히고 있듯이 지역문화운동 의 관점에서 동인의 활동을 정리하고 있‘ ’

다 각종 실험적 시도는 모두 지역문화운동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광주지역 후배. .

들의 공동창작시 서정적 양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총체성을 지향하는 서사적 장르‘ ’,

의 개발 등은 지역문화운동에서 가능한 도전적인 실험의 의미를 지닌다 지역문화운동.

은 이미 중앙집권적 지배 문화에 대한 구조적 공격 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 .

그런 의미에서 오월시 는 단순한 동인지가 아니라 무크지의 성격을 동시에 겸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월시 에 참여한 작가들의 현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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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경향2.

오월시 에 게재된 작품들1)   

오월시 동인은 매호마다 별개의 제호를 달았다.  

제 집 이 땅에 태어나서1 『 』

제 집 그 산 그 하늘이 그립거든2 『 』

제 집 하늘아 땅들아 많은 사람들아3 『 』

제 집 다시는 절망을 노래 할 수 없다4 『 』

제 집 오월 로 제호를 명명하고 있다5 .『 』

여기에서는 매호마다 동인지에 실려 있는 작품들을 통해서 경향성을 분석하고자 한

다.

제 집 이 땅에 태어나서 에는 총 편의 시가 실려 있다1 (1981) 42 .『 』

김진경은 편의 시를 발표하고 있다 바람 풀 보리밭 빗7 . , , , , ,鎭魂 無心｢ ｣ ｢ ｣ ｢ ｣ ｢ ｣ ｢ ｣ ｢

속을 걸으며 한기에게 밥과 사랑과 와 등이다- , .自由｣ ｢ ｣

박상태는 편을 내놓았다 저물 무렵 혹은 우리들 마음의 기둥 별10 . , , ,無等｢ ｣ ｢ ｣ ｢ ｣ ｢

다시 맞은 봄 드뷔시를 들으며 손 가을의 사랑 빈 잔 보고 싶은 사람, , , , ,｣ ｢ ｣ ｢ ｣ ｢ ｣ ｢ ｣ ｢

에게 갔다가도 읍에서 등이다, H .｣ ｢ ｣

나종영은 편을 발표한다 에서 봄 밤 망우리에서 사랑노래7 . , , , ,楊花津 俚｢ ｣ ｢ ｣ ｢ ｣ ｢ ｣ ｢

들 등이다, .歌｣ ｢ ｣

이영진은 편의 시를 싣는다 마취사 를 다지며 해내기 풀벌레8 . , , , ,,薄土 吐｢ ｣ ｢ ｣ ｢ ｣ ｢ ｣

와 참외씨 풀뽑기 모기 그로테스크한 등이다625 , , , .詩｢ ․ ｣ ｢ ｣ ｢ ｣ ｢ ｣

박주관은 편을 발표하고 있다 생식 채찍 마적 내광한 친구에게 외지10 . , , , ,｢ ｣ ｢ ｣ ｢ ｣ ｢ ｣ ｢

성 명 등단 등단지/ 출생 출생지/ 년나이80
곽재구 중앙일보 신춘문예1981/ 전남 광주1954/ 26

고광헌 광주일보 신춘문예1983/ 전북 정읍1955/ 25
김진경 한국문학1974/ 충남 당진1953/ 27

나종영 창비 신작시집1981/ 전남 광주1954/ 26
나해철 동아일보 신춘문예1982/ 전남 나주1956/ 24

박몽구 월간 대화1977/ 광주 광산1956/ 24
윤재철 오월시 데뷔1981/ 충남 논산1953/ 27

이영진 한국문학1976/ 전남 장성1956/ 24
최두석 심상1980/ 전남 담양195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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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엎드려 잠자기 식은 땀 저문 남자 주사 비가 등이다, , , , , .｣ ｢ ｣ ｢ ｣ ｢ ｣ ｢ ｣ ｢ ｣

곽재구는 편을 발표한다 세한도 들쑥에게 들쑥에게 소고기국 겨9 . , 2 , 3 , ,｢ ｣ ｢ ｣ ｢ ｣ ｢ ｣ ｢

울기행 북광주역 구두 한 켤레의 시 어머니 칡꽃 등을 발표하였다, , , , .｣ ｢ ｣ ｢ ｣ ｢ ｣ ｢ ｣

오월시 제 집에서는 전체 운동에 대한 건강한 시각 사회 전반에 대한 실천적 인1 ‘ ,  

식을 담은 시 편들이 몇 편 보인다’ .

바람은 어디서 태어나는지도 모르는데 절망할 줄을 모르고 꽃에서 꽃으로 불어/ /

간다 시궁창에서 시궁창으로 쥐구멍에서 쥐구멍으로 멈추었다가 다시 불어가고// / / /

다 잊은 듯이 그친 뒤에도 다시 불어간다 바람은 절망할 줄을 모르고 바람은.// /

쓰러질 줄을 모르고 낮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다시 낮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불/ /

어간다 바람은 불면서 탑만 보이고 바람은 불면서 흙만 보이고 보이지 않는.// / //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바람이 분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흔들면서 바람이//

분다 바람은 절망할 줄을 모르고 꽃에서 꽃으로 불어 간다 바람은 쓰러질 줄을// / ./

모르고/

김진경 바람 전문- , ｢ ｣

바람은 민중이거나 건강한 시각을 지닌 사람들이다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꽃 도 보이고 흙만 보일지라도 절망할줄 모르는 것 만 남는 다는 것이다‘ , ’ ‘ ’ ‘ .

서정적이면서도 사회전반을 절망의 공간으로 보지 않고 건강한 시각이 있기에 희망

을 노래하는 서정적 시이기도 하다.

거센 바람에 날아갈라 찍어 내리는 파도에 부서질라 핏줄이 비치는 내 사람의/ /

손 저는 곧 부서질 듯 부서질 듯 나부끼면서도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다시는 일/ / / /

어설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때 때로 바위 앞에 곧은 소리를 던지다가 파싹 납작해/ /

진 계란이 되었을 때에도 모든 불가능을 뛰어 넘어 나를 다시 불타게 하는 것이/ /

여 가려진 거리 저 편을 다 아는 램프빛 비치는 내 사람의 손 너로 하여 나는 절/ / / /

망의 늪에서 헤어나 앉고 부서진 어깨를 다시 일으켰다 우리들 연약한 것들이/ ./

서로 만나 이제 저렇듯 산더미의 도전도 마다 않을 굳은 악수/ / /

박상태 손- , ｢ ｣

손은 민중이거나 건강한 시각을 가진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 이 건강한 손은 파도.

앞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속 망망대해에서도 등대 불이 되고 산더미 같은

도전을 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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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 그 산 그 하늘이 그립거든 에는 총 편이 실려 있다2 72 .『 』

윤재철은 편을 발표하고 있다 소록도 수유리에서 겨울연습 이장 이10 . (1) , , ,｢ ｣ ｢ ｣ ｢ ｣ ｢

후 꽃 연필로 쓰는 시 새남터봄 염소 덕수궁 돌담길 년대(2) , , , , (1) , , 50｣ ｢ ｣ ｢ ｣ ｢ ․ ｣ ｢ ｣ ｢ ｣ ｢

전쟁 수위 아저씨 등이다- .｣

박주관도 편을 발표한다 남광주 정물 이 세상은 주먹 가을 물소리10 . , , , ,｢ ｣ ｢ ｣ ｢ ｣ ｢ ｣ ｢

여름 저녁 날 말에게 나는 망원동에서 망우리까지 등이다, , , , , .｣ ｢ ｣ ｢ ｣ ｢ ｣ ｢ ｣ ｢ ｣

곽재구는 편을 실었다 겨울날 아침 시인이 된 친구에게 칡꽃 화개에6 . , , , ,｢ ｣ ｢ ｣ ｢ ｣ ｢ ｣ ｢

서 화해 등이다, (1) .｣ ｢ ｣

나종영도 편을 발표한다 은행 앞을 지나며 곰의 죽음 석조전 앞에서 부6 . , , ,｢ ｣ ｢ ｣ ｢ ｣ ｢

끄러운 잠 그림자의 그대가 나를 부르면 등이다, , .一行｣ ｢ ｣ ｢ ｣

최두석은 편을 발표한다 대꽃 놀부전 장마 가투 장화홍련 등이다5 . , , , , .｢ ｣ ｢ ｣ ｢ ｣ ｢ ｣ ｢ ｣

박상태는 편을 발표하고 있다 협곡 우체국에서 고향 겨울잠 텔레비8 . , , , ,｢ ｣ ｢ ｣ ｢ ｣ ｢ ｣ ｢

젼 휘경동 귀가길에 영등포 일기 등이다, , .｣ ｢ ｣ ｢ ｣

김진경은 무려 편을 발표하고 있다 평균을 웃도는 수치다 그런데다가 모두 장12 . .

시의 형식을 띈다 심청가 판소리 판소리 새타령아니리 판소리. - 2 , - 3 , -獄中歌｢ ｣ ｢ ｣ ｢

비갑이의 판소리 이별가 판소리 이별가 판소리 칼춤5 , - 7 , - 11 , - 12 ,唱｣ ｢ ｣ ｢ ｣ ｢ ｣ ｢

판소리 꼽추 풀잎 군산대교 유엔탑 피아골에서 마신 혹은- 15 , , , , , 藥水｣ ｢ ｣ ｢ ｣ ｢ ｣ ｢ ｣ ｢

등이다.詩｣

나해철은 편을 발표한다9 . 1 , 2 , 3 , 4 , 5榮山浦 榮山浦 榮山浦 榮山浦 榮山浦｢ ｣ ｢ ｣ ｢ ｣ ｢ ｣ ｢

등이다, 6 , 7 , 8 , .榮山浦 榮山浦 榮山浦 奉天洞｣ ｢ ｣ ｢ ｣ ｢ ｣ ｢ ｣

이영진은 편을 발표한다 과꽃 과꽃 나주평야 어느 고지6 . (1) , (2) , , ,警戒｢ ｣ ｢ ｣ ｢ ｣ ｢ ｣ ｢

에서 판자촌 등이다, .｣ ｢ ｣

오월시 제 집에서는 민족 민중의 역사의 주체로 서기 위한 기나긴 싸움에 새롭게2 ,  

바쳐진 성스러운 희생이 되고자 하는 바람의 시들이 보인다.

하염없이 눈 내리는 바닷가는 서 보지 않으면 모른다 사랑도 그 잿빛 실루엣/ ./

의 눈물도 서 보지 않으면 모른다 바다도 한없이 굴러갈 듯 하다가도 문득 멈/ .// /

춰 서서 우는 작은 자갈의 소리를 듣다가 눈이 내린다 켜켜이 쌓이는 자갈 사/ / .// /

이로 눈이 내리고 사이로 바다가 간다 끝없이 다치며 구르는 자갈 그 작은 울음/ ./ /

속으로 문둥이는 허물어진 제 뼈를 다시 줍고 있다 영원히 실패하는 시지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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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섬 영웅을 실패시키는 작은 눈물들 자갈들이 하나 하나 소록도가 되고 남쪽/ // //

하늘로도 북쪽 하늘로도 눈이 내린다/ .

윤재철 소록도- , (1)｢ ｣

소록도는 일정한 병의 환자들이 모여 살던 섬이었다 한때는 접촉 불가의 섬이기도.

했다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시민이었지만 시민이 아닌 불가촉 천민으로.

서 대접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 년대 광주는 육지임에도 불가하고 언론에도 사실을. 80

전달할수 없는 엄혹한 통제지역이었다 소록도는 결국 광주지역이었으며 일정한 병을.

간주되는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고 보고 있다.

손을 쥐면 주먹이라 피 흘리며 허공을 가를 때 힘없는 무기라 뺨 왼쪽을 맞으/ /

면 바른쪽 뺨의 약은 손이다 손과 주먹은 성경귀절이라 옛날 한 옛날에 못살게/ / / /

굴던 사람을 때려 눕혔다는 선생의 주먹은 포도주라 껌팔이 소녀가 지겹다고/ /金九

손으로 쫓지 말고 으스러지게 껴안아줘 보라 살내나는 화합속에 아름다운 삶의/ / / /

이빨을 글이대면서.

박주관 주먹- , ｢ ｣

여기서 역사적 인물을 호명한다 호명은 알튀세르에 의하면 구조적으로 종속되어 있.

는 주체가 그에 맞는 그에 맞게 움직일 때 생기는 행위이다 김구는 살내 나는 화. ‘

합 을 추구한는 존재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의 이빨 을 드러내놓고 웃는다 그러’ . ‘ ’ .

나 사진속의 인물이다 그는 사진속에서 껌팔이소녀 나 못살게 굴던 사람들이. ‘ ’ , ‘

살내나는 화합을 하고 살기를 바란다.

제 집 하늘아 땅들아 많은 사람들아 에서는 총 편으로 출간한다3 (1983) 81 .『 』

나종영은 편을 발표한다 저녁놀 천사마을의 김 작은이 남구현7 . , , 1 ,孔玉振｢ ｣ ｢ ｣ ｢ ｣ ｢

소문을 사세요 땅끝에 서서 등이다, , , .破紙｣ ｢ ｣ ｢ ｣ ｢ ｣

곽재구는 편을 발표한다 소국 젊은 맞벌이 부부를 위하여 대인동 부르스10 . , ,｢ ｣ ｢ ｣ ｢

그리운 남쪽 성묘 걸레야 이것이 월의 뽕짝이냐 헌화가 택시 어, , , 10 , , ,｣ ｢ ｣ ｢ ｣ ｢ ｣ ｢ ｣ ｢ ｣ ｢

느 사랑의 일기 어느 사랑의 일기 이사 등이다2 , 4 - .｣ ｢ ｣

박주관은 편을 발표하고 있다 김씨의 어떤날 년대 서울의 사랑 를13 . - 70 1 , T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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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서 년대 서울의 사랑 봄 년대 서울의 사랑 편지 년대 서울- 70 2 , - 70 3 , - 70｣ ｢ ｣ ｢

의 사랑 하얀 고무신 년대 서울의 사랑 책장을 넘기며 년대 서울의4 , - 70 5 , - 80｣ ｢ ｣ ｢

사랑 어떤 년대 서울의 사랑 쓰는지요 년대 서울의 사랑6 , - 80 7 , - 80詩人 揷詩｣ ｢ ｣ ｢

사치한 밤 아버지의 저녁 내 사촌은 그날8 , - 1 , - 2 , - 3 ,光州 光州 光州｣ ｢ ｣ ｢ ｣ ｢ ｣ ｢

에 등이다- 4 .光州 ｣

최두석은 편을 발표한다 노래와 이야기 비둘기와 빈대 바울학사에서8 . , - , 韓成｢ ｣ ｢ ｣ ｢

누님 내시 고라니 전우치의 황금대들보 대바구니 등이다, , , , , .大｣ ｢ ｣ ｢ ｣ ｢ ｣ ｢ ｣ ｢ ｣

이영진은 편을 발표한다 허수아비 어떤 인연 어떤 인연 팔복 공단 가는7 . , , ,｢ ｣ ｢ ｣ ｢ ｣ ｢

길 그만 두고 싶은 공무원님들께 성묘 다시 가을밤에 등이다, , , .｣ ｢ ｣ ｢ ｣ ｢ ｣

윤재철은 편을 발표한다 아메리카 들소 갈치 빈대에게 분노8 . P L O , , , , ,｢ ｣ ｢ ｣ ｢ ｣ ｢ ｣ ｢ ｣

두만강 푸른 물이 대학 병원에서 덕수궁 돌담길 등이다, 4 , 2 .｢ ｣ ｢ ｣ ｢ ｣

나해철은 편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 가면서 스넥 코너에서 그건 아야해11 . , , ,｢ ｣ ｢ ｣ ｢ ｣

풀 하면서 뇌염병동 좀도둑에게 노점상을 위한 노래, , , , , ,光 州 下鄕｢ ｣ ｢ ｣ ｢ ｣ ｢ ｣ ｢ ｣ ｢ ｣ ｢

술집 대궐에서 초등학교 등잉다, .寒泉｣ ｢ ｣

박몽구는 편을 발표한다 부활 수유리 새 벽 뻐꾹 할머니 담 너머8 . , 3 , , ,｢ ｣ ｢ ｣ ｢ ｣ ｢ ｣ ｢

하늘 어떤 친절 길 괴도 루팡 등이다, , , .｣ ｢ ｣ ｢ ｣ ｢ ｣

김진경은 편을 발표한다 무지개 어린이날에 토끼풀 제거 작업 갈문리의9 . , , ,｢ ｣ ｢ ｣ ｢ ｣ ｢

아이들 갈문리의 아이들 서산에 가서 다리 맨손체조 거미 등이다2 , 3 , , , , .｣ ｢ ｣ ｢ ｣ ｢ ｣ ｢ ｣ ｢ ｣

오월시 제 집에서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그 사회 구성원의 공동체험을 이야기하고3  

있는 시들이 발견된다.

하루 매상을 공친 것을 계산하고 있다 갑자기 도망가는 무리들 뒤엔 신발짝과/ /

가방들이 즐비하고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차들은 제 갈 길을 잃어버리고/ ./ /

밖으로 밖으로 도망가기 시작한다 쫓아가는 사람 중엔 친구도 있고 동생도 있고./ /

외삼촌도 있다 화전이나 상암동쪽 어디메쯤 셋방든 김씨는 돌아갈 빈손이 허전/ // /

해 년 봄부터 눈물이 많아지기 시작한 그 사람은 금세 글썽거리기 시작 한다/1960 /

아버지도 어머니도 눈물젖은 두만강이었지만 자식이 하나 둘 늘어갈 때마다 돌/ / /

아가는 버스 속에서 퇴락한 기념관의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고 누군가가 자리를/ /

양보하기를 바랄 뿐 내일은 무사할까 세째 놈 우유값이나 벌 수 있는지 조는 그/ / /

의 머리 위로 매연만이 넘치고 있다.

박주관 김씨의 어떤날 년대 서울의 사랑- , - 7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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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를 통한 자신의 웅뭉스러운 이야기이다 김씨는 사회구성원중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런데 어린 소년들에게 도둑질을 당하고 만다 눈물만 글썽 거리. .

는 것을 위안을 건지는 가장이다 그 도둑 안에 자신의 외삼촌과 친구들을 집어 넣어.

현실에서 가난한 다른 가장의 삶을 도둑하고 있지 않은지를 묻는다.

하늘로 열린 곳이 있었던지 천정에 비둘기가 들어와 살았다 남비를 씻다 버린.

밥티를 쪼던 그녀는 가끔 내게 눈길을 주었는데 분명 애띠고 상냥한 아가씨였다.

방바닥에 누워 부질없이 그녀의 내력을 생각하니 사직공원의 무수한 비둘기떼

가 시야에 가득하고 한 쌍의 처녀새와 총각새가 막 율곡선생 동산의 엄숙한 도포

자락 앞에서 부리를 맞댄다 그리고 느티나무 가지마다 잎새마다 선회하는 그들.

을 끝내 놓치지 않았더니 신사임당의 적삼 속에서 세상의 가장 은밀한 장면을 보

았다.

나는 우연히 동거하게 된 이 아가씨가 그들의 따님이라고 믿었다 괜히 가슴이.

설레고 몸을 뒤채었다 그 때 돌연 허벅지가 따끔했는데 극성인 빈대가 문 모양. ,

이고 아무리 약을 쳐도 없어지지 않았으니 그 놈은 아마 천정으로 도망갔을 터,

였다 밤마다 내려왔다 올라가는 빈대 그녀와는 이렇게 피를 섞었다 그 후 여. , ./

름이 되어 비가 새고 천정모퉁이가 내려앉더니 비둘기알이 굴러 떨어졌다.

최두석 비둘기와 빈대 바울학사에서- , -｢ ｣

사랑에 빠진 한 청년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상상을 이어 주는 것은 모기와 비둘기.

들이다 이 모기는 내 피를 먹어 삶을 영위한다 비둘기는 사랑하는 처녀의 밥풀을 죽. .

워 먹음으로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한다 어떻게 보면 사랑타령으로 보이지만 자신의.

감정의 경험을 빌어 공동체의 현실을 밝혀주고 있다.

제 집 다시는 절망을 노래 할 수 없다 에서는 총 편으로 출간한다4 (1984) 55 .』

최두석은 편을 발표한다 전쟁놀이 김용오 씨 아카시아 기종도 겨울9 . , , , ,｢ ｣ ｢ ｣ ｢ ｣ ｢ ｣ ｢

성묘 박쥐 우렁색시 옥녀봉 참새 등이다, , , , .｣ ｢ ｣ ｢ ｣ ｢ ｣ ｢ ｣

곽재구는 편을 발표한다 정경화 콩쿨대회 양복임 남편 김춘헌의 노래10 . , , -｢ ｣ ｢ ｣ ｢ ｣

은행나무 수수팥떡 송지장터 얼음장 아래 고인 연분홍 눈물 곰솔나무, , , , ,｢ ｣ ｢ ｣ ｢ ｣ ｢ ｣ ｢

아래 지평선 콩나물로 쓴 시 등이다, , 1 .｣ ｢ ｣ ｢ ｣

이영진은 편을 발표한다 눈 내리는 밤 봄비를 기다리며 우리함께 가는 길9 , , ,｢ ｣ ｢ ｣ ｢

이 서울의 밤 십자가는 풋보리가 익을 때까지 국립 서울대학 전공 정상길, , , ,｣ ｢ ｣ ｢ ｣ ｢ ｣ ｢

이 일기 전공 정상길의 일기 전공 정상길의 일기 등이다1 , 2 , 3 .｣ ｢ ｣ ｢ ｣



- 96 -

김진경은 편을 발표한다 돌 한국사 이9 . , , , , ( ) , , E. T法 漢江 虱 指紋｢ ｣ ｢ ｣ ｢ ｣ ｢ ｣ ｢ ｣ ｢ ｣ ｢

장난감 왕국 등이다, , .銃口｣ ｢ ｣ ｢ ｣

나해철은 편이나 발표한다 투계 단식 영산강 강 신동엽에게 시12 . , , 9 , - ,｢ ｣ ｢ ｣ ｢ ｣ ｢ ｣ ｢

여 나의 시여 포도가 익을무렵 한데를 바라보며 광주천 광주천 광, , , 2 , 4 ,｣ ｢ ｣ ｢ ｣ ｢ ｣ ｢ ｣ ｢

주천 광주천 광주천 등이다5 , 6 , 7 .｣ ｢ ｣ ｢ ｣

나종영은 편을 발표한다 봄 등꽃 갈래꽃 택시 코피 코피 코9 . , , , , 1 , 2 ,｢ ｣ ｢ ｣ ｢ ｣ ｢ ｣ ｢ ｣ ｢ ｣ ｢

피 죽어서 별이 되기 싫은 너에게 김득구 마틴 하즈 등이다3 , - , .｣ ｢ ｣ ｢ ｣

박주관은 편을 발표한다 만날수 없는 얼굴 싸움의 시작은 웃기는 아침9 . , , ,｢ ｣ ｢ ｣ ｢ ｣ ｢

위대성에 관하여 기습을 배우며 산도 밀고 바다도 밀며 뜀박질 어머니 목, , , ,｣ ｢ ｣ ｢ ｣ ｢ ｣ ｢

소리 어머니 전상서 등이다, .｣ ｢ ｣

제 집에서 한 사회에 빈곤과 불평등 폭력과 고통이 존재하는 한 언어는 완전히 조작4

될 수 없게 하자는 의지가 보이는 시가 발견된다.

출감하는 친구 편에 붙여 온 너의 편지를 읽는다 담배갑 은박지에 눌러 쓴 깨./

알 같은 글씨를 누구에게 들킬새라 남몰래 읽는다 우리가 잃을 것은 쇠사슬밖에/ ./

없다는 너의 편지를 친구 이 무더위에 줄무늬 군복을 멋지게 차려 입은 수박의/ / / /

그 빨갛고 달콤한 속살에 혀를 박고 시원한 선풍기 바람이나 쐬면서 남북통일을/ /

얘기하는 건 결코 시가 될 수 없다네 그런 기다림은 기다림이 아니라네 두 다리/ / /

멀쩡히 서서 바라다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길이 없지만 이렇게 쓰러져 누워보면/ /

왜 그리 많은 길이 뵈는지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왜 그리도 많은지 친구 쓰러져/ / /

보아야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네 먹어봐야 오줌밖에 되지 않는 그 수박을 깨어./ /

부수게 지금 당장 그곳에서 혀를 빼어버리게 그러나 순진한 친구여 흥분하지는/ /

말게나 증오나 분노는 더 더욱 안되네 증오나 분노의 힘은 오줌 한번만 누고 나/ / /

도 곧 잊혀지는 것 일세 설혹 잊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증오가 오래가면 자네는/ /

사랑을 잃게 된다네 친구 좁은 방 높은 담장 안에 있으니 남북으로 가는 길이 훤/ /

히 보이네 우리들의 오랜 그리움의 길이 우리가 우리끼리 몸을 엮으며 가는 길이/ /

훤히 보이네/

이영진 우리함께 가는 길이- , ｢ ｣

여기서 사회에 빈곤의 시작은 출감하는 친구에게서 받은 친구의 소식으로부터 시작

한다 감옥에 있는 친구는 시원한 선풍기 바람이나 쐬면서 남북통일을 얘기하는 건. ‘ / /

결코 시가 될 수 없다네 의 내용을 보내오면서 자신이 불평등의 폭력 안에서 고통없’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자신을 질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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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투구와 갑옷으로 방패와 곤봉우로 중세의 기사처럼 우스꽝스럽게 서 있구/ /

나 동생아 그대로 장난감 병정처럼 서 있어다오 누가 네 팔목에 잔인의 고춧가./ / /

루를 뿌리더라도 납처럼 있어다오 우리 현제니까 미워하지 않으니까 싸움닭으로/ / ./

거리와 광장에서 몇 평 닭장에서 푸드덕거리지만 우리는 아프다 털 뽑히는 싸움/ / /

보다는 어울려 노래하고 싶다 가슴에 안기어 새와 바람의 자유 햇빛과 그리움 따/ / /

뜻한 사랑에 젖고 싶다 깨어지고 우리는 싸운다 매서운 할큄과 쪼임을 준다 참./ ./

담한 등 뒤의 하늘은 언제나 웃고 있고 쓰러져 씻기 우는 건 진실로 포옹하고 싶/ / /

은 이 땅의 무성한 무리 그러므로 그대로 있어다오 가슴은 하나이니까 누가 불/ ./ /

칼을 쥐어주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살붙이 형제이니까/ .

나해철 투계- , ｢ ｣

투계장안에 두 마리의 투계를 현실 세계에 일어 날법한 일을 아니 일어 나고 있는,

현실의 불평등을 두 마리의 투계를 통해 완전 조작되고 불평등한 폭력의 현실을 고발

하고 있다.

제 집 오월 은 총 편으로 출판되었다5 (1984) 73 .『 』

고광헌은 편을 발표한다 신중산층 교실에서 신중산층 교실에서 스승16 . 3 , 4 -｢ ｣ ｢

의 날에 신중산층교실에서 스포츠 공화국 일지 김원기 스포츠 공화국 일, 6 , 9- ,｣ ｢ ｣ ｢ ｣ ｢

지 친구에게 스포츠 공화국 일지 낙골 산동네 번 종점 노예들의10 - , 12 , 101 ,․ ｣ ｢ ｣ ｢ ｣ ｢

방담 유명 가수에게 유서 유서 작업 일지 통일로, , , 1 , 2 , , 3 ,異胎院｣ ｢ ｣ ｢ ｣ ｢ ｣ ｢ ｣ ｢ ｣ ｢ ｣ ｢

통일로 등이다4 .｣

곽재구는 편을 발표한다 봄바람 찔레꽃 인해전술 황국 귤동리 일박9 , , , , ,｢ ｣ ｢ ｣ ｢ ｣ ｢ ｣

받들어 꽃 용정현 신평촌 잊혀진 노래 진 뮤셀만 부인에게 진 뮤셀만, , , 1 ,｢ ｣ ｢ ｣ ｢ ｣ ｢ ｣ ｢

부인에게 등이다2 .｣

김진경은 편을 발표한다 구로공단을 지나며 질문 어머니의 코스모스10 . , , ,｢ ｣ ｢ ｣ ｢ ｣ ｢

로마교황에게 봉숭아 손톱 왜 몰라 를 보며 뿌리내리지 못하는 나무, , , TV , ,｣ ｢ ｣ ｢ ｣ ｢ ｣ ｢ ｣

절룩거리며 걷고 있는 노루새끼 얘기를 했을까 빈집 등이다, .｢ ｣ ｢ ｣

나종영은 편을 발표한다 들꽃 조카의 금강산 백남준 호스티스8 . , , , ,詩｢ ｣ ｢ ｣ ｢ ｣ ｢ ｣ ｢

화해에 대하여 화해에 대하여 화해에 대하여 등이다, 1 , 2 , 3 .金京任｣ ｢ ｣ ｢ ｣ ｢ ｣

박주관은 편을 발표한다 어머니와 서울의 사랑 춘원을 떠올리며11 . - 11 , ,一泊｢ ｣ ｢ ｣

의 시인으로 몽탄에서 일지 바라봅니다 그 빈 집에는 그 기, , , , ,皇民 代父｢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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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입 농장다리 내가 살던 광주 눈 오는 밤 내가 살던 광주 쌀이, - 7 , - 8 ,｣ ｢ ｣ ｢ ｣ ｢

왔다 등이다.｣

나해철은 편을 발표한다 흙갈이의 노래 봄노래 이디오피아 까마귀14 . , , , ,｢ ｣ ｢ ｣ ｢ ｣ ｢ ｣ ｢

호박꽃 광양민 자궁사건 땅 끝에서 세석 가는 길 대흥사 매미소, , , , ,力學｣ ｢ ｣ ｢ ｣ ｢ ｣ ｢ ｣ ｢

리 대자보 저 들판 겨울 나무로 가고 싶네 아메리카 사운드 아메리카, , , 1 ,｣ ｢ ｣ ｢ ｣ ｢ ｣ ｢

사운드 아메리칸 사운드 등이다 이영진은 편을 발표 한다 나는 시간이 필2 , 3 . 5 .｣ ｢ ｣ ｢

요해 돌멩이가 날아가며 중부전선 악몽은 멈추지 않고 등이 있다, , , , .招魂｣ ｢ ｣ ｢ ｣ ｢ ｣ ｢ ｣

오월시 제 집에서 우리 시대에 적합한 문학양식의 확보를 이룩하고자 하는 시도가5  

보인다.

번쩍이는 체육관 마루처럼 매끄러운 우리 교장 선생님의 일본말 일본말을 우리/ /

말보다 더 잘 하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 너무 야한 옷을 입었다고 일본에서 유행/ // /

한다는 머리를 했다고 불량한 내 친구들을 야단치고 계실 때 운동장 만한 커/ (?) /

다란 체육관에서는 엊그제 건너온 일본 농구선수들이 우리 학교 선수들과 정답// / /

게 연습하고 있었어요 체육관 중앙 높은 곳에는 한일 농구 합동훈련이라고 쓰여// / ․

있었구요 나는 나도 모르게 우리 아버지의 옛날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남의 싸움// / / /

에 끌려나갔다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마 위에 원죄처럼 완강하게 찍혔다는 히노마/

루91) 더 이상 내어줄 게 없던 식민의 땅 정수리에 박힌 붉고붉은 태양을 보았어// /

요 늙은 할머니의 눈물을 보았어요 작년 봄 세종로에 휘날리던 점령기를 보았어/ /

요 언제나 완벽한 일렬종대를 좋아하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이 교육목표를 알// / /

수 있었어요/

고광헌 신중산층교실에서- , 6｢ ｣

년대에 교육은 일본식 교육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교사들으1980 .

참교육을 방향성으로 잡고 운동을 전개 한다 문학에서도 교육현장의 모순을 고발하고

개혁하기위한 노력의 시들이 분출하고 있었다 그중에 고광헌은 현직 교사이면서 느끼.

던 모순과 억압을 문학안으로 가져옴으로 문학양식에서 새로움과 적합성을 담당하고

있다.

다른 쟝르와의 연대를 통한 총체적인 대응방식을 만들어 가기 위한 시도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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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제야 한 민족아 해 뜨는 곳 찾아 찾아 몽고고원 만주평야 동쪽으로 동쪽/ / /

으로 말달렸던 우리 선조 그 우람함 그 씩씩함 이어받아 하나되세 숨막을듯 에워/ / / /

싸는 입들 눈들 떼어내고 거짓 사랑 거짓 노래 남의 주의 남의 사상 모두 모두/ / / /

돌려주고 우리 방법 우리 철학 우리 얼굴 우리 사랑 뜨겁도록 일으켜서 우리들이/ / / /

우리끼리 우리나라 만들어서 세세손손 누려보세 어절시구 저절시구 신명나게 흙/ / / /

을 갈세./

나해철 흙갈이의 노래 부분- , ｢ ｣

이 시는 민요의 형식을 녹여 시의 연대를 통한 총체적 대을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민요는 민중들 사이에서 저절로 생겨나 전해지는 노래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저절.

로 생겨난 형식의 장르를 시에 녹여 넣음으로서 자신의 목적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다 특히 농부가의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농부가는 농사꾼이 모를 심거나 김을.

맬 때 부르는 노래인데 전국 각지에 퍼져 있으나 전라도지역의 농부가가 가장 많이, ,

알려져 있다 전라도 농부가는 육자배기 와 더불어 전라도의 대표적인 민요로 긴. 「 」 「

농부가 와 자진농부가 로 짝을 이루고 있다 이시는 긴농부가 의 형태로 총 연. 5」 「 」 「 」

으로 되어 있다.

특히 로컬리티로서 오월시 가 지향했던 것은 지역운동이었다 년 집 서문에. 1985 5  

목적의 방향성을 확고하게 지역운동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들도 보인다.

전남 무안군 일로면 몽탄면 간이역에서 하차한다 천 구백 칠십 사년의 나른한./

봄날 오후에 학교에서 쫓겨난 선배와 함께 낚시 가방 들춰 메고 논둑길 걸어가던/ /

나의 모습 보이기 시작한다 탄광을 캐러 야산을 뒤지던 읍내 중학교에서 수석/ ./ /

만 하던 천사 마을이 가깝던 곳에서 태어났던 품바 품바 노래 하던 선배 따라서/ / /

영산강 줄기 어느 곳에서 진지를 친다 라디오에선 대통령기 쟁탈 야구 중계가./

한창이고 농민들은 모심기 작업에 한창인데 뻔뻔하게도 강가에 마음 드리우고 정/ / /

국의 앞길을 쳐다보던 두 사람 무겁게 앉아 있다 장면은 바뀌어 와 서울에./ 光州

서 두 사나이 번화가를 걸어가고 있다 밀짚 모자 들고서 막걸리로 배 채우던 돈/ ./ /

떨어져 라면도 고마와하던 그들 어깨 위로 몇 장의 지폐가 떨어지고 있다 여학교/ /

선생 뒤에서 무어라 색깔을 이야기할 수 없는 냄새 속에서 몇 년을 살았어도 여

전히 살아 있다고 외치고 있는 그나 상사들 눈총 보기 싫지만 나는 너희들의 속

물 근성이 없다고 자위하면서 나날을 보내는 풍경 속에 갑자기 달려온 몽탄행 열

차는 사람들을 치고도 달리기 시작한다.

박주관 몽탄에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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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을 입고 활짝 웃는 당신의 사진 잘 받았습니다 꽃각시처럼 예쁘게 차린/ ./

수잔과 리치의 모습이 너무 예뻐 오래오래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시의 시/ ./

대가 열렸냐고 물어온 당신의 질문 때문에 곧장 가슴이 막혔습니다 누군가 시쟁/ ./

이라는 허름한 이름을 붙여올 적마다 깜짝깜짝 올라곤 했지만 사랑도 싸움도 정/ /

신도 그 무엇도 아닌 거짓 시를 줄레줄레 써온 지 몇 봄 당신의 물음 속에는 이/ /

땅의 모든 거짓 시쟁이들에 대한 꾸짖음과 분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너는/ / ./

너의 시에 너의 정신의 순결함의 일부라도 적었더란 말이냐 가책 없는 헐값으로/ /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난 날을 팔지 않았더냐 온갖 기호와 말장난과 어수선/ /

한 현학으로 너의 치졸한 잡문을 시라고 눈가림 아옹하지 않았더냐 말뿐인 선/ / / 38

말뿐인 통일 말뿐인 실천 말뿐인 화해로 너의 조악한 글을 읽는 형제의 눈에 숫/ /

다래기 불거지게 하지 않았더냐 대학교수라고 칼럼이스트라고 인기 작가라고 평/ /

론가라고 양심도 다 팔고 멋지게 폼을 잡고 파이프도 물고 행시 행시 심지어/ /2 4

한줄시도 발표하고 그것도 문제작이라고 들춰내고 한두 차례 읽은 서양 이론 속/ /

에 발버둥 송장헤엄 치지 않았더냐 그래 놓고 지금이 시의 시대더란 말이냐 이실/ / /

직고해라 이놈들 부산 광주 서울 풍지박산 흩어진 거짓 시쟁이들아 당신의 질문/ / /

은 끝없이 내 귓전을 울렸읍니다 지금 한국은 시의 시대가 아닙니다 또한 그 무/ ./

엇을 위한 시대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들의 지금까지 살아왔고 언젠가는 지금처럼/ /

살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할 뿐입니다 당신의 아들딸과 함께 꽃 자주/ /

빛 한복을 입고 화사하게 웃고 있는 당신의 남편 뮤셀만에게 감사의 정 표합니다/ /

갑자년 꽃피는 월 한국 광주에서 총총/ 3 ./

곽재구 진 뮤셀만 부인에게- , 2｢ ｣

오월시 가 지향했던 지역운동은 지역에서 세계를 보고 지역문단에서 중앙문단을,  

바라보겠다는 것이다 중앙문단 뿐만 아니라 지역문단에서 자리에 부조리한 문단의 구.

조마저 비판으로 삼아 새롭고 진짜 시쟁이들이 살기 바라는 것이 의도였다 이 시는.

광주가 로컬리티 이기보다는 그 이상임을 알리기 위한 자존감이 높은 시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종합하여 오월시 동인들의 작품경향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각각 독특한 방법으로 시대적 모순과 압제에 저항하고 있다 둘째. ,

근본적으로 그들의 주제 소재 의 대부분이 올바른 문학적 태도와 역사의식 사회의식( ) ,

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불의와 독재에 항거하며 면면히 이어온 광주정신 즉 역사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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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소외되고 버림받아 오면서도 끊임없이 싸워온 전라도인의 저항정신과 용기를 체

질화 한 것이다 넷째 그들의 문학적 뿌리가 자기 땅과의 유기적 관련 속에서 맺어. ,

있다 다섯째 객관적 현실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지배구조를 인식과 통찰을 바탕으로. ,

한 시편들이 탈식민주의적인 의식을 담지하고 있다.

나종영을 통해 바라 본 오월시 의 년대2) 1980  

오월시 의 경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그동안 만연해『 』

있었던 문화의 중앙집권화와 그에 따른 지역문화권에 대한 경시풍조이다 즉 그들의.

많은 문학적 노력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어적 문학 집단형성과 일방 통행식 추 

켜 세워주기 혹은 깍아 내리기 평론으로 하여 알게 모르게 문학에 대한 자해(自   

행위일 수 있다 다시 말해 또 다른 문단 중심적 사고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 .害

는데 그러한 까닭인지 단지 지역을 지키고 있거나 지역출신의 작가라 해서 성실하고도

정당한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서울에 거주하는 문.

학인들이 문학적 형상화와 행동적 실천면에서 건강한 문학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문.

학이론에 충실한 접근의 평가가 담보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나종영의 시를 통해 오월시 동인지를 분석하면서 경향을 밝힐 수 있『 』

다 나종영은 오월시 제 집에 양화진에서 외 편을 발표한다 제 집에서는 은. 1 ‘ ’ 7 . 2 ‘  

행 앞에서 외 편 제 집에서는 저녁놀 외 편 제 집에서는 갈래꽃 외’ 1 , 3 ‘ ’ 3 , 4 ‘ ’ 5

편 제 집에서는 들꽃 외 편을 발표한다 집을 다 합하면 총 편을 발표한다, 5 ‘ ’ 6 . 5 29 .

오월시 제 집에 양화진에서 외 편을 발표한다 에서 봄 밤 망우1 ‘ ’ 7 . , ,楊花津  ｢ ｣ ｢ ｣ ｢

리에서 남행 사랑노래 사육신 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 , , , ‘俚歌｣ ｢ ｣ ｢ ｣ ｢ ｣ ｢ ｣

엇보다도 각각 독특한 방법으로 시대적 모순과 압제에 저항하고 있다 는 것이다’ .

나종영은 년에서 광주에서 태어났다 전남대학교 경제학 학사로 학업을 마치고1954 .

당시 년 나이로는 세 이었다 이때 나종영은 오롯이 고향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1980 27 .

을 목도한 피 끓는 청년이었다.

년 군사반란이 일어나자 전두환을 중심으로 구성된 신군부가 군부를 장1979 , 12.12

악하였고 서울의 봄으로 민주화 열기가 거세어지자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일으킨다.

군사반란이 만든 계엄령과 대학들의 겨울방학 연말이라는 점이 맞물려 이에12.12 ,

대한 대처는 뒤늦게 나타났으며 대학들이 개학을 맞이한 월 이후 안개정국에 대한, 3

사항이 알려졌고 년 월부터 이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가 끊이지 않았으며 년1980 4 1980

월 일부터 일까지 고향 광주에서 모교인 전남대학교에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을5 1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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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도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다.

언론마저 침묵하고 모두가 쉬쉬하고 있을 때 나종영은 금압령 당시 학살당한 천주교

인을 빌어온다 이것은 나종영만이 풀어낸 시대적 모순과 압제에 저항의 방법이었다. .

절두산 기슭에 서서 저문 강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는다 년 금압령이 내려/ ./1866

진 거리에서 믿음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 교우들이 믿음을 잃은 친구들을 일깨우/ /

는 곳 오늘은 목잘린 교우들의 외침이 붉은 노을에 닿아 박힌다 한 잎 잎새를 떨/ / /

쿠는 바람이 교회당 첨탑 지붕 너머로 넘어가고 나는 어두운 한 시대가 저무는/ / /

쓸쓸한 겨울 거리의 모퉁이에서 호외를 손에 쥔 사람들의 비탄에 잠긴 표정을 본/ /

다 저만치 강물을 가로질러 뻗은 대교 의 불빛이 흩어져 눈부시고 세계.// / ( ) /大橋

의 어느 도시로 떠나가는 은빛 여객기의 엔진소리가 드높다 일찌기 금압령이 내/ ./

려진 나라 그때 목잘린 교우들의 이름을 되새기면서 나는 후미진 절두산 기슭에/ /

앉아 어두운 강물이 깊이 흐르는 소리를 듣는다 짙은 안개가 걷히는 새벽 강건/ ./ /

너 여의도 의사당 광장에는 그늘 없이 뛰어노는 한떼의 아이들 묵묵히 첫눈을 맞/ /

으며 지나가는 시민들 나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들의 끝없는 자유를/ /

믿고 또 믿는다.

나종영 에서 전문- , 楊花津｢ ｣

나종영은 이시기 군대를 다녀 온 후 직장에 들어가기 전 서울에서 학원을 다니고 있

었다 노량진에서 영등포까지 걸어가면서 년 여의도로 옮긴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1975

양화진에 서있었다 시간은 저녁에서부터 새벽까지이며 시기는 첫눈이 오는 월 첫눈. 11

이 오던 날로 보인다 목잘린 교우들의 외침이 붉은 노을에 닿아 박힌다 에서 읽. ‘ / .’

히는 것은 나종영도 천주교 신자인 듯하다 년 대원군은 천주교 금압령 을. 1866 ( )禁壓令

내리고 프랑스 신부와 조선인 천주교 신자 수천 명을 학살하였다 짙은 안개가 걷히는.

새벽 강건너 여의도 의사당 광장에는 그늘 없이 뛰어노는 한떼의 아이들 묵묵히 첫눈/ / /

을 나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들의 끝없는 자유를 믿고 또 믿는다 에서/// / .

보여지듯 천주교 금압령 을 끌어오는 방법으로 광주에서 학살당한 향우들을 생( )禁壓令

각하며 시대적 모순과 압제에 저항하고 있다.

년 제 집에는 은행 앞을 지나며 곰의 죽음 등 편만을 발표한다 여기서1982 2 , 2 .｢ ｣ ｢ ｣ ｢

곰의 죽음 은 나종영 방식의 시대적 모순과 압제에 저항하는 시이다 년은 언론탄. 1982｣

압에 모두가 아기곰 처럼 떨고 있었다‘ ’ .

어느날 외톨박이 아기곰이 산마을로 내려왔다 곰은 꿀단지를 훔쳐 먹고 나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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꾼의 아내를 살짝 물고 뒤뚱거리며 달아났다 대처 사람들에겐 조그만 죄도 용/ .// /

서할 수 없는 것이어서 장총을 맨 엽사와 수백명 몰이꾼들이 몰려와 산을 겹겹이/ /

에워쌌다 영문을 모르는 아이들은 재롱둥이 아기곰을 보러 눈망울을 굴리며 뒤./ / /

따라갔다 탕 탕 총알 두방에 세살짜리 아기곰은 쓰러졌다 풀잎을 뒤흔.// , , M16 / ./

든 비명소리 아이들은 놀라 담밑에 숨고 쉿 마을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삽시,/ / , .//

간에 일어난 무서운 일이라 아무도 내색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곰의 시체 위/ ./

에 마구 돈을 던지며 를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등 뒤를 꿰뚫고 지나간 차/ ./ /橫材

갑고 긴 총소리에 대해서는 결코 말을 하지 않았다/ .

나종영 곰의 죽음 전문- , ｢ ｣

아기곰 은 탄환에 죽은 광주시민들을 상징한다 시는 예술적 상징 언어의 전‘ ’ M16 .

형적 양식이며 시에서 추상적 대상의 의미를 수용 가능하게 표현하는 대표적 표현방,

식이 시적 상징이다 시적 상징은 시적 성찰을 언어로 표현하지만 동시에 언어의 한. ,

계를 넘어선 형이상학적 의미를 전한다 이를 위해 시적 상징은 불가시적인 형이상학.

적 원관념을 암시하는 가시적인 구체적 보조관념을 겉으로 드러낸다 원관념을 은폐하.

고 보조관념을 드러내는 시적 상징은 동일성 암시성 다의성 입체성 문맥성 전체, , , , ,

성 등을 특성으로 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시적 상징이 시인의 창조적 상상력과 결.

합되어 개인적 상징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독자의 상상력과 결합되어 시적 의미로 체,

험된다 나종영의 아기곰 을 통한 광주의 학살이 창조적 상상력과 결합되어 개인적. ‘ ’

상징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독자의 상상력과 결합되어 시적 의미로 을 체험하게, 5.18

한다.

년 제 집에는 저녁놀 천사마을의 김 작은이 남구현 소1983 3 , , 1 , ,孔玉振｢ ｣ ｢ ｣ ｢ ｣ ｢ ｣ ｢

문을 사세요 땅끝에 서서 을 합하여 총 편을 실었다 년 월 일 일, , 7 . 1982 3 18破紙｣ ｢ ｣ ｢ ｣

군의 학생들이 부산 미문화원에 방화하면서 광주학살에 미국의 역할을 성토한 것이 반

독재 항쟁의 신호탄이 되었다 국민은 전두환 독재정권에 언제까지 굴종하지 않았다. .

이번에도 청년 학생들이 금단의 철벽에 도전하였다 이어서 년 월 일 민주화. 1983 9 30ㆍ

운동청년연합 민청련 이 결성되어 투쟁하면서 공의 철옹성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 ) 5

다 경향 각지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

년대 초기 민주화운동의 선두 그룹에는 유신체제에 저항하면서 연대를 이루어 온80

재야인사들이 있었다 년 월 일 함석헌 문익환 홍남순 등 재야 지도급 인사. 1983 5 31 ㆍ ㆍ

들은 광주학살 진상 등을 요구하는 긴급민주선언 을 발표하고 단식농성을 시작했“ ” < >

다 이에 따라 월 일 양심수가족협의회가 사무실에서 양심수 석방 등을 요구하. 6 16 N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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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농성에 들어가고 이것은 고려대학을 필두로 대학가의 시위로 확산되었다 전두환, .

의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면서 공은 날이 갈수록 더욱 흉, 5

폭해지고 민심의 이반속도가 빨라졌다 정부는 저항하는 민주인사들을 고문하고 용공.

으로 몰았다 용공은 조작된 소문이다. .

혓바닥도 돌아가지 않는 번쩍이는 따위 사지 마세요 네온 불빛도 없는 으슥한/ /

우체국 계단 위에 쭈구리고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당신 오지 않는 당신 친구에/ /

게 안겨 줄 흰 꽃을 한아름 안고 가세요 양동시장 우리네 어머니 누이동생들이/ / /

귓볼을 만지며 조심조심 정성껏 빚은 토종 소문을 사서 촘촘한 채에다 열번 스/ /

무번 골라 보세요 흥부의 박처럼 도깨비 부채도 쏟아지고 입놀림도 어색한 글래/ /

머 여배우도 쏟아지고 절대 퍼뜨려선 안 될 악성 풀벌레 울음소리 쏟아져 누구는/ /

누구와 붙어먹고 누구는 누구와 해쳐먹고 춤바람 난 친구의 아내 술꾼이 된 당/ , /

신의 아들 이야기 쏟아져 당신은 두 귀를 막을 거예요 믿고 싶지 않다구요 글쎄/ / ,

요 한 세상 편안히 지내려거든 차라리 손발눈코입귀 얌전히 묶어두세요 돈안드는/ / /

소문을 사서 눈으로만 듣고 귀로만 퍼뜨리세요 꽃 사세요 꽃을 사/ / !

나종영 소문을 사세요 전문- ｢ ｣

나종영에게 용공이란 조작된 소문은 절대 퍼뜨려선 안 될 악성 풀벌레 울음소리‘ ’

이었다 그래서 눈으로만 듣고 귀로만 퍼뜨리세요 라고 반어법을 사용한다 반어법. ‘ ’ .

은 대상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로 표현하는 기교이다 이.

기교는 비판의식을 드러내는 데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과장법을 통해 언어적으.

로 아이러니를 만드는 법도 있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숨기거나 지나치게 표현되므로.

해학적인 경우가 많다 김수영의 시 식모 등과 이 계열에 속하는 현대 시인들의 시에. < >

서 많이 나타나는 표현 구조이다 식모의 도벽을 질타하는 김수영의 시 식모 에서. < >

그녀는 도벽이 발견되었을 때 완성된다 고 비아냥조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 ”

다 이렇듯 나종영은 이 시에서 눈으로만 듣고 귀로만 퍼뜨리세요 라면서 김수영의. ‘ ’

시 식모 에서처럼 비아냥조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언어적 아이러니 기법으로 시.｢ ｣

대적 모순과 압제에 저항하기 위한 탁월성을 보이고 있다.

년 제 집에는 봄 등꽃 갈래꽃 택시 코피 코피 코피1984 4 , , , , 1 , 2 , 3 ,｢ ｣ ｢ ｣ ｢ ｣ ｢ ｣ ｢ ｣ ｢ ｣ ｢ ｣

죽어서 별이 되기 싫은 너에게 김득구 마틴 하즈 등 총 편을 발표한다- , 9 .｢ ｣ ｢ ｣

눈이 고운 사람아 사월이 가고 너를 만난 날 등꽃이 피었지 봄은 우리들의 가/ /

슴 속에 있어요 다소곳 햇살에 머금은 등꽃의 미소로 너는 고개를 숙이고 우리는/ / /

풀잎이 일어서는 들길을 걸었지 어둠은 어디서 와 두 번 세 번 이 땅을 덮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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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손길이 닿은 방동사니 슬픈 입술 어디에도 피어둠은 묻어 있지 않는데 칼바/ /

람은 어디서 날아와 우리들 가슴에 팍팍 꽂히는지 바닥이 보일 때까지 새벽별 어/ /

리는 강물이 희망의 발목을 적실 때까지 찔레덤불 너머 타박타박 걸어야 하는지/ / /

활활 타오르는 사랑을 하고 싶어요 유황불 얼굴에 붓고 용천뱅이 사랑 찾아 천리/ /

황토길 쫓아간 사람아 배고픈 아이들과 집이 없는 어머니 어슴새벽 걸어야 할 사/ /

람의 길을 이야기하던 마음이 곧은 내 사람아 오월이 오고 너를 만난 날 등꽃이/ /

피었지 누가 너를 짓밟아 버렸는지 내 가슴에 불길이 일렁이던 봄기슭 보리밭 두/ / /

렁 쓰러진 네 모습 보이지 않고 끝내 열 아홉 너는 돌아오지 않았지 등꽃송이 떨/ /

어지고 서걱이는 잡풀 위로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지/ .

나종영 등꽃 전문- , ｢ ｣

년 오월에 나종영은 광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에도 여전히 칼바람1984 .

부는 전두환 정권하에서 오월 광주 항쟁 시에 죽은 세 눈이 고운 처녀를 상상하고19

쓴 시로 보인다 등꽃은 세 눈이 고운 처녀를 비유하고 있다 등꽃은 무척 소담하게. 19 .

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천뱅이로 취급받고 있는 칼바람 부는 오월을 은유하고 있.

다 용천뱅이란 미친 사람이란 뜻도 되고 여하튼 성한 사람이나 보통 사람들과는. " ,…

어울리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 이다, " .

어둠은 어디서 와 두 번 세 번 이 땅을 덮는지 오월이 오고 너를 만난 날 등‘ ’, ‘

꽃이 피었지 누가 너를 짓밟아 버렸는지 보리밭 두렁 쓰러진 네 모습 보이’, ‘ ’, ‘

지 않고 끝내 열 아홉 너는 돌아오지 않았지 에서 나타나는 잊어져 가는 오월을 아’, ‘

쉬어하고 있다.

년 제 집에는 들꽃 조카의 금강산 백남준 호스티스1985 5 , , , , ,詩 金京任｢ ｣ ｢ ｣ ｢ ｣ ｢ ｣ ｢ ｣

화해에 대하여 화해에 대하여 화해에 대하여 등 총 편을 상재한다1 , 2 , 3 8 .｢ ｣ ｢ ｣ ｢ ｣

년대 오월시 의 동인들의 정신은 시대적 모순과 압제에 저항하는 것이다1980 .  

오월시 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문학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결성된 시인｢ ｣

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동시에 그들이 무크지 형식으로 발행한 다양한 제목의 잡,

지를 가리킨다 총 권의 잡지는 비판적인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저항담. 5 ‘

론 적 시를 주로 실었는데 소재에 있어서 부정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이를 극복’ ,

할 수 있는 대안을 암시하는 지명이나 사건 인물 등을 주로 다루었다 시 작품, .

들은 강렬한 저항의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을 노회한,

어른처럼 차분하게 드러낸다 그러면서 서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

을 지닌다.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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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저항담론으로 나종영 시를 바라보면 잉여저항이다 이 잉여저항. (Residuary

은 선박의 저항에서 파도의 발생으로 여러 가지 저항 성분들이 상호작용을Resistance)

일으켜 대단히 복잡한 양상으로 발생하게 되는 형태이다 년대 저항문화의 대표격이. 80

던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결합이 그러한 양상을 보여준다 나종영의 여러 시에서 나.

타나는 모든 소리가 다 죽어서 한 자락 폭포 물 쏟아지는 별 등에서 느‘ ’, ‘ ’, ‘ ’

낄 수 있는 것도 그와 같은 복잡한 현실을 배경으로 하는 저항방식이다.

그러한 저항의 상상력은 또한 민중시에서 보면 잘 알 수 있다 노동시 민중시라는. ,

것이 노동 그 자체 노동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노동하는 사람 주변 사, ,

회 전체와 맞물려 있는 상황을 파악한 시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러하다 나종영 또한.

타자와 공존할 수 있는 혹은 차이를 견디어낼 수 있는 타자 지향적 감수성을 드러내,

고 있다 그것은 생경한 관념노출과 이념주입의 강력한 주장의 시에 대한 거부감의 표.

현이기도 하다.

잉여' 93) 라는 새로운 저항 방식이 어쩔 수 없이 그의 몫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 .

구하고 지금까지 이념적으로 년대의 지식인 시인과 신식민지 이론으로 무장한 신세70

대들 사이에 낀 세대 인 당시 젊은 세대였던 오월시 동인들은 그 정체성을 의심‘ ’   

받고 있다 특히 지역문단인데다가 탈이념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세대. , .

의 정체성과 특징을 규정하는 세대론의 고질적인 약점인 대표성 을 획득하지 못한‘ ’

것이다 오월시 동인을 구성하는 세대가 한국문학사에서 과연 대표성 을 획득할. ‘ ’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물론 나종영은 개인적으로 년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80

숭고한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의 진수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에게는 운동의. '

미학 이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고향 광주에서 일어난 광주항쟁의 경험은 서' .

로 다른 환경에서 비슷하게라도 행동하는 기류에 동참하고 싶었을 것이다.

나종영 시인의 잉여저항은 다양하지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앞에서 정리한 다

른 시들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한 절제된 애정과 굳건한 믿음으로 표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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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짜임새 있는 시구성을 통해 동시대인들의 아픔과 절망을 구체적인 인물이나.

소재를 바탕으로 담담하게 펼쳐보이고 있다.

그러한 의지가 상상력을 작동시킨다 그 상상력의 극한에 파상력이 있다 상상력의. .

최고치가 꿈이라면 파상력은 깨어남 즉 각성의 순간에 발휘된다 주체의 내적 표상, , .

능력을 의미하는 상상력과는 달리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실제 이미지를 부수는 힘이,

파상력이다 나종영은 어쩌면 운동의 미학이 숭고미에서 잉여저항의 형식으로 변경되.

었음을 보여주는 것인지 모른다 물론 이런 새로운 저항의 문법이 과연 얼마나 성공적.

이며 세상을 바꾸었는지는 좀 더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움직임을 해석

하려는 해석투쟁 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 .

나종영 시인의 작업은 상상력보다는 파상력 을 통해서 더 잘 이해된다 파( ) .破像力

상력은 부재하는 대상을 현존시키는 힘인 상상력과는 반대로 현존하는 대상의 비실체,

성 혹은 환각성을 깨닫는 힘이다 파상력은 또한 인식 주체의 내적 표상능력을 의미하.

는 상상력과는 달리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영상들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파괴하는 우상 파괴적 권능을 내포한다 파상력의 근본 체험은 가상 환상 소망 등으. , ,

로부터의 폭력적 깨어남을 의미하는 각성 의 체험이다 바로 이러한 파상력에(Erwach) .

기초하여 문예 비평 번역 글쓰기 역사철학의 모든 영역에 걸쳐 벤야민은 자신만의, , , ,

독특한 방법론을 정초하는데 이 방법은 소위 파괴와 구성의 변증법이라 명명될 수 있

는 일련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첫째 대상의 유기적 총체성 혹은 총체성이. ,

라는 가상을 파괴하고 둘째 이처럼 파괴되어 파편으로 분해되어 흩어진 폐허 에서, ‘ ’

단편 을 수집하여 셋째 이처럼 수집된 단편들을 구축하여 새로운 성좌( ) ,斷片

혹은 배열 을 구축하는 절차로 구조화되어 있다(Konstellation) (Konfiguration) 94).

즉 시의 언어는 그 시인의 정신을 표현하고 정치 경제 현실의 구체적인 현실과 사,

건들의 총체적 인식을 반영한다고 할 때 소화되지 않는 관념적 구호의 외침이나 기회,

주의적 저항보다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확하고도 치밀한 지적 파상

력이 요구된다.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감추고 두 발 사이에 꼬리를 더 깊이 사려 넣는 개/

와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세워 흔드는 고양이 사이에는 화해의 방법이 없다/ / ./

그럼에도 개와 고양이는 서로의 밥을 빼앗아 먹지 않고 서로의 희망을 짓밟지/

않으며 한 집에서 사람들보다 잘 어울려 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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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영 화해에 대하여 부분- ·『 Ⅰ』

위에 인용한 화해에 대하여 은 우선 개와 고양이를 현상적으로 화해할 수·「 Ⅰ」

없는 대립물로써 설정해 보면서 인간들의 화해문제를 제기한다 그런데 인간과는 달리.

개와 고양이 가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다는 사실에 눈길을 돌린다 그러나 화해. 「  

에 대하여 에서는 과거의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사이에서 일어난 원한과 갈등을2 ,」

해소할 길이 없다고 단정한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여전히 음흉한 흉계와 적의를 거세.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과거를 잊고 타협하자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근본적.

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 없이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는 개인과 사회와의 화해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결론짓는다.

화해에 대하여 에서는 약육강식을 정당화하고 당연시하는 무리들이 강조하는3·4「 」

화해의 허구성을 폭로하면서 그들의 정체를 다양한 삽화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

리하여 화해에 대하여 에서는 화해란 다시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주는 것 이라5「 」   

는 인식에 도달한다 또한 빼앗아간 것이 없어서 내가 너에게 용서할 것이 없고 너. / / 

나 골고루 나누어 서로서로 타고난 제 권리 를 찾아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 95)

나종영은 제 집에서 편의 시를 통하여 화해를 대립적 관점에서 설정하면서 그것5 5

의 모순과 한계를 지양하는 잉여저항으로서 파상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그는 결론으로.

화해란 인간이 인간으로 대접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사회에,

서만이 가능하며 바로 현상태에서 화해란 민주주의 나라로 가는 것 이라고 단정,   

짓고 잇는 것이다96).

이러한 잉여저항으로서 파상력은 오월시 제 집 에서는 양화진에서 봄1 ,『 』 「 」 「

밤 망우리에서 남행 사랑의 노래 사육신 리가 들 에, , , , , ,俚歌」 「 」 「 」 「 」 「 」 「 」 「 」

서 발휘하고 있다 오월시 제 집 에서는 은행앞을 지나며 곰의 죽음 부. 2 , ,『 』 「 」 「 」 「

끄러운 잠 그림자의 일행 그대가 나를 부르면 에서도 발휘한다, , .」 「 」 「 」

또한 그는 민족통일과 월 민중항쟁 핍박받는 자들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다 백두5 , .「

산 조카의 금강산 형제여 등과 같은 작품에서는 분단 사십년 해방 사십년에, , ,」 「 」 「 」

도 불구하고 외세와 강요된 이데올로기에 의해 철저히 희생되고 있는 민족적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으로 인한 비애와 통일염원을 나타낸다.

한편 이러한 남과 북의 첨예한 대결이 빚은 이후 최대의 역사적 사건인 월을, 4.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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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봄 갈래꽃 택시 등의 일련의 작품들을 통해 자기희생적 의지와, , ,「 」 「 」 「 」 「 」

결단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97) 자기희생적 의지와 결단을 드러냈다는 것은 저항담론

을 형성 했다는 것이다 페다고지 로 우리에게 친숙한 브라질의 저명한 교. Pedagogy『 』

육학자 파울로 프레이리 는 인간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사고 언어(Paulo Freire) ' ­ ,

즉 프락시스 를 통한 지식습득행위의 가능성이 내포돼 있는 바 바로 이 프락(praxis) ,

시스에 의해 인간은 현실을 변형시킨다 라고 했다 또한 지도자의 체계적 지식은 민' . '

중의 체험적 지식에 의해 재조정되고 민중의 체험적 지식은 지도자의 체계적 지식에,

의해 다듬어 진다 라고도 했다' .

이 문장에서 인간 과 지도자 를 지식인 으로 바꿔보자 지식인은 사고 언어를 통' ' ' ' ' ' . -

해 현실을 변형하며 민중과의 긴밀한 의사소통 상호 교호작용 을 통해 서, , ( )交互作用

로의 간극을 좁히는 존재다 당시의 년대의 지식인은 어떠했던가 저항과 순응이라. 80 .

는 극단적 선택을 강요했던 서슬 퍼런 신군부의 폭력 앞에서 체득한 지식인들의 생존

의 비책들은 신군부에 대한 신용비어천가 헌사로 이어져 절정으로 치달았다 결국 당, .

시의 지식인들은 현실적인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지 못한다 사고 언어를. -

통해 현실을 변형하기는커녕 현실을 계몽하고 민중을 지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민, .

중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간극을 좁히기보다는 스스로를 민중으로부터

구획 짓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존재부정을 완수했다고 자위,

하곤 했다.

지금은 년대적 상황도 전근대적인 지배권력도 사라졌으며 따라서 더 이상 지사1980 ,

도 자기희생도 필요 없게 되었지만 그 결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했던 지식인들,

은 권력의 논리를 전파하는 첨병이 되는가 하면 지배권력을 모사 한 지식인 사, ( )模寫

회의 권력 또 다른 지식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로 탈바꿈하였다, .

년대 이전에는 이현상이 있었고 함석헌이 있었으며 김지하도 있었지만 행동1980 , , ,

하는 지식인 앙드레 말로같은 이가 없었으며 나치 치하에서 히틀러 청년운동을 한 경,

험과 전쟁의 참혹함과 독일의 전쟁 범죄를 반성하고 성찰한 그라스가 없었다 정의구.

현사제단이 있었지만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구분하는 것처럼 사회를 규정하는 배타 원'

리 에 대한 연구 같은 업적으로 사회를 분석한 푸코가 없었고 나를 고발하라 고 당' , " !"

당히 외치는 용감한 지식인들도 없었다 실천적 혹은 비판적 마르크스주의적. ' ' ' ', ' '

지식인이란 자기희생의 고독한 결단을 내리는 척하는 또 하나의 돈키호테들만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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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가 오월시 동인들이 활동하던 년대였다1980 .  

바르트가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저는 지금 권력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발을 들"

여놓고 있습니다."98)라고 했던 것처럼 나종영도 자신을 한 인간이기에 프락시스

를 통한 지식습득행위의 가능성이 내포돼 있는 바 바로 이 프락시스에 의해(praxis) ,

인간이 현실을 변형시키듯 자신을 변형시켰던 것이다.

이 변형을 위해서 나종영은 잉여저항의 시로서 파상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그는 광.

주의 비극이 분단과 그로 인한 기생적 지배집단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

고 역사 속의 민중에 의한 숭고한 월 정신에 대해서 그는 그 뿌리를 꺾일 줄 모르는5

자기 확신과 신념으로 채워놓는다.

이처럼 나종영의 잉여저항으로 파상력은 일종의 저항담론처럼 민중시와 저항시 사이

에 위치하면서 독특한 존재를 획득한다 광주항쟁의 체험에 따른 저항 중앙의 식민지. ,

성에 대한 새로운 시문법의 창조 일상을 가로지르는 파상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는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동인지의 특징3.

총 권의 오월시 동인지는 비판적인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저항담론 적5 ‘ ’  

시를 주로 실었다 소재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암시하는 지명이나 사건 인물 등을 주로 다루었다 시 작품들은 강렬한 저항, .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을 노회한 어른처럼 차분하게 드,

러낸다 더불어 서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지닌다. .

형식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자유시형이 주로 나타나지만 집 이후에는, , 3

산문화의 경향이 강해진다 이런 경향은 집에 와서 장시의 본격적인 창작으로 귀. 4, 5

결된다 윤재철의 난민가 박봉구의 십자가의 꿈 최두석의 임진강 등이. , ,「 」 「 」 「 」

단편 서정시로 소화하기 힘든 현실 문제를 연작 혹은 장시 형식으로 다루고 있다.

집에는 시만 실었지만 집부터는 김진경의 제삼문학론 집 최두석의1, 2 , 3 (3 ),「 」

시와 리얼리즘 집 김진경의 지역문화론 집 등 동인의 평론도 함께 실었(4 ), (5 )「 」 「 」

다 이런 평론들은 동인들이 지향하는 시의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오월시 는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시적인 차원에서 육화하고 광주지. ,  

역의 내부 식민지적 상황을 저항담론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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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식민지로서 지방 광주의 현실을 적절하게 담기 위한 소재의 탐색 다양한 갈래,

실험 등을 통해 탈식민주의적 시의 영역을 개척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월시 동인들은 광주에서 태어나거나 수학하며 뼈를 굳힌 사람이거나 혹은 깊은『 』

관련을 맺은 당시에는 대 초반의 젊은 시인들이었다 광주지역 문단에서 상당히 젊30 .

은 축이었다 우선 이들이 광주정신의 계승과 확산에 힘쓰고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치.

열한 시정신의 건강함과 탄탄함으로 평을 받는다.

특히 그들 각자가 서로 다른 개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에서 드러나는

민중정서와 구체성 총체성 등은 흔히 젊은 시인들이 빠져들기 쉬운 관념적 조작성, 99)

이나 무분별한 언어의 작위 등을 슬기롭게 극복해내고 있다.

제 절 광주지역 동인지의 특징5

서양에서 동인지는 예술적 가치는 있으나 다음의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업적인

잡지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학작품을 출판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즉 작가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모험을 해볼 만하지 않거나 작품 자체가 형식상 비관습적이거나,

실험적인 경우 또는 작품이 도덕적 사회적 심리적 행동에 대한 통념을 벗어났을 경, · ·

우가 그것이다 광주지역의 동인지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

원탁시 는 가장 오래된 지역 동인지로서 원탁이 의미하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 』

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모임을 이끌어간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개성이 강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지만 년대 당시에는 초기 멤버들이 중년 이상의 연령대를 보이면서 보수, 1980

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광주지역에서는 원탁시 에서 다른 동인지들이 분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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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광주지역 동인지의 어머니 역할을 수행했다 할 것이다, .

목요시 는 원탁시 에서 분화된 동인지로서 년을 배경으로 중앙에서 활동하, 1979『 』   

는 광주지역의 젊은 시인들 사이에서 결성된 동인이다 이들은 상업적 잡지가 받아들.

이지 못하는 비관습적이거나 실험적인 작품을 시도하였으며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도,

비판적 관점을 유지하여 광주의 로컬리티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이들의 건강성은 이론.

화 되지 않은 순수성과 결합되어 문학적 성과에도 흔적을 많이 남기고 있다.

오월시 는 광주항쟁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역동인의 사명감으로 발전시킨 동인『 』

지이다 광주의 역사성을 시대의식과 결합하고 그것을 지역 문화운동의 차원으로 확. ,

산시키고자 노력했다 장르의 한계를 파괴하고 장르의 장벽을 넘나드는 실험 정신의. ,

발현은 광주지역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광주지역 동인지는 년을 출발점으로 등장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광주지역1980

의 로컬리티적 성격을 항상 강조하였으며 중앙에 맞서서 지역문단의 자유로운 분위기,

를 이용하여 새로운 실험적 작품을 선보이고자 노력하였다 그 중심에는 항상 중앙문.

단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광주지역의 로컬리티를 활성화하고 지,

역동인지와 지역의 연관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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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년대 광주지역 동인지 무크지 무크지1980 , 2 :

제 절 전체 개관1

년대 광주지역에서의 무크지는 민족과 문학 이 먼저 깃발을 들었다 특기할 일은1980 (1983) .『 』

이 무크지가 창작과 비평 과 문학과 지성 이 폐간되고 나서 년이지나 창간되었다는 사실이3『 』 『 』

다 이러한 사실은 월 광주 민주항쟁 이후 무크지들의 잡지 등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이유. 5

를 통해서 설명된다 광주항쟁의 피해자이면서도 그뒤에도 광주지역에 대한 억압과 감시가 이어졌.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광주지역의 지역민들도 한 시대의 복판에 서고자 하면서 식

민지적 삶의 기능과 한계를 자신들의 삶의 기능과 한계로 규정지으며 불의와 독재에

항거한다 불의와 독재에 저항하며 로컬리티로서 문학적 실천을 먼저 시작한 것은 동. ,

인지였지만 지역운동으로서 이론적 틀을 만들고자 한 것은 무크지였다, .

민족과 문학 의 창간호는 년 면으로 발행되었다1983 242 .『 』 내용은 크게 특집과 창작으

로 이루어졌다 창간사인 민족과 문학을 내면서 에서는 지방. ｢ ｣ 100)문화가 주변문학이 아니라 민족문화이

며 진정한 세계문화로서 총체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101).

그 다음으로 민족현실과 지역운동 이 등장한다 이 무크지는 민족현실과(1985) .『 』

지역을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것은. 지역운동이 민족운동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광주지역 무크지의 일반적인 인식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지역. .

운동의 논리와 지역현실이라는 주제로 지역운동론 의 전용호 전후 상황과 지역문화운동 의, 85「 」 「 」

한정남 지역출판운동을 위하여 의 고규태 한국어업경제와 구조적 종속 의 김동민 농수입부, , ,「 」 「 」 「

장관에게 보내는 호소문 의 편집부 르뽀 소외된 땅 어민현장을 찾아서 글과 현장의 글에서 당시, / ,」 「 」

운동권의 논리인 신식민지 이론의 영향이 담긴 글을 싣고 있다 기획논문으로서 제 세계의군부와 민. 3「

족 해방운동 의 이광호 통일지향의 삼민 문화를 위하여 의 이술 민족미술의 재점검 의 김경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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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글에서 저항담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글을 실고 있다.

그 다음으로 문학과 지역 의 등장은 대단히 신선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광주와 부산이라는(1988) .『 』

지역이 결합하여 동서화해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지역의 연대로 중앙에 도전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도 여전히 민족이 제호에서 다시 사용된다 더욱이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한 뒤에. .

광주직할시에 위치한 규장각 출판사에서 간행된 점도 출판의 로컬리티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문학과 지역 은 부산과 광주의 지역문학이 한자리에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양쪽의』 

뜻있는 젊은 문인102)들의 꾸준한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진 보람 있는 성과였다 광주 쪽의 편집은.

송수권 오재동 손동연 최승권 등이 맡았으며 부산은 이윤택 강영환 구모룡 최영철 등이 맡았다, , , , , , , .

표 광주지역에 창간된 무크지와 참여 동인< 11>

광주지역 개의 문학 종합 무크지의 경우에 편집인 또는 편집동인의 나이는 흥미로운 분포를 보인다3 .

대가 참여한 곳은 종이며 대 종 대 종 그리고 대도 종이다 다시 말하면 세를 전후한20 1 , 30 2 , 40 3 , 50 1 . 30

대 남성들이 무크지 발간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출생지는 광주 본토의 사람들이 아니라 광주지40 .

무크지명 창간일

창간시

편집동인

또는(

편집인)

출생년

도

창간시

나이
출생지

민족과 문학 1983. 7

강인한 1944 39 전북 정읍

김준태 1948 35 전남 해남

문순태 1941 42 전남 담양

윤재걸 1947 34 광주

민족현실과 지역운동 1985.12

문병란 1935 50 전남 화순

송기숙 1935 50 전남 장흥

박석무 1942 43 전남 무안

황석영 1943 42 중국 만저우리
김준태 1948 35 전남 해남

민족과 지역 1988.2

송수권 1940 48 전남 고흥
오재동 1941 47 전남 고흥

손동연 1955 33 전남 해남
이윤택 1952 35 부산

강영환 1951 36 경남 산청
구모룡 1959 29 경남 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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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외곽이거나 외지인이었다 여기서 외지인 의 개념은 광주가 고향이 아니고 광주 밖의 군 단위. ‘ ’ ,

읍 단위의 출신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광주가 고향이고 본향인 사람들이 말하길 외지인 것이다. ‘ ’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라고 하는 범위를 정하고 나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은 그 외지인 이‘ ’

었다 이처럼 당시 광주문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광주가 본토인 사람들에게는 외지. ‘

인 이었고 그 외지인 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 ’ .

제 절 민족과 문학2 『 』

민족과 문학 의 구성의 목적은『 』 특집좌담에서 잘 드러나 있다 이 좌담에는 민족문학의 새. 「

로운 의미 라는 주제로 이명한 김신운 곽재구 라종영 강인한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무, , , , .」

크지 발간의 목적은 민족과 문학을 내면서 라는 창간사에서 발견할 수 있다.「 」 지방문화가 주

변문학이 아니라 민족문화이며 진정한 세계문화라는 점에서 지역문화에 총체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들의 활동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와 문학으로 민족의 삶과 결부 시키자 둘째 민족문학을 민족의 삶을 호흡하고,

땀 흘리는 것이다 셋째 사랑과 열려진 마음으로 작품을 대할 자세가 요망되는 시대에 적응,

하자 넷째 민족문학의 길이 험난할지라도 헌신하자로 보인다, .

민중의 최전선에서 새 시대의 문학 운동을 실천하는 부정기 간행물( ) Mook’不定期 刊行物

라는 타이틀 달고 있는데서 엄혹한 시대의 공동체로서 민족 을 상상 했다는 것이 목적으‘ ’

로 보인다 이는 당시 년 월의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80 5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는 로컬리티로서 탈식민담론이 지역무크지

의 형태로 표출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족과 문학 의 참여 동인은 광주지역을 바탕으로 활동한 문인들이었다 그러나.『 』

강현국 정인섭 로제팔리고는 원고 청탁에 의한 참여인 것으로 보인다 참여 동인들, , .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 명 분야 등단 등단지/ 출생 출생지/ 년나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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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경향2.

창간호에 발표된 작품들1)

민족과 문학 의 형식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시에서는 산문화의 경향이 보인다는 점이다, .  

김명수의 평화시장 곽재구의 구진포에서 윤재걸의 밤길 박봉우의 무등에서, , ,「 」 「 」 「 」 「

만납시다 등은 서정시면서 저항시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박봉우의 시적 관심은 통.」

일과 역사현실에 있어서 탈식민지적 관점에서 보면 돋보인다.

소설에서는 신예 인선을 선보이고 있다 패도의 기억 의 이삼교 사평역 의 임철우4 . , ,「 」 「 」

단도의 집 의 이병천 새 의 이영옥이 신작을 발표하였다, .「 」 「 」

시에서는 기성작가들의 작품이 지배적이다 인집이라는 제목 하에 고적삼재 의 김광림. 12 ,「 」

김광림 시 신문과 문학지 발표1948/ 함남 원산1929/ 51
박재삼 문예1953/ 일본 동경1933/ 47

박봉우 한국문학1974/ 전남 광주1934/ 46
문병란 1959/現代文學 전남 화순1935/ 45

김석규 현대문학1967/ 경남 함양1941/ 39
정양 대한일보 신춘문예1968/ 전북 김제1942/ 38

윤재걸 월간문학1975/ 전남 해남1947/ 33
강현국 현대문학1976/ 경북 상주1949/ 31

김명수 신춘문예1977/ 경북 안동1945/ 35
곽재구 중앙일보 신춘문예1981/ 전남 광주1954/ 26

정인섭 어린이1922/ 경남 울주1905/ 75
박선욱 실천문학1982/ 전남 나주1959/ 31

김희수 민족과 문학1983/ 전남 담양1949/ 31
정삼수 민족과 문학1983/ 전남 보성1958/ 22

이명한 대담 월간문학1975/ 전남 나주1932/ 58
김신운 대담 전남일보1972/ 전남 화순1944/ 46

나종영 대담 창작과 비평1981/ 전남 광주1954/ 36
이삼교 소설 전남매일신문 신춘문예1980/ 전남 완도1938/ 42

임철우 서울신문 신춘문예1981/ 전남 광주1955/ 45
이병천 조선일보 신춘문예1981/ 전북 전주1956/ 44

이영옥 동아일보 신춘문예1982/ 전북 전주1950/ 30
문순태 평론 한국문학1974/ 전남 담양1941/ 39

박석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전남 무안1942/ 38
이종철 국립 광주박물관 학예술과장 전북 전주1944/ 36

이태천 르뽀시대 동인 전남 광주1945/ 35
로제팔리고 아일랜드 저널리스트1973/ 프랑스1952/ 28

김시라 희곡 시 발표 데뷰1966/ 전남 무안194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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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상 외 편의 박재삼 무등에서 만납시다 외 편의 박봉우 이 땅에 때어나2 , 2 ,「 」 「 」 「

서 외 편의 김석규 새벽길 외 편의 정양 고향 외 편의 강현국 밤길 외1 , 2 , 6 2 , 2」 「 」 「 」 「 」

편의 윤재걸 평화시장 외 편의 김명수 구진포에서 외 편의 곽재구 노을 외, 1 , 2 , 2「 」 「 」 「 」

편의 정인섭 불현듯 달리 불러 외 편의 박선욱 등이 등장하고 있다, 2 .「 」

신인 발굴 작품으로는 우리들의 아이들 외 편의 김희수 노래의 불 속에 서 외 편7 , 5「 」 「 」

의 정삼수의 작품을 싣고 있다.

연극으로는 각설이 모노드라마 품파 김시라의 작품을 실었다.「 」

평론에서는 한이란 무엇인가 문순태 다산학의 민중성고찰 박석무 장승 신화의( ), ( ),「 」 「 」 「

성격 이종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사회의식 이태호 이 확인된다( ), ( ) .」 「 」

마지막으로 르포 형식의 글로 아일랜드의 현장 로제 팔리고 이 있다( ) .「 」

곽재구를 통해본 민족과 문화2)   

작품의 경향을 살피고자 한다면 곽재구의 글과 작품을 살펴봄으로서 대략의 윤곽은 잡을

수 있다 시작품으로 곽재구는 구진포에서 와 다시 가을에 겨우 편만을 발표하고 있. 2「 」 「 」

다 그의 시 편으로 민족과 문학 의 작품 경향을 분석하기는 부족하다 그러나 좌담을 통. 2 .『 』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좌담에서 곽재구는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동인지들에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

이 상당히 유의미하다 먼저 가장 오래된 동인지인 원탁시 대한 관심을 표출하면서 진헌. 『 』

성의 민원 이 젊은이들과 맥이 통한다고 토로한다 덧 붙여 원탁시 에 대해 남다른 느.「 」 『 』

낌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목요시 에서는 시가 얼마나 쉬워야 하는지. 『 』

와 운율과 힘을 얼마나 지녀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다고도 했다 원탁시 목요시 오. , ,『 』 『 』 『

월시 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면은 모두 똑같다고 하고 보았다.』

그러면서 김수영 신동엽의 자유와 월의 연장선상에 오월시 가 있다면서 다른 지역의, 4 ,『 』

동인지인 반시 가 다루는 것은 문학적 추체험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김소월 한용운 박. , ,『 』

목월을 배우는 고등학생들에게 오늘의 동인지에 발표된 시들을 읽어 주자 반응이 좋았다면

서 시는 훨씬 더 독자층을 두텁게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피력한다 그러면서 노동의 신, .

성 아픔 즐거움 땅에 대한 사랑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멋과 재미와 땀 냄새와 슬픔, , , ,

이 농악 속에 깊이 잠겨 있음을 강조한다 농민문학에 대해서도 염무웅의 농민문학 과 신경. ｢ ｣

림의 농촌현실과 농민문학 은 우리문학사와 정신사에 커다란 보탬이 되었음을 피력하고 있｢ ｣

다 또한 서울의 소비문학의 한 경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방작가는 흙에 뿌리를 두고 건강. ,

한 삶의 궤적을 추구하기에 좋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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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병란 시인의 건강성을 칭하면서 소설가의 댄디즘 딜레탕티즘에 대한 강한 불만, ,

을 보이고 있다 화해라는 시대적 화두를 논할 때 윤흥길 장마 의 예문까지 들어가며 훌. 「 」

륭함을 칭찬한다 그 전세대의 김동리 카인의 후예 최인훈 광장 에 대한 언급도 있. ,「 」 「 」

다 더불어 광주지역의 소설가 문순태의 피울음 잉어의 눈 철쭉제 유월. , , ,「 」 「 」 「 」 「

제 어머니의 땅 에 대해서도 훌륭한 접근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소설가, .」 「 」

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열심히 쓰고 있는 이명한 이삼교를 지적한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살, .

면서 작업을 하는 황석영의 장길산 에 관해 언급한다.  

이러한 언급을 염두에 두고 두 편의 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몸푼 강심에 돌들은 모여 무슨 꿈을 꾸는지 지난 겨울 못다 운 울음이나 가슴의 금빛나/ / /

는 햇살로 엮어 물먹은 봄빛이 다리 아래 떨어진 꽃잎들을 다시 서러웁게 울리지는 않는/ /

지 한달음에 자운영 강둑길을 달려 그리움보다 먼저 떨어진 꽃잎들이 밀려오는 다릿목/ / /

아래 내 스무살 적 보리피리와 함께 서 있으면 사랑이여 속살 푸른 강물 속에서도 그리/ / , /

움은 더욱 푸르러 물이끼로 설레고 마음보다 먼저 몸이 작아져서 잊혀진 얼굴들조차 강/ / /

물에 풀어 다시 올릴 수 없을 때 저 슬픔 많은 은모래 한 알에도 이제는 어쩌지 못할 세/ /

상의 서러운 한들이 가슴의 불들로 물 위를 흘러가겠네/ /

곽재구 구진포에서 전문- , 「 」

여기서 구진포는 행정명으로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운리를 지나는 영산강 나루터로서 조,

용하고 한적한 곳이다 나루터라는 것은 나룻배가 닿고 떠나는 일정한 곳을 이른다 그러면. .

나룻배는 나루와 나루 사이를 내왕하면서 사람이나 물건을 건네주는 소규모의 배로 도선 또

는 진선이라고 한다 정리하면 사람과 사람을 실어 나는 작은 배가 있는 한적한 곳에 시인이.

서 있다 시간은 자운영 꽃이 피는 초 봄날이다 왜냐하면 몸푼 강심에 에 나타나듯 한. . ‘ ’

겨울 강물이 얼었다가 녹은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이다 년 초봄 세의 청년이 강물은. 83 29

바라본다 그런데 가슴의 불 을 물위에 흘려보낸다 왜 이제는 어쩌지 못할 세상의 서. ‘ ’ . ‘

러운 한 이 있는데도 말이다 그럼 그 한은 어디서 생겼을까 스무 살적에 떨어진 꽃잎’ . . ‘

들 들이 그리움 때문이다’ .

그렇다면 그 청년에게 스무 살적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

다 그가 다니던 전남대에서 총알에 죽어간 누군가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목도한 청년이. .

강물을 바라보니 속살 푸른 강물 같은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다 다가 올 오월에 다시‘ ’ .

떨어진 꽃잎들 을 생각하니 가슴의 불 이 생겨나는 형국이다‘ ’ ‘ ’ .

다음의 시작품 다시 가을에 는 농촌의 현실을 담담하게 재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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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들이 모래 씻긴 벼포기를 세우며 희망을 잃은 우리들의 마음/ /

몇 가닥도 함께 일으켜 세울 때 우리들의 빈집에 남아 뜰을 적셔주던 것은 그날 마당귀/ / / /

에 서울서 온 편지 한 통 구겨져 떨어지고 그날 학교에 간 아이들은 점심시간에 마른 콩/ / /

과 옥수수를 먹고 그날 아버지는 비료를 타러 농협창고 앞 깨꽃과 함께 줄을 서고 그리/ / /

고 그리고 우물가 녹슨 펌프 손잡이에 내려앉는 고추잠자리 한 마리 둘러보면 아무 흔적/ /

도 우리들의 빈집에 남은 것은 없는데 영등포 소인이 찍힌 편지 한 통만 두엄단지 박꽃/ / /

속에 묻혔는데 영국산 고속버스 휭 지나치는 산마루를 돌아보면 가슴은 왜 이리 흔들려/ / / /

수숫모감 우는 소리로 뛸까

세워놓은 벼들이 모조리 쓰러져서 함께 세운 희망마저 모조리 쓰러져서 이제는 다시 쓰/ /

러질 엄두조차 못 낼 키 작은 벼들만 자라는 가을 한낮/ .

곽재구 다시 가을에 전문- , 「 」

이 시에서 서울서 온 편지 한 통 이 과연 어떤 것인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영등포 소‘ / ’ . ‘

인이 찍힌 편지 한 통 은 농촌의 빈 집에 덩그마니 놓여 있다 희망을 잃은 우리들의 마’ . ‘

음 이며 함께 세운 마음마저 모조리 쓰러져 버린 농촌으로 날라온 한 통의 편지는 끝내’ ‘ ’

무엇이었을까 궁금증을 야기한다 담담하게 농촌사회의 피폐한 일상을 묘사하면서 그 일‘ ’ .

상을 흔들어놓을 한 통의 편지에 관심을 모으게 만들고 있다 농촌사회를 배경으로 창작된.

이 작품에서 문학과 지역 의 연관성이 듬뿍 묻어나온다‘ ’ .

무크지의 특징3.

민족과 문학 의 고민은 좌담에서 드러난다 당시 지배권력이 내세우는 화해 의 패턴. ‘ ’『 』

과 그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년 월이 광주지역에 준. 1980 5

상처와 충격은 상상력을 넘어선다 비록 지면을 통해 몇 가지 단편적 사실이나마 밝혀지고.

국회에서조차 떠들 정도로 일반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그들은 웬일인

지 솟구치는 분노와 서글픔이 저항담론을 굳건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이 왜.

곡되고 진실이 은폐당하고 있다는 것에 상당한 항거의식으로 승화했다고 보여진다 한편에서.

는 그것을 언급하는 것조차 불법 불온시하며 쉬쉬 입막음에 바쁘고 다른 한편에서 월을· , 5

정치 구호화 하거나 역사화하고 있지나 않는가 하는 두려움도 읽힌다 여하튼 그들은 공통적.

으로 년 월에 대한 죄의식과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이를테면 당시 지배권력80 5 .

을 쥔 층이 밥 먹듯이 외쳐대는 화해나 화합에 대한 강조의 이면에는 그러한 정치적 계산속

이 섞여 있음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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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좌담 내용을 살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학에서 화해란 무엇인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왕지사 화해의 미학이 나왔으므로 최근; .郭在

창비 에서 발간한 의 에 실린 씨의 글을 그냥 넘어갈 수韓國文學 現段階 白樂晴「 」 「 Ⅱ」

없겠군요 화해에 대하여 백낙청씨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 .

이었습니다.

중략- -

화해의 참뜻을 진지하게 살피게 된 것도 년대를 특징짓는 새로움의 일부가 아닐80

까 한다 한 핏줄의 겨레끼리의 화해 원수처럼 되어버린 이웃끼리의 화해에 대한 타는. ,

목마름을 오늘날 우리는 맛보고 있다 이는 년대의 개막을 알린 격동과 낭자한 유혈에. 80

이은 당연한 반응이며 우리가 분단의 벽을 허물지 못하는 한 이 땅에 인간다운 삶을 이

룩하려는 노력의 앞날이 결코 순탄할 수 없으리라는 깨달음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화해가 어디 입으로 외쳐댄다고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물건이란 말인가 소망이 간절할!

수록 우리는 근원의 진리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오직 진리만이 자유케 한다는 것은 예.

나 이제나 변함없는 진실이며 진실의 바탕 위에서만 참된 화해와 화합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진리이다.

중략- -

백낙청씨의 글 역시 시원한 결론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화해의 패턴.

과 화해의 방향 혹은 그 미학이 설득력을 줄만한 단계에 우리가 서 있지 않다는 뜻도 되

겠지요 화해에 대한 일련의 노력들이 앞으로 많이 따를 때 씨나 씨 같은. , 尹興吉 文淳太

작가가 취급하는 화해 소설이 감동력을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문순태씨의. 6·25

소설 혹은 화해소설은 년대에 들어와서 커다란 수확이라 아니할 수 없겠지요 백낙청80 .

씨의 말처럼 민족문화의 새로운 고비를 맞아 한국의 시인 작가들이 많은 고심을 한 것,

만은 틀림이 없습니다.103)

좌담을 보면 창작과 비평 을 주도했던 백낙청의 화해의 미학 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  

집중 조명되고 있다 소위 화해소설 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이 출현하면서 그에 대한. ‘ ’

미학적 평가가 화해의 패턴과 화해의 방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분단상황을 배.

경으로 하여 민족의 화해 를 테마로 하는 작품들에 대한 집중적 분석은 무크지와 중앙지‘ ’

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크지를 통해서 중앙지라 할 수 있는 창작과 비평.  

의 지향점이 상대화하고 분석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제호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민족과 문학 은 분단의 극복 없이는 이 땅에 사는 이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허구일 수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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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교훈을 아프게 일깨워주고 있다.

제 절 민족현실과 지역운동3 『 』

구성의 목적과 활동1.

민족현실과 지역운동 의 발간 목적은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즉. ,『 』 반민주 반독재‘

투쟁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민족의 생존과 국운의 차원에서 모든 운동이 전개되어 할 시점’

이라는 것 그리고 체제내적인 운동방식과 구체적인 현장과 연결이 없는 어떠한 이론이나, ‘

실천양식도 시종일관 구호적 관념적 차원에 정체되어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의 압박

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는 것 지역현장과 지역대중의 목소리가 요구’ , ‘

를 수렴하는 방향으로 운동이 전개 되어야 라는 편집부의 관점이 년 월의 창간호의’ 1985 12 ｢

서문 에서 확인된다 이 무크지는 그 자체가 지역운동 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다. ‘ ’ .｣

년 창간호는 면으로 발행되었다 상당한 양의 작품을 확보한 것으로 광주지역1985 419 . 의 관

점에서 보면 특별하다 또한 제호의 특별함이 있다 민족현실 과 지역운동 사이의 불가분성. . ‘ ’ ‘ ’

에 대한 인식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지역운동이 민족의 힘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편집고문으로 문병란 송기숙 박석무 황석영 김준태 김희수 등이 등재되어 있다 창간호에, , , , , .

참가했던 작가들의 명단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

성 명 분야 등단 등단지/ 출생 출생지/ 년나이80

전용호 특집 민중연구회 활동 전남 고흥1957/ 23
한정남 서울대 정치학과졸 부산1958/ 22

고규태 민중시 전남 화순1959/ 21
김동민 전남대 대학원 전남 곡성1959/ 21

편집부
글과현장

이광호 기획논문 전남 광주1959/ 21
이술 서울1958/ 22

김경주 기획논문 가슴마다 꽃피어라1983/ 전남 강진195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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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경향2.

년대 민족현실과 지역운동 에 게재된 작품들1) 1980   

민족현실과 지역운동 의 참여 동인은 전남대학교 운동단체인 민중문화연구회 가‘ ’『 』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의 글이나 글과 현장 이라는 집단 창작단의 모습. ‘ ’

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검열에 대한 은폐를 위한 작업이 눈여겨진다 한정남이나 이술.

등은 이론을 운동의 이념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글을 내놓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여기에 희곡으로는 유일하게 게재된 박효선의 은 밋밋하지만 운潛行「 」

동 이후의 상태를 보여 준다는데 점에서 저항담론의 연장에 있다고 보여진다 은 수. 潛行「 」

배자인 남 과 남 의 도피생활이 주된 상황이다 작품속 인은 항쟁에 참여했던 인물들1 2 . 2 5·18

로 항쟁이 끝난 후 검거를 피해 타인에 집에 숨어들었다 그들이 이 방을 떠나 바깥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신분증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실패를 거듭하면서 바깥세계로.

부터 고립이 지속된다 이 작품은 이야기 되지 못하고 숨겨져야 했던 항쟁을 밀폐된 공. 5·18

간에 숨어든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는 이 작품의 극중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잘 드러.

난다.

밀폐된 공간은 하나의 방으로 디드로가 배우의 역설에서 한 연극적 무대방법이지만 작「 」

박봉우 시 조선일보신춘문예1956/ 전남 광주1934/ 46
문병란 현대문학1962/ 전남 화순1935/ 46

김준태 전남매일1969/ 전남해남1949/ 31
김희수 민족과 문학1983/ 전남담양1949/ 31

나해철 동아일보 신춘문예1982/ 광주송정1956/ 24
고광헌 시인1982/ 전북정읍1959/ 21

이재무 삶의 문학동인1983/ 충남부여1958/ 22
김용락 시 창작과비평신작시1984/ 경북의성1959/ 21

이승철 시 민의 집1983/ 2 전남 함평1958/ 22
조진태 시 민중시 집1984/ 1 광주 송정1959/ 21

이삼교 소설 전남매일신춘문예1980/ 전남 광주1939/ 41
박호재 한국문학1981/ 전남 함평1956/ 24

박효선 희곡 민족현실과 지역운동1985/ 전남 광주1954/ 26
문순태 평론 한국문학1973/ 전남 담양1941/ 29

임동확 서평 매장시편1987/ 전남광산1959/ 21
커밍스B. 시사번역 미국1945/

김미형 번역 정치이론과 이데올로기입문Ⅱ 광주195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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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신이 규정한 시대적으로 지배 권력에게 사로잡힌 현실인지 모른다 여기서 수배자는 저.

항을 멈추지 않겠다는 행위자의 실천이다 그의 다른 작품들 함평 고구마 와 부미방. ,「 」 「 」

딸들아 일어나라 와 같은 시대극에서 담고 했던 저항의지 탈식민주의적인 성향의 작품들,「 」

에 비해 저항담론이 잘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은 마당극이 아니라 무대극으로 옮기려 하면서.

연극적 상황에 작가의 저항담론을 담지 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대신 수배자 도피생. ‘ ’, ‘

활 신분증 바깥세계로 부터 고립 등은 식민지인이 저항 하게 되면 반드시 부여’, ‘ ’, ‘ ’

되는 언어로서 낙인으로 대체한다 저항담론의 하나인 되받아 쓰기의 변형된 행위로 읽힌다. .

시로서는 박봉우의 사랑하는 내 고향 광주를 외 문병란의 베를린 민들레 김준태의 강강, ,「 」 ｢ ｣ ｢

술래 김희수의 칼과 시 나해철의 동해일기 고광헌의 안개마을의 자장가 이재무의 분단, , 1 , 13 ,｣ ｢ ｣ ｢ ｣ ｢ ｣ ｢

절 김용락의 누나와 울멍이 이승철의 당신은 한줌의 재로 불타고 조진태의 박씨 등의 작품을, , ,｣ ｢ ｣ ｢ ｣ ｢ ｣

상재하고 있다 지역의 감성과 분단된 민족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으며 일상성을 노래한 것도 보인다. .

소설로서는 이삼교의 여름의 끝 ,「 」 박호재의 비오리 를 싣고 있다 현실문제와 역사의식으로의 이.「 」

행해 가는 중 하류층 인간군상들에게 초점을 맞춰가고 보여 준다· .

서평으로는 임동확의 광주오월의 젊은 시인들 을 실었다 기획물로는 월 기획으로. 5｢ ｣

월과 문화항쟁 금남로에 울린 문화패의 북소리 총탄속의 프랭카드 민중언론 투사회6 , , , ‘｣ ｢ ｣ ｢ ｣ ｢

보 무등산을 뒤에두고 광주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무등의 큰별로 떠오른 아 박용준열사’ , , , !｣ ｢ ｣ ｢ ｣ ｢

피로 물든 흰까운 등을 실었다 시사번역으로, .｣ ｢ ｣ 미국의 핵정책과 한반도의 평화 ,｣

제 세계이야기 그리고 검둥이이의 손 오 즐겁고 오 복된 모로코의 어린3 , , , , ..... ,｣ ｢ ｣ ｢ ｣ ｢

이 노동 등이 실려 있다 두 곡의 노래가 실렸는데 노래 킴카와 콜카 악보 노래 우리는 한. 1 ( ) , 2｣ ｢ ｣ ｢

세계의 어린이 악보 가 악보까지 실었다는 게 종합문예지로서의 그릇을 다하고 있다( ) .｣

이 무크지의 경향은 특집에서 잘 나타난다 지역운동의 논리와 지역현실이라는 주제로 지역운동. 「

론 의 전용호 전후 상황과 지역문화운동 의 한정남은 지역출판운동을 위하여 의 고규태 등, 85」 「 」 「 」

은 지역운동론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전용호는 신식민주의 문화와 정보유통 문화적 식민-‘「

지 에서 광주지역을 신식민지로 규정한다.」

주체적인 시각과 정보의 창출 없이는 탄탄한 식민주의의 구조를 공격할 수 없다 과도.

하게 편중되어 오히려 힘의 약화를 초래한 운동의 중앙 집중화를 지양하며 체제를 향한

구조적인 공격을 가하자104)

중앙집권화에 맞서는 적극적인 지역운동론을 생성해 낸다. 김동민도 한국어업경제와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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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에서 식민지 반봉건 사회와 어업 을 통해 어업을 통한 운동론을 제안하고 있다 편집부는‘ ’ .」

농수입부장관에게 보내는 호소문 에서 가농충북괴산협의회 의 소몰이 투쟁 경과 보고를 통해 가< > ‘ ’「 」

축농민의 가축을 통한 운동방법을 제시한다.

김준태를 통해 본 민족현실과 지역운동2)   

작품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준태의 시가 대표적이 될 수 있다. 김준태가 민족『

현실과 지역운동 에 참여한 년 당시는 세였다1985 36 .』

년 당시 김준태1980 105)는 당시 나이가 서른을 갓 넘었을 때 광주민중항쟁을 경험한

다 년 월 일 아침 그는 광주 전남고등학교 독일어 교사로 있었다 당시 전남. 1980 6 1 , . 『

매일신문 편집국장 대리로 있던 소설가 문순태의 전화를 받고는 바로 한편의 시를』

쓰게 된다 오전 시 분까지 시 한 편을 써서 신문사로 나오라는 말 청탁을 받았. 11 30

기 때문이다.

아내와 두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고 단칸 셋방에서 한 시간 남짓 만에 쓴 행이나109

되는 시를 들고 신문사 편집국에 전달하고 그날부터 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23 .

그만큼 위험을 예감했기 때문이다 그후 교직에서 해직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 , .

그 시가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이다 이 시를 통해 저항의 전선에서, ! .「 」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의 공포스런 경험에 대해서는 다음의 관점이 적용될 수 있다.

아도르노가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서정시를 쓰는 것이 가능한가 라고 자문할‘ ’

때 염두에 두었던 것도 아마 이런 감정이었을 것이다 거대한 감정은 항상 언어, .

를 초과한다 시민 여 명이 오로지 권력욕 때문에 잔인하게 학살당한 전대미. 2000

문의 사건 앞에서 년대의 시인들 특히 광주 출신이거나 광주를 체험한 시인, 80 ,

들이 아우슈비츠 이후의 아도르노와 유사한 감정에 직면했었을 것임은 미루어 짐

작이 가능하다 위의 시구와 명제들은 그에 대한 방증이 될 만하다 저 문장들은. .

공히 년 광주항쟁이 말을 업으로 삼은 시인과 작가들 뿐이겠는가 에게는 일종80 ( )

의 실어증의 병인이 될 만했다는 사실을 지시한다 시인이 단 한 줄의 시도 쓸.

수 없다고 토로할 때 혹은 시 쓰는 일을 상말 섞어 가며 경명할 때 혹은 더 이, ,

상 말할 수 없어서 형식 실험으로 그것을 대신한다고 선언할 때 그들이 공히 지,

시하고 있는 것은 언어의 부정확함 언어의 모자람이다,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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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실어증에 가까운 언어의 부적합 또는 언어의 모자람을 저항담론 의 범주‘ ’

에서 검토할 수 있다 이 시기 광주항쟁이라는 사건을 노래한 시들은 어쩌면 혁명적.

영감의 저항담론 의 가능성이 짙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모자람의 저항 이지만‘ ’ ‘ ’

서로 같은 느낌 을 풍긴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김준태의 작품을 보면 다음과‘ ’ .

같은 평가가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항쟁 기간 중에 썼다는 김준태의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는 여전히 문제적인 작품이다 그것이 항쟁에 대해 직접적으로 거론한.」

최초의 시라는 점에서만 아니라 이후 리얼리즘 계열의 오월시가 보여주게 될, ( )

이미지들의 보고란 점에서도 그렇다.

아아 광주의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 사이에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 /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디로 갔나 우리들의 어머니는// /

어디서 쓰러졌나 우리들의 아들은 어디에서 죽어서 어디에 파묻혔나 우리들/ /

의 귀여운 딸은 또 어디에서 입을 벌린채 누워 있나 우리들의 혼백은 또 어/ /

디에서 찌어져 산산이 조각나 버렸나 하느님도 새떼들도 떠나가 버린 광/ // /

주여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들만이 아침 저녁으로 살아 남아 쓰러지고 엎/ / / ,

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의 피투성이 도시여 죽음으로써 죽음을 물리치, / /

고 죽음으로서 삶을 찾으려 했던 아아 통곡뿐인 남도의 불사조여 불사조여/ / , ,

불사조여 해와 달이 곤두박질치고 이 시대의 모든 선택들이 엉터리로 우// / /

뚝 솟아 있을 때 그러나 그 누구도 찢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아아 자/ / / ,

유의 깃발이여 인간의 깃발이여 살과 뼈로 응어리진 깃발이여 중/ / // (……

략 충장로에서 금남로에서 화정동에서 산수동에서 용봉동에서 지산) // / /……

동에서 양동에서 계림동에서

이하 생략( )

이 작품에는 이후로 오월시들이 사용 하게 될 이미지들이 거의 모두 들어 있‘ ’

다 우선 무등산 죽음 꽃 청춘 피투성이 깃발 충장로 금남로 화정동 산. , , , , , , , , ,

수동 용봉동 등은 모두 광주를 대신하는 비유적 이미지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

비유들이 거의 제유이거나 의사 은유라는 점이다 야콥슨의 앞서 언급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이 비유들은 그것들이 비유하고 있는 광주 혹은 항쟁 이라는 원‘ ’ ‘ ’

관념과 아주 인접해 있어서 쉽사리 시적 비유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또다른 이.

미지들로는 죽은 가족들이 있다 오월문학에서 어머니 항상 광주항쟁의 정신 자. (

체이자 무등산인 는 거의 특권적인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거니와 이 작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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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아버지 혹은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 죽은 아들 혹은 다친 아들 누워 있( ), ( ),

는 딸 도려내어진 가슴과 훼손된 신체 의 이미지는 가족의 처참한 훼손을 통해( )

의 폭력성과 비극성을 한껏 고양시키고 있다 이 관습은 이후 수많은 오월5·18 .

시들에서 반복되는데 이 역시 당시에 있었던 실제 사건과 비교하면 쉽게 유추가,

가능한 이미지들이다 이 외에도 이 작품에서는 붉은 과 푸른 삶과 죽. ‘ ’ ‘ ’,‘

음 쓰러지다 와 일어서다 같은 대립적 이미지들의 확연한 대비도 눈에 띈’,‘ ’ ‘ ’

다 그러나 이분대립적인 저 이미지들은 의미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상에 있.

어서는 인접성의 원리에 따라 유추가 가능한 것들이다 삶은 죽각 죽음을 푸르. ,

름은 즉각 붉음을 쓰러짐은 즉각 일어섬을 상기시킨다 대립적이지만 인접해 있, .

는 이 이미지들은 이후 오월시에 어떤 격렬하고 강렬한 어조의 효과를 불러오게

되지만,107)

여기서 오월을 강렬하게 노래한 김준태의 경우 거의 제유이거나 의사 은유 라는‘ ’

지적에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급박성을 놓고 이 시기가 일제 식민시기.

의 억압보다 더한 상황의 현장에서 불려졌다면 누구나 관습적 언어로서 제유나 의사은

유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년대 광주지역의 문화적 환경을 다. 1980

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점검의 도구는 탈식민지주의이다 탈식민지주의 관점에서. .

문학비평으로 사용 가능한 것은 저항담론일 것이다.

인문학들에서 사회과학들에서 또는 과학이론들에서도 마치 하나의 중심개념처럼 저"

항담론 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그러면서도 저항담론 라는 개념이 분명하게 정의되어" . " "

있는 곳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그래서 저항담론 이라는 표현이 나타나. " "

는 문맥을 더듬으면서 그 뜻을 살펴 볼 수밖에 없다 식민주의는 지배담론이요 탈식. ,

민주의는 이에 맞선 저항담론이다 이 두 담론은 늘 긴장과 대립의 관계 속에 놓여 있.

다 담론 이란 지배그룹이 피지배그룹에 특정 지식 규율 가치를 강요. ' (discourse)' " , ,

함으로써 진리의 장을 구성하는 체계 이다 즉 담론은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 . ,

내는 진술체계 이다 식민담론이란 식민지와 식민지인에 관' (a system of statements)' .

한 진술체계인데 이런 담론을 통해 식민지배자와 피식민지인 모두는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식민담론은 자민족 우월주의에 입각한 일방적 담론으로서 위계질서와.

우열 불평등을 만들어낸다 말하자면 차별과 배척의 논리에 따라 작동한다고 할 수, .

있다 저항담론은 역담론 혹은 대응담론 으로 불리는데 이것은. ' (counter-discourse)' ,

식민지배자의 권위와 명령을 거부하고 자치권과 독립 쟁취를 목표로 삼는다 이런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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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투쟁 혹은 저항을 가능케 하는 추동력은 민족주의였다 저항담론의 극단적 형태로.

는 네그리튀드 운동 흑인이 인종적 문화적 지적 예술적으로 백인보다 더 우월하며( · · · ,

이들의 때 묻지 않은 정신이 병든 유럽을 이끌 수 있다는 믿음 을 꼽을 수 있다) .108)

오월시들의 상당수가 일종의 유사성 장애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도 무방

하겠다 즉 인접성의 원리에 따라 선택된 이미지들을 원관념을 대신하는 보조관.

념으로 사용하기를 거듭함으로써 오월문학을 일종의 관성에 빠뜨렸던 셈이다.109)

일종의 관성으로 본 것은 이미 언어의 굴레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평상시에는 네 어서 오세요 아 오늘 날씨 좋죠 이거 어디서 샀는지 보기 좋아 보‘ . .

이네요 등등 몇 가지 범주의 생각과 말만 하다 집에 와서 생활 용어 몇 마디에 모.’

니터 대강 보고 자는 게 일상인 사람이 많다 우리는 개인마다 하는 일에 따라 생각하.

고 사용하는 언어의 범위가 대개 정해져 있다 그 외 관성을 벗어난 새로운 세계에 눈.

뜨지 않는 한 우리는 판에 박힌 말에 그 언어 규칙 밖의 어떤 것을 생각하는 일은 자,

유롭지 못하다 점점 그 세계와 그 언어의 틀에 생각도 삶도 생포 되는 것이다 사람. .

이 갑갑해지는 것이 이렇게 되기 쉽다.

언어의 관성은 언어적 관습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우리의 세계가 언.

어적 관습으로 구축되고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이며 하나의 언어를 상상, ,

하는 것은 하나의 삶의 형식을 상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삶이 바뀌면 언어도.

바뀌지만 언어를 바꿔도 삶의 변화를 촉진한다 한 시대의 기성복 언어의 포로가 되, .

지 않는 것 상투적 인식에서 벗어나 세계와 감각 사이의 새로운 방전을 일으키는 것, ,

그리하여 참 언어를 찾아내는 것은 비단 철학자나 시인만의 일은 아닌 명백한 굴레에

생각과 삶을 맡기지 않는 경계를 놓친 결과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준태의 시에 저항담론 이 스며있음을 알 수 있다 사이드에 따‘ ’ .

르면 비판적 지성인이란 정부 혹은 기업들에 의해 쉽게 흡수 고용되지 않는 위엄을 지

녀야 하고 권력과 자본과 미디어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는 사람으로서 지배자의 권위,

와 명령을 거부하고 저항을 가능케 하는 추동력을 민족주의에 의지한다 그런 맥락에, .

서 김준태의 저항은 민족주의에 의지한 건강한 문학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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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가 공동체 의식에서 발견한 혁명적 영감의 언어들을 차이 개념에서 본다면‘ ’

해석은 달라진다 서양철학이 희랍시대 부터 계속 동일성의 개념을 소중히 여겼든 사.

실을 생각하면 서양철학의 혁명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동일성 보다는 차이 의 개‘ ’ ‘ ’

념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의의가 있는지 모른다 데리다는 그의 차이의 철학을 통해서.

서양철학의 혁명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쉬르는 그의 언어학을 통해서 서양철학.

의 혁명적인 변혁을 돕고 있는 셈이다 서양철학의 논리학은 는 이다 라는 동일률. "A A "

에 근거해서 지속되었고 발전했기 때문이다 변혁의 세계에 있어서는 우리의 경험은.

는 가 아니다 가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늘 변화하고 상대적인 시 간 안에서"A A " .

는 면밀한 의미에서의 동일한 것은 없다.

물론 여기서 말한 기호라는 것은 요즘 넓은 의미에서 말하는 그리고 언어를 포함한

기호가 아니고 좁은 의미에서의 언어와 대립되는 기호이다 일정한 사물을 표현하는.

인위적이고 임의적인 기호이다 언어는 그러한 기호와는 매우 다르다. .

언어는 꼭 일정한 사물을 표현한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임의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물론 기호.

곧 내가 여기서 말하는 기호도 넓은 의미에서의 언어에 속한다고 말할 수는 있다 그.

리고 넓은 의미에서의 언어가 넓은 의미에서 기호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

래서 기호와 언어는 서로 완전히 구별해 버리기가 어려울는지 모른다 그러나 일정한.

사물을 표현하는 기호나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호나 인위적으로 정의 할 수 있

는 기호와 언어는 매우 다르다는 것은 사실이다.

언어는 다의적이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또한 언어는 창의적으로 새로운 사

태를 암시할 수도 있고 또한 언어는 늘 새로운 이해를 유도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

의 이해를 이끌어 갈 수도 있다 기호와 언어는 이렇게 공통적이고 서로 보충하고 서.

로 도우면서 인간의 삶을 위해서 그 역할을 다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기호가 만약 언어에 의해서 해석되지 않으면 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 의미를 다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언어가 인간적인 혹은 사회적인 기.

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언어는 늘.

다의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어는 일정한 사물만을 기호처럼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래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 곧 언어철학자나 언어학자들 중에는 언어를.

사물에 혹은 사실의 이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언어는 사물이나 사실의 이.

름이라는 것이다 꼭 고정적인 사물 책상이나 걸상이나 어떤 꽃이나 어떤 사물뿐만 아.

니라 어떤 사건도 그것들을 가리키는 이름이 필요한데 그 이름 역할을 하는 것이 언어



- 129 -

라는 것이다 이러한 유명론적인 언어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물체나 사물들은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어떤 사실이나 사건들에는 그런 이름.

을 붙이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체나 개별적인 사물들은 이름을 붙일 수 있겠지만 동작이나 사

건이나 성격과 같은 것들은 가정적인 물체들처럼 이름을 붙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물론 아름답다 라든지 걸어간다 와 같이 사물의 심미적인 성격이나 인간이.

나 동물의 동작 같은 것에 물체와 같은 고정적인 이름을 붙이기는 어렵지만 일정한 동

작에 걸어간다를 부친 다든지 울밑에선 봉선화에 아름답다를 부치는 것도 사물의 성격

에 대한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언어라는 것은 역시 이름을 붙이는 것.

이라고 해석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체에 행한 이름보다는 성격에 대한 이름은 다양하.

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성격은 더욱 주관적이고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

고 여러 가지로 부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언어를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이.

른바 유명론 은 널리 펴져 있다 철학자들도 상식적으로 유명론을 상식적으로( ) .唯名論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말은 사물 사건 성격 등에 붙은 이름이라는 것이. . .

다 유명론이나 기호학은 모두 어떤 실체나 물체나 성격이 물체가 언어보다 먼저 가정.

적인 또는 결정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을 부르고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부르기 위해서 언어가 필요하게 되는 그런 경우의 언어관을 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다 말놀이의 경우나 언어 철학의 경우나 말은 단순한 기호만은 아니다 그것은 말이. .

단순한 사물의 이름만은 아니라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모호하고 애매한 관념을 유도.

해서 분명하고 명백한 관념을 만드는 창조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언어는 인.

간이 미처 깨닫지 못한 덕성을 깨닫게 하는 빛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있.

어서는 언어는 참으로 어둠을 밝혀주는 빛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

물론에서는 반드시 경험적인 실체를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실체나 물체가 없는 곳에서

언어와 표상과 관념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미지의 세계.

에서는 마디 말 실체가 무엇인지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한다 곧 마지막 실체가 운동의.

파상 인지 고정적인 실체 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곧 텍스트에 따‘ ’ ‘ ’ .

라서 파상의 운동이 마지막 실체일 수도 있고 가정적인 실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실체는 언어에 의존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유명론이나 기호론이 유.

명론이 암시하는 실체론적인 세계관이 그 하나의 근거를 잃은 것이다 실체이냐 파상.

이냐의 다툼에서 반드시 실체가 앞선다는 주장이 그 근거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유명론과 기호학이 반드시 과학적이고 언어철학이 반드시 비과학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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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주장이 강제적인 힘을 잃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언어철.

학을 유명론이나 기호학과는 언어관에서 출발한다 말은 사물에 붙은 이름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 낸 기호도 아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기호라는 것은 좁은 의미에

서의 기호를 말한다 말은 이름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기호로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말은 아무래도 이름만은 아니고 기호만도 아니다 이름을 만들고 기호를 창출. .

하는 힘을 가진 것이 언어의 힘이다 언어의 힘은 그것을 표현하는 사물과 인간 사이.

에서 그 주체적인 기능을 강화해가고 있다. 언어철학은 언어의 이러한 주체적인 힘을

밝혀 가고 있다 언어는 사물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사물을 표현하면서 특수한 특면.

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 객관적인 사물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언어가 무 에서 유 를. . " " " '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유 에서 특수한 사물 을 창조한다는 의미에 주체적 이라는 것" " " "

이다.

오월 항쟁 직후 노래한 김준태가 민중항쟁시 공동체의식에서 발견한 혁명적‘5.18

영감의 저항담론 의 가능성이 짙다고 하는 것은 언어 관성의 입장을 벗어나면" "’

모자람도 저항 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느낌 을 다르게 말‘ ’ . ‘ ’

하는 것은 말이 개입하는 주체적 인간의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활동의 전체적 움직임에

서 보아야 한다 상대성 원리가 대두한 이래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남의 담론에 따라. .

서 비쳐지는 황금색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유혹할 뿐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계 내.

존재라고 했다 영문학의 정전에 해당하는 작품들 고전들 을 식민지인의 입장에서 다. ( )

시 쓰는 이른바 되받아 쓰기 도 지배자의 언술행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Writing Back)'

보듯 모자람 도 일종에 저항으로 보아야 한다 저항담론 마저 문학의 전체적 움‘ ’ . " "

직임에 황금색 이데올로기 유혹에 사로잡힌 언어의 관성이라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

더라도 암흑한 패권주의자들에 의해 식민지가 된 한국문학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데 모자람의 저항 의 언술로서의 문학은 감수성의 싱싱함을 전달하는데 기여했‘ ’

다.

년 문학현실과 지역운동 에 발표된 김준태의 시는 편이다 여기서 거대한 감1985 3 .  

정으로 언어를 초과하지는 않는다 어머니를 통한 서정적 정서가 언어를 정제시키고.

있다.

추석날 천릿길 고향에 내려가 너무 늙어 앞도 잘 보지 못하는 할머니의 손톱과/ /

발톱을 깎아드린다 어느덧 산국화 냄새나는 팔순 할머니 팔십 평생 행여 풀 여치/ /

하나 밟울새라 안절부절 허리 굽혀 살아오신 할머니 추석날 천릿길 고향에 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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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할머니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 주면서 언제나 변함없는 대밭을 바라본다 돌아/ / ./

가신 할아버님이 그렇게 소중히 가꾸신 대밭 대밭이 죽으면 집안과 나라가 망한/

다고 가는 해마다 거름 주고 오는 해마다 거름 주며 죽순 하나 뽑지 못하게 하시/ /

던 할아버님 할아버님의 희 옷자락을 그리워하며 그 시절 도깨비들이 춤추던 대/ /

밭을 바라본다 너무 늙어 앞도 잘 보지 못하는 할머니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 /

주면서 강강술래 나는 논이 되고 싶었다 강강술래 나는 밭이 되고 싶었다/ ./ .

김준태 강강술래- 「 」

광주민중항쟁을 몸으로 체험한 김준태는 아우슈비츠 이후의 아도르노와 유사한 감정에

직면에 있다는 느낌을 쉽게 떨쳐버리지는 못한다.

산등성이마다 우리를 부르며 손짓하는 꽃들이여 애타게 타 오르는 붉은 노을 속/ /

에 허옇게 얼굴을 흔드는 꽃들이여 천년만년 바위마다 온 넋을 부딪쳐 울부짖는/ / /

바람소리여 꽃이 져도 그대들을 따라가리라 달이 져도 그대들을 따라가리라 먼/ / /

산봉우리와 신 봉우리들이 서로의 모습을 감추어버릴 때도 아아 때로는 불 바/ / ,

람 속에 꽃이 져도 그대들을 따라가리라 얼음 밑 물고기들이 눈을 뜨듯 그렇게/ / /

맑은 살덩이와 눈동자로 그대들을 깊이 멀리 따라가리라 산등성이마다 우리를 부/ / /

르며 손짓하는 꽃들이여 어둠 저편 여우와 늑대들이 뼈와 불을 물고 달려고 어어/ / /

눈발이 산하를 뒤덮어도 헛된 바람이 천지에 불어온들 그대들을 따라가리라 그대/ / /

들이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올 그날을 믿기에 사랑과 평화와 자유 최후의 어머니여/ / /

김준태 꽃이 져도 그대들을 따라가리라/ - , 「 」

가을로 가는 숲길은 지지지 타는 생살냄새 가을로 가는 숲길은 능지처참으로 가/

득하다 타는 잎새와 잎새와 잎새의 틈바귀에서 뒤돌아봄의 확인 그 능지처참으/ / ,

로 더욱 붉다 새들이 아픔의 맨 끝까지 날아가 퍼덕일 때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길/ /

것은 남기는 처형의 숲 부러질 것은 부러지고 꺽일 것은 꺽이고야 마는 가을의/

숲 무너질 것들은 무너져 가며 여기 저기 무릎을 꿇고 쓰러질 것들은 쓰러져 가/ /

며 심판의 날을 기다린다 산수유나무는 산수유나무를 향하여 고개를 깊숙이 떨./

구고 도깨비바늘나무는 도깨비바늘나무에게 기어이 뒷등이 찔리고 즘팽나무는 즘/ /

팽나무끼리 모여서 우우우우우 울어대고 그렇구나 가을의 숲은 살아있는 것들/ ,

앞에서 너무도 엄숙하다 여름내내 드리워진 독거미의 집도 찢어져 흩어져 날려가/

고 누군가의 이마를 후려친 어둠도 잠자리 날개처럼 엷어진다 심판의 날을 대비/ /

하고자 숲길을 넓게 트는 바람 그리고 비수처럼 산의 곳곳을 쑤시어 흐르는 물소/

리 가을로 가는 숲길은 지지지 타는 생살냄새로 온통 깨어있다/ .―

김준태 도깨비바늘나무는 도깨비바늘나무에게 기어이 뒷등을 찔리는 가을의 숲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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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시인이 단 한 줄의 시도 쓸 수 없다고 토로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혹은 시 쓰는 일.

을 경멸하지도 않으며 대신에 언어가 정제되어 온화하다 혹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서 형식.

실험으로 그것을 대신한다고 선언은 하지 않아도 이미 새로운 문법을 찾아 글로서 선언을 하

고 있다 김준태는 언어의 부정확함 언어의 모자람을 벗어 던지는 시의 길이 선명하게 보이. ,

는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무크지의 특징4.

이 무크지는 년대 말까지의 문학이 중앙집권적인 흐름으로 전개되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지70

방 문학이 이러한 중앙집권 문단보다 강력한 패권세력을 향해 강력한 저항담론의 목소리를 내세웠

다는 것은 무척 경이로운 일이다 또한 면에 달하는 많은 지면을 통해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419

등장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지방 사람들의 동호지 성격을 훌쩍 뛰어넘어 그 수준에서 커다란 특징이

다 악보까지 실었다는 게 종합문예지로서 역할을 가장 열성적이며 논리적으로 다하고자 하였음이.

보인다.

제 절 민족과 지역4 『 』

구성의 목적과 활동1.

지역문화운동의 수평적 평준화 운동을 주도해 나갈 것 즉 자율적,

문화 공간 위에서 개성과 개성 곧 너와나 이웃과 이웃 지역과 지역의 만남이 되고자 하, , ,

며 여기에 따뜻한 인간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는 공동체적 삶의 생명력을 충전해 가고자, , ’

한다는 것 그리고 민족공동체 즉 통일에 이르는 방법을 탐색해 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간,

되었다.

민족과 지역 외 태동은 광주 부산 대구 대전 강릉 제주 둥의 각 지역을- - - -『 』 ᅵ ᅳ ᅳ

잇는 환촌 으로 길트기 동인이다 이 동인은 광주에 본부를 두고 윤번제로( ) .環村

모임을 개최하며 동인지를 발간한 것이다 그 까닭은 탈종속 탈중앙의 논리이면. ，

서 과거의 집권적 착종이나 기존 단체의 병패를 극복하기 위한 수평문학 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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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온 것이다.

본 동인은 지역 문화운동의 수평적 평준화 운동을 추진해 왔으며 자율적 문화

공간 위에서 개성과 개성 곧 너와 나 이웃과 이웃 지역과 지역의만남이 되고자, ，

하였으며 여기에 따뜻한 인간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는 공동체적 삶의 생명력올，

충전했다 인간성이 빠져 있고 목소리만 요란한 문학 운동들과 궤를 달리했다. .

각 지역간의 특수한 삶의 양식올 문학으로 형상화하고 각 지역마다 개성의 주체

성을 존중함으로써 민주성을 회복하여 지역적 연대감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실천하기 위한 구채적 방법으로 동인지 보다 넓은 무크#" ‘ ’ ‘

지 를 발행하여 지역간의 문학인들에 많은 발표의 장을 제공했으며 신인상과’ . , ‘

주부문학상 을 제정하여 젊고 유능한 신인들올 발굴하였고 토요 시낭송회 를’ ' ’

월 회 실시하여 공동체의식과 문학의 뿌리를 심어 주었으며 해변시인학교1 ' ’,

자연시인학교 를 열어 문학인과 문학 지망생들이 참여하여 개인과 개인 지역' ’ ，

과 지역간의 문학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였다.110)

정리하자면 민족과 문학 의 발간 목적은 대략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공동체 의식과. ,  

문학의 뿌리를 심고자 하였다 둘째 지역마다 주체성을 존중하고 민주성을 회복하여 연대감. ,

을 형성하자 셋째 지역 문화운동과 수평적 평준화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 .

민족과 문학 에 참여한 동인의 명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성 명 분야 등단 등단지/ 출생 출생지/ 년나이80

송수권 편집 시/ 문학사상1975/ 전남 고흥1940/ 40
오재동 편집 시/ 불교신문 신춘문예1981/ 전남 고흘1941/ 40

손동연 편집 시/ 동아일보 신춘문예1983/ 전남 해남1955/ 25
최승권 편집 시/ 중앙일보 신춘문예1986/ 전남 광주1960/ 20

이윤택 편집 시/ 현대시학1979/ 경남 부산1950/ 30
강영환 편집 시/ 삶의문학 동인1983/ 경남 산청1952/ 28

구모룡 편집 평론/ 조선일보신춘문예1982/ 경남 밀양1959/ 21
최영철 편집 시/ 한국일보신춘문예1986/ 경남 창녕1956/ 24

문충성 시 문학과지성1977/ 제주1938/ 42
곽재구 중앙일보 신춘문예1981/ 전남 광주1954/ 26

이재창 시조문학1974/ 전남 광주1959/ 21
안성길 지평1987/ 울산1959/ 21

손진은 도아일보 신춘문예1987/ 경주1959/
이철송 민족과 지역1988/ 나주196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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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경향2.

창간호에 실려 있는 작품들의 경향1)

창간호에는 발제시로서 겨울산 송수권 발제칼럼 중앙과 나 송수권이 글로 나서고 있다 한국에< > , < > . <

조향미 전망 집1987/ 5 경남 거창1961/ 19
박성민 도림눈학상1986/ 전남 목포1965/ 15

조욱현 시 세계의 문학1977/ 추풍령1952/ 28
박상석 동인 세대 집1988/ 5 1 전남 완도1960/ 20

김정숙 푸른미리내동인 집1988/ 1
조성래 지평 집1984/ 3 경남 합천1959/ 21

박병춘 지평 집1986/ 5 경남 김해1958/ 22
정일근 실천문학1984/ 경남 김해1958/ 22

김상환 월간문학1981/ 경북 영주1957/ 23
이월춘 지평 집1986/ 5 경남 의성1957/ 23

김재석 민족과 지역1988/ 전남 강진1955/ 25
이용범 소설문학1986/ 전북줄포1960/ 20

이희철 중앙일보 신춘문예1999/ 대구1961/ 19
이상인 전국교원 학예술상1986/ 전남 담양1961/ 19

유강희 서울신문 신춘문예1987/ 전북 완주1967/ 13
최영철 지평 집1984/ 3 경남 창녕1956/ 24

서지월 심상1985/ 대구1955/ 25
송재학 세계의 문학1986/ 경북 영천1955/ 25

김명수 현대시학1980/ 충남당진1949/ 31
송명진 월간문학1984/ 전남 여수1947/ 33

이언빈 심상1978/ 강원 명주1954/ 26
김형일 현대시학1980/ 충남 서산1939/ 41

강영환 동아일보 신춘문예1980/ 경남산청1951/ 39
이상국 심상1976/ 강원양양1946/ 34

최명길 현대문학1975/ 강원 강릉1940/ 40
이성선 심상1976/ 강원 고성1941/ 39

나태주 서울신문 신춘문예1971/ 충남 서천1945/ 35

이병천 조선일보 신춘문예1981/ 전북 전주1956/ 44
이영옥 동아일보 신춘문예1982/ 전북 전주1950/ 30

문순태 평론 한국문학1974/ 전남 담양1941/ 39
박석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전남 무안1942/ 38

이종철 국립 광주박물관 학예술과장 전북 전주1944/ 36
이태천 르뽀시대 동인 전남 광주1945/ 35

로제팔리고 아일랜드 저널리스트1973/ 프랑스1952/ 28
김시라 희곡 시 발표 데뷰1966/ 전남 무안194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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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시민사회의 성립과 지역주의 대두 김성국의 칼럼을 실고 있다 특집 에서 민족문화 이데올로> . 1 <

기의 정립을 위하여 이윤택 민족문학논의에 있어서의 지역모순의 문제 구모룡 년대 시의반성과> , < > , <80

그 전망 발제비평 송수권의 글을 실었다 좌담으로 년대 시의반성과 그 전망 이라는 주제로 가 참> . <80 >

여하고 있다 현장 시 순례 제주바다 문충성의 시를 비롯하여 에밀 싱클레어의잠 제주바. < > < · ( )>, <Ⅰ

다 토루소의 나라 이재창 죽음보다 곤곤한 이 땅에 어떤 죽음 장마 지금은 안성길· >. , < >, < >, < >, < >, ,

병아리 태풍다이아나 블도우저 손진은 엑스트라 편지 마지막 강가에서 논개의독백< >< >< > , < >, < >, < ( )( )>Ⅱ

이철송 문 일등 분단시대의 꿈 의 노래 적벽에서 아버지의 넥타이를 매면 박성민, < >,< >,< >,< >,< >,< > ,志鬼

그대 기다리며 단소를 불고부터 조욱현 무등산 약수터 최승권 불모의 청색지대 꿈속의< >,< > , < > , , < >, <

그 겨울 박상석 겨울 첫걸음 김정숙 끈 혹은 사슬 바다로 가는 집들 벌목한 산 조성래> , < > , < , > >, < > ,

리 에게 보내는 친서 박병춘 장생포 김씨 여름산 바다가 보이는 교실 정일근 귀< >, < > , < >, < >, < 7> , <乭伊

향 갈곶리 고동 그리운 들쥐 에게 김상환 삼일오탑 지나며 오늘의 마산과 창원처럼>, < >, < (S )> , < >, < >,

바다를 불러보라 이월춘 마지막 담임시간 광한루에서 겨울밤 이용범 황형에< > , < >, < >< >, <1987.6.16.> , <

게 반월당에서 미안 이희철 보리 개구리 산마을 학교 이상인 무명시>< >,< > , < >, < >, < 2> , < ( )>,考 無明詩

낫 유강희 친구에게 설사냐 변비냐 막내를 보며 최영철 갈가마귀떼 은혜로운 땅< > , , < >, < >,< > , < >, < >,

바늘 서지월 적막한 사람 누란에의 기억 수련 의날짜 송재학 질경이 꽃 쓰< >, < > , < >, < >, < 3> , < 6>, <占 睡蓮 ․ ․

레기하치장 김명수 가을저녁 무렵 에서 손동연 가을 산 달 송명진 사막>,< > , < >< > , < >, < ( )> , < >,風景 靑山 Ⅺ

겨울단좌 이언빈 섬 섬 섬 흔들리기 김순일 전설의도시 물안경을< >,< > , < ( )>, < >, < ( )> , < >, <端坐 斷食 坐禪

끼고 새를 잡는 그대 강영환 겨울 벼보다 피가 많거든 수복지구에서 호적등본 이상>, < > , < >< >, < ( )>內谷理

국 아침산 월식날 달밤이 그저 최명길 변강쇠타령 인동기 내 영혼에 들불, < >, < >, < > , , < >, < >, <卞剛釗打令

을 켜다 오재동 나의 집 귀 이성선 물 무서운 겸손 쓰레기지도 쌍계사 일박 나태주의> , < >, < > ,< , >, < >, < >

시등 총 편의시를 실었다 그러면서도 특집 에서 지역문학 시인재조명을 통해 김현승 시인 생애와91 . <Ⅱ

시세계 김현승 와 대담 오재동의진행으로 한 인터뷰를 실었다> .弟

특집 은 대학인 좌담 대구편으로 대학 문학의 현실 을 담았다 광주 민속편으로 남도의 당제 서< > .Ⅲ

설을 실었다 강릉편에서는 강릉 단오제와 단오굿을 김종달의 글을 실었다 유일한 서평은 매장시편. .

으로 임동확의 글을 실고 있다 르포로는 대구편에서 년대 마케팅문화의 현장을 피력하고 있. 90埋葬詩篇

다 문화계 소식이면서 감상평인 광주 부산 지상 모둠무용제 불 끄는 노래를 실고 있다. / .

특집 에서 시극 달팽아 달팽아 네집에 불났다 쇠스랑 갖고 나오너라 송수권의 작품을 실고 있으며< >Ⅳ

해야 해야 나오너라 김칫국에 밥 말아 먹고 장구치고 나오너라 이윤택의 작품과 같이 편이나 실고< > 2

있는 것은 문학지평을 넓히고자하는 문학에 에 대한 복무의지가 엿보인다.

송수권을 통해본 민족과 지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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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과 지역 의 작품의 경향을 위해서는 대표적인 송수권의 작품을 살펴볼 필요가『 』

있다 송수권은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

긴 겨울방학중 어느날 아침이었어 아침 시 뉴스가 끝나고 마지막 뉴스의 아나. 9

운서 멘트 며루치는 며루치다 라는 시집을 읽어 보라더군 사서 보았지‘ ’ ! .//―

침을 뱉고 싶더군 그 며칠 후에도 멘트를 했어 이번엔 그 얼굴에 침을 빝고 싶. .

더군 아니 그 방송국 편성국장에게 였지 긴 겨울 방학중 어느날 잠 안오는. , TV /

시였어 여고생이 좋아한다는 며루치는 며루치다 의 심야 프로였어 음질좋13 . ‘ ’ ./

은 은 감미롭고 짜릿했어 연 일밤 한 여류시인의 수필이 멘트 되었어 그AM ./ 3 . DJ

목소리에 침을 뱉고 싶더군 아니 그 방송국 편성국장에게였지 달팽아./ , Radio .// ,

달팽아 네 집에 불났다 쇠스랑 들고 나오너라. .//

멘트[ ]//字幕

이 세상 안개가 와도 어림없다 구름위에 치솟은 빌딩 온 세상 최루가스가 몰/ 6·3 /

려와도 어림없다 하늘 끝에 맞닿은 빌딩 나는 어렸을 때 용감한 소방수였다/ 6·3 /

늑대처럼 나무를 타고 올라 얼룩 반점 까치알 훔쳐먹고 자랐다 웃도랑 돌들을/ / ./

엎으며 가재 잡아 눈 쌓인 개울을 치며 살았다 아직은 불 끌 집 한 채도 소방/ .// /

수도 되지 못했다 오늘은 고래들고 고개 잦아들고 싫도록 쳐다보는 빌딩.// / 6·3 /

맨꼭지 불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창틀에 조롱조롱 피어나는 금발 아가씨들 분홍./ /

팬티 위로 불어가는 스커트 자락 이 세상 소방차들 다 끌고 와 고가 사다리 타고/

올라 멋진 스테이지 춤을 추듯 아가씨 이 손 잡아요 까치알 같은 손 잡아 봤으/ / , . /

면 좋겠다 당신 손 너무 메말랐예요 건조해요 불꺼진 사막이어요 절망적으로.// , / ,

울부짖을 때 나는 헐렁한 소방복 아래 포켓 쟈크를 밀고 로숀 크림병 하나를 꺼/ /

내겠다 아가씨 태평양화학 아모레를 아십니까 몇 번째 서툰 발음 를 내고./ , ./ N. G

이 냄새 이 감촉 귀엣말 속삭이며 구름 위에 가 사는 종달새처럼 불 끄는 노래/ / /

부르겠다./

송수권 처음 시도되는 산업무용 또는 영상을 위한 어느 편성국장에게 보- 詩「 ―

내는 편지」

산업무용 이라는 단어는 문화 산업으로 무용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연예술을‘ ’ .

염두에 두고 쓴 시로 보인다 그의 시대를 앞서가서 창의적 발상이 돋보인다 또는. . ‘

영상을 위한 라고 부제를 붙이는 것으로 보아 미디어를 염두하고 발표한 것으로’詩

보인다.

이 겨울에 우리는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음을 안다 추악함과 아름다움의 개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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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원천부정과 원천봉쇄에 대하여 그 근성이 타성으로 굳어져 있음에 대하여/

반성할 것이 너무나 많음을 안다 이 땅의 교조적인 삶에 대하여 선암사에/ ./ /……

서 송광사로 넘어가는 조계산의 몇 번째의 등서리에 이렇게 자작나무숲과 삼나무/

숲들은 펼쳐져 있다 우리는 그 울창한 숲의 경계선을 걸어 나가면서 이야기한./

다 선거가 끝난 후의 지역감정에 대하여 나는 정관수술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

을 한다 이따금 삼나무숲 우듬지에서 힘겨운 눈뭉치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서 나는 자궁봉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설해목이 넘어지는 것을/ ./

보면서 빨간 목댕기를 두른 산꿩이 숲 위를 치솟는 것이 보인다 그 원시림의 굉/ ./

음에 짓눌려 헐벗은 자자나무숲들이 흔들리고 허리통이 굵은 삼나무들도 푸들거/

리는 것이 보인다 저것들이 이 세상 가장 신성불가침의 집이 되고 안락의자가./

되고 그러고 보니 나는 경계선 바깥의 이쪽 자작나무숲에 대하여는 아직 이// /…

야기하지 않는 셈이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보이진 않던 그 낯선 정직성에 대하./

여는 아직 이야기 하지 않은 셈이다 빼마른 자작나무숲들의 끌텅이와 옹이진 삶/ ./

에 대하여 결국 낱낱의 하나이면서 전체가 이루어내는 그 비정한 삶에 대해서 이/ /

야기한 셈이다 자작나무숲과 삼나무숲의 경계선을 걸어 나가면서./ /

송수권 발제시 겨울산- , -「 」

토속어와 서민 정서의 시화 로서 보여지는 것은 끌텅이와 옹이진 삶 에서 발견 할( ) ‘ ’詩化

수 있다 끌텅이 는 그루터기 의 전라도 방언이며 토속어이다 옹이 는 나무에 박. ‘ ’ ‘ ’ . ‘ ’

힌 가지의 그루터기이기도 하고 굳은살 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귀에 박힌, ‘ ’ .

말이나 가슴에 맺힌 감정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면 빼마른 자작나무숲들 은 서‘ ’

민들이 사는 숲인 것이다 저것들이 이 세상 가장 신성불가침의 집이 되고 안락의자가 되. ‘

고 에서 제의의 구조를 통한 원형 공간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이 겨울에 우리는 기도’ . ‘…

할 것이 너무나 많음을 안다 선거가 끝난 후의 지역감정에 대하여 나는 정관수술을 할.’, ‘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에서는 저항의 언어로 신명의 역동성이 발견된다 힘겨운 눈/ .’ . ‘

뭉치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헐벗은 자자나무숲들이 흔들리고 허리통이 굵은’, ‘ ’, ‘

삼나무들도 푸들거리는 것이 보인다 에서 풀이의 구조를 통한 한을 승화시키고 있다 이.’ . ‘

땅의 교조적인 삶에 대하여 원천부정과 원천봉쇄에 대하여 그 근성이 타성으로 굳’, ‘ ’, ‘

어져 있음에 대하여 반성할 것이 너무나 많음을 안다 이 겨울에 우리는 기도할 것’, ‘ .’,‘

이 너무나 많음을 안다 에서는 당시의 민족적 삶의 정성스러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

무크지의 특징3.

문학과 지역 의 등장은 대단히 신선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19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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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민족을 제호에서 또 사용한다 참여한 일면들을 보면 모두가 시인들이다. .

그들의 관심은 공동체로서 민족이긴 하지만 낭만적이거나 관습적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주변문화를 넘어 세계문화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광주지역 뿐만 아니라 광주를 포함한. .

다른지역과의 연대를 모색하였다는 것은 세계문화를 향한 장도를 가고자 하였다고 보인다 광주항쟁시.

기 경험한 공동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문화로 나아가고자 하였으며 인류공동체를 지향했다고 보여,

진다 년 월에 주목할 만한 무크지이기도 했지만 직할시가 된 광주직할시에 위치한 규장각 출판사. 1988 2

에서 간행된다.

지역문학운동과 신인간시대 선언 에서 밝히고 있듯이 지역문화운동의 수평적 평준화 운동을 주도해, ‘｢ ｣

나갈 것이며 자율적 문화공간 위에서 개성과 개성 곧 너와나 이웃과 이웃 지역과 지역의 만남이 되, , ,

고자 하며 여기에 따뜻한 인간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는 공동체적 삶의 생명력을 충전해 가고자, ’111)

하였다 특히 민족공동체 즉 통일에 이르는 방법을 탐색해 가고자 하였다. .

제 절 광주지역 무크지의 특징5

무크지는 흡수력이 강하여 광주지역의 문인들을 묶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민족과 문. 『

학 은 지방 문화는 주변문화인가 에서 보여지 듯 민족문화의 본바탕으로서 민(1983) ‘ ,’ ‘』

족문화가 바로 진정한 세계문화 임을 확신하고 지방 문화야말로 진정한 민족문화로서 몇 가’

지 총체적인 의미를 보태려 하였다 지역의 조그마한 문화 행위 속에서 민족적인 삶의 양상. ,

혹은 그 비전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부각시킬 것인가를 모색에서 식민담론의 범주에 들어온

다.

민족현실과 지역운동 은 민족 문화에 대한 논의는 이념의 정립단계를 넘어(1985) ‘『 』

민중에너지가 분출되어 나올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민중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

로막는 중앙 집권적 문화구조를 깨뜨리고 민주적 문화구조를 확보하는 것과 무크지를 지역

문화를 위한 구조적 싸움을 위한 전략적 개념 을 가지고 싸움으로서의 전선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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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과 문학 은 지역문화운동의 수평적 평준화 운동을 주도해 나갈 것이며(1988) ‘『 』

자율적 문화 공간 위에서 개성과 개성 곧 너와나 이웃과 이웃 지역과 지역의 만남이 되, , ,

고자 하며 여기에 따뜻한 인간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는 공동체적 삶의 생명력을 충전해 가,

고자 하였으며 민족공동체 즉 통일에 이르는 방법을 탐색해 가고자 하였다’ .

한편 민족현실과 지역운동 편집동인의 평균 연령이 비교적 높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문학의 사회.『 』

성과 자율성을 균등한 비중으로 보려는 세대가 주도했다는 것은 지역 내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속

도가 완만하다는 것을 역으로 말해준다 반면에 사회의식이 강한 젊은 문인들은 기성의 권위가 미치지.

않는 무크지를 통해 자생적으로 독립하여 자신의 입지를 활발하게 개척해 나아가과 했는데 민족과 지『

역 의 주도층이 그러했다 정리하면 년대 광주지역 무크지를 주도한 것은 세와 세 그리고 세. , 80 30 40 50』

의 남성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남성중심의 주도층은 여성들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

셋째 지역문화운동을 공동체의 생명력으로 삼았다 지역문화운동을 공동체의 생명력으로 삼고자 했, .

던 것은 광주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지역 문인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넷.

째, 견고한 중앙문단의 경계들에 질문해 나가면서 틈새를 만들어 새로운 자기생성의

지대를 상상하는 지역운동을 이론화 하는데 주력한다.

서울의 경우에 퍼센트에 달하는 무크지를 간행했다50 112) 서울 이외의 지역인 광주에서 종이나 창. 3

간했는데 년 이전까지 대부분의 문학 종합 잡지가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발행된 것과 비교해보면 엄청80

난 열정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는 문단의 중앙집권적인 시대를 걷어내고 지방 분산의 시대를 위해 부.

단히 노력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지역 무크지의 활성화는 결국 한국 전체 문학생태계의 폭을 넓히는 동.

시에 각 지역 간 의 문학적 교류를 통해서 민족공동체문학이라는 보다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목표 달성

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 각 무크지의 창간호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먼저 장르별로 분류하여 게재된 작품 편.

수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표 광주지역 무크지의 장르별 게재 편수< 15>

무크지명 시
장

시

소

설

평

론

칼

럼

기

획

논

문

서

평

시

평

희

곡

대

본

토

론

좌

담

인

터

뷰

대

담

수

필

수

기

특

집

수

기

획

번

역

시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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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는 각 무크지들이 어떤 장르 어떤 형식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적 보< 15> ,

여준다 먼저 시의 경우에 총 편 평균 편이라는 숫자이다 한 시인이 편을 실을 경우에 각. 171 57 . 3

무크지마다 평균 명의 시인이 참여한다고 볼 때 이는 결코 적은 숫자라고 말할 수 없다 마땅히10 .

시가 양적으로 봇물처럼 터져 나온 시대라는 의미에서 시의 시대 에 얼마간의 보탬이 되었음을‘ ‘

보여준다 평균치인 편이 넘게 실린 무크지로는 송수권의 발제시를 포함 총 편이 실린 민족과. 57 90 『

지역 이 주목할 만한데 편집책임자가 시인이라는 사실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이다 부산과 광주 양쪽의 편집책임자들이 모두 시인과 평론가만으로 이루어진 데에서 소설은.

한 편도 없고 시는 웬만한 시집 한 권을 넘는 분량이 실렸다 이것은 시가 시대의 상황을 급박하고.

긴장감 있게 전달하는데 쓸모가 많았기 때문이다.

장시의 경우에는 세 무크에 나타나지 않는다 아쉬운 부분이다 소설의 경우에 민족과 문학. . 『 』

이 편 민족현실과 지역운동 이 편을 싣고 있어서 소설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 않음을3 , 1『 』

알 수 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원래 월간 목표로 했다가 보다 넓은 영역을 수렴하고자 하는 취.

지 아래 참여 범위를 넓힌 결과로 보인다 평론의 경우 민족과 문학 만이 편을 실어 시대적. , 1『 』

현실에 커다란 관심을 두는 반면에 민족현실과 지역운동 이나 민족과 지역 전혀 실고 있지『 』 『 』

않아 이들 무크지는 창작에 비해서 문학비평에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보이지 못한 걸 알 수 있

다 범평론에서 보자면 민족현실과 지역운동 민족과 지역 은 각 명 내외가 참여한 좌담을. , 4『 』 『 』

싣고 있는데 이는 이들 무크지들이 당대성 문학 문제들에 날카롭게 접근하고 있다 현장성과 시대.

성이 민감하게 드러나는 접근도 보여 진다.

비록 독자가 볼 때에는 평범한 내용일지라도 무크지 편집인 쪽에서 특집 또는 기획 등의 라벨,

을 붙여 부각시키고자 애쓴다 무크지마다 개 이상을 다루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기획물을 통. 1

해서 자기 무크지의 개성을 드러내려는 노력이다 그러면서 발행 시기에 맞추고자 서두르는 일없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는 무크지 고유의 장점이 접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민족과 문학 48 3 5 1 2 1

민족현실과

지역운동
33 1 7 3 1 1 1 7 1 4 2

민족과 지역 90 3 1 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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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족현실과 지역운동 과 민족과 지역 은 각 개와 개의 특집을 꾸미는 저력을 과시한7 4『 』 『 』」

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년대 초 광주문학의 흐름을 개관한 민족현실과 지역운동 은 시평. 80 『 』

을 통해 민족과 지역 이 서평을 게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금의 종합 문예지들( ) , .詩評 『 』

이 서평란을 고정적으로 다루고 신간안내 등의 코너도 마련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비교가 되지만

유의미한 시도이다 여기서 광주지역 무크지에서 서평이 인색한 이유는 자기 무크지에 대한 집중.

도를 외부 출판사의 책을 논함으로써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서평이라면 최근에 나온 책,

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나 특집 등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크

지의 발행시점을 예측하기 힘든 연유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전문성을 지닌 인적자원의 부족에서 도

찾을 수 있다 전문성을 확보한 후 무크지의 발행시점을 예측하기 힘이 든다는 사실로 해서 시효성

이 중시되는 서평은 다루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단 한편일지라도 유의한 것을 찾을 수 있겠다. .

그렇다면 년대에 등장한 광주지역 무크지들이 모두가 백퍼센트 문학에 관한 글만을 다루지80 1

는 않았다 문학 종합 무크지를 표방 했더라도 실제는 달랐다 각 무크지에 실린 사회평론들의 성. .

격에서 잘 나타난다 평론은 문학비평 인문과학논문 사회과학 논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 ,

과 같다.

표 광주지역 무크지의 평론유형 분류< 16>

표 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문학 종합 무크지를 이 논문이 다루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의< 16> , (

도적으로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문학의 사회실천의 도구로 다루거나 문화운동이 한 하부구조로 다루는,

무크지는 논의에서 제외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개 무크지 가운데 개의 무크지가 평론에 문학 이) 3 3

외에 평문을 싣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창간호들인데도 이런 조짐은 눈에 두드러진다 민족. . 「

과 문학 은 종교 세계의 지역 등의 타 분야 관련 논문형식의 평론을 포함 총 편을 싣고 있으며 민족, 5」 「

현실과 지역운동 은 기획논문을 통해 제 세계의 군부 한국어업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논문등3 ,」

총 편을 그리고 민족과 지역 에 이르면 한국의 시민사회문제 민족문화의 이데올로기 민족문학의10 , , ,「 」

논의 등 시민사화 중앙과 지역에 대한 논쟁에 관한 글을 싣고 있다 더 나아가서 민족운동과 지역운, . 「

무크지명 문학비평 인문과학 사회과학 계

민족과 문학 0 3 2 5

민족현실과

지역운동
0

3

기획논문 포함( )
7 10

민족과 지역 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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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은 편을 제외한 무려 편이 사회과학 관련 논문이어서 이 무크지의 성격은 과학무크지에 가까운3 7 ,」

지향을 보여준다.

위의 도표 은 년대에 문학 종합 무크지를 표방한 무크지를 가운데 문학비평 이외의 비평을 게< 16> 80

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당시에 유행하던 신식민지이론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문학잡지. .

의 등록마저 불가능했던 엄혹한 시대에 과연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고

민에서 문학의 역할 내지 사회적 효용성 문제가 가장 큰 방향성 이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

히 도표 에서 보여지는 탈식민주의적 저항담론을 민족현실과 지역운동 이 좌담을 포함 편에 달< 10> 10「 」

하는 지면을 할애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결국 게재된 평론이 순수하게 문학만을.

다룬 무크지 창간호는 민족과 지역 개 뿐 이었다 도표를 통하여 문학비평의 성격들을 살펴보자1 .「 」

표 문학비평 분류< 17>

다시 말하면 도표 은 각자의 무크지들이 문학비평을 작품론보다는 일반론에 관심을 두었다는< 11>

것을 보여준다 일반론은 통시적으로 년대 문학의 사적 흐름의 관점에서 문학의 위상을 살핀. 80 ( )史的

경우와 시대사적인 맥락에서 문학의 자기 위치를 묻는 경우 민족과 지역 에서 두드러지게 보인다.『 』

작품론은 서평 형식으로 한 임동확의 서평 하나가 민족현실과 지역운동 무크지에만 나타나고 있다.『 』

년대 광주지역비평은 일반론을 전반적인 방향성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문학의 존재론80 .

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전술한 대로 문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자기 질문을 던짐으로써 현재의 자기 위상,

을 정립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가장 알기 쉽게는 민족문학 논의가 그러하다 그렇다면 년대 광주지역. . 80

비평은 쓸 만한 작품을 산출하는 데 과연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하는 다소 비난조의 항변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것은 민족과 문학 에서 신인의 작품을 편을 실었다는 것이다12『 』

우리는 이번에 좋은 시인이 될 김희수와 정삼수씨를 내보내게 되었음을 무엇보다도 큰 경사로

안다.113)

무크지명 작품론 비평론 일반론 계

민족과 문학 0 0 0 0

민족현실과

지역운동
서평포함1( ) 0 0 0

민족과 지역 좌담포함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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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는 편 정삼수는 편을 상재하는데 있다 비평은 간략하고 다소 주례사 같지만 이들은 이후7 5 .

문학적 업적을 얻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저항담론을 지향 할 수 있는.

전사를 어렵게 발굴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인지이든 무크지 이든 광주 지역의 문인들의 자원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점에서 신인을 발굴 하고자 했다는 것은 원탁시 동인들이 보여 주지 못한 건강한

시도였다.

정리하면 광주지역 무크지에서 몇 가지의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모두 민족 이라는. ‘ ’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들어갔다는 점이다 둘째 주변문화를 넘어 세계문화로 나아가고자 하였.

다 셋째 지역문화운동을 공동체의 생명력으로 삼았다 넷째. . 견고한 경계들에 질문해 나가

면서 틈새를 만들어 새로운 자기생성의 지대를 상상하는 지역운동을 이론화 하는데 주

력한다.

정리하면 광주지역 동인지와 무크지가 지향하는 것은 문화를 통한 저항담론이었다고 보

여 진다 문화는 식민지인 지방이 중심이 되는 문화를 말하는 것 이었다 지방문화가 민족공. .

동체적 삶의 저항담론이 되기를 바라며 섹티즘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탈식민지주의 의미에서.

지방문화를 당연히 가장 소중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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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6

이상으로 년대 광주지역 동인지 종 권과 무크지 중에서 문학 종합 무크지 종80 3 21 3

권을 살펴보았다3 .

그러기 이전에 살펴본 동인지와 무크지의 정리 방법을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먼저 동인지를 정리 하는 데 있어서 첫째 연대별로 기술하여 정리하면 년대, 1910 ,

년대 년대 년대 년대 년대 년대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1920 , 1930 , 1940 ,1950 ,1960 , 1970

다 둘째 지역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광주 원탁시 충남지역은 시도. , , ,『 』 『 』

백지 부산지역은 목마 시조 동인으로 락강 등의 방법이 있다 셋째 출, , . ,『 』 『 』 『 』

신대학 중심으로 한 동인지가 있다 동국시집 경희 문학 이밖에도 지역 대. , ,『 』 『 』

학별 동인지들이 다수 있다 대학별 동인지들이 특히 지방에서 지역문학과 연결되면.

지역 동인들로 연결되어진 경우가 많았다 넷째 등단한 지면을 중심으로 한 동인지가. ,

있다 는 년대 일간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시인들의 동인지였다. 60 .新春詩『 』

미래시 는 월간문학 출신 시인들이 만든 동인이고 시문학 출신들도 매년,『 』 『 』 『 』

엔솔로지 형태의 동인지를 내었다 다섯째 어떤 이념이나 특성을 내걸고 모인 시인들. ,

의 동인지가 있다 는 고전이나 설화에서 공동테마를 정하여 각자가 의무적. 震檀詩『 』

으로 매호마다 한편씩 씀으로서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오월. 『

시 열린시 자유시 낭만시 등은 이념이나 특성을 내건 동인지이다 여, , , .』 『 』 『 』 『 』

섯째 직업을 중심으로 한 동인지가 있다 경북지역의 오시 동인지는 경북의과대학, . 『 』

출신 의사시인들의 동인지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오시 는 직업과 직업을 조건으로. 『 』

모인 동인지인 것이다 일곱째 로컬리티적 관점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동인지. ,

는 자유시 대구 영남 목요시 광주 전남 열린시( · 1976-1982), ( · 1979-1983),『 』 『 』 『 』

부산 시운동 시와경제 오월시 광주 전남( 1980-1992), (1980-1991), (1981), ( ·『 』 『 』 『 』

신감각 등이 있다1981-1986), (1978-1987) .『 』

다음으로 무크지는 중앙이 없어지고 부정적인 출판의 시대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법이 간절하고 절실해질 때 필요하였다 그 시점에 얻어진 출판의 방법.

이 무크 라고 하는 정기적이지도 않고 검열이나 통제를 잠시나마 피해서 순간적(mook) ,

으로 발표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무크지였다 이 무크지는 중앙지향적일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로컬리티적인 경향이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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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무크지의 출현 배경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문학의 장을 무너지자 대체하거나 차지하기위한 시도였다 둘째 무크지를 변, . ,

화 운동의 일환으로 삼았다 셋째 지면의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지역에서 발행되는. , .

무크지들은 지역과 지역을 넘어 명망 있는 작가나 신인들에게 지면을 할애하고 열려

있었다.

년대 한국문학사에서 광주지역 동인지와 무크지의 공로는 몇 가지로 나타난다1980 .

첫째 로컬리티 차원에서 동인지는 새로운 한국문단의 활력을 제공하였다 창작과 비, . 『

평 과 문학과 지성 중심으로 되었던 중앙편중의 문학계가 타의에 의해 고사하려 할 때』 『 』

건강하고 새로운 생명력을 한국 문단계에 침입시킴으로써 보다 웅장하고 다양하며 열린 문학

계의 범위를 넓혔다고 보여 진다.

둘째 당대성의 저항담론을 자신들도 모른 채 체득하여 저항적 발언으로 문학적 복무에 충,

실한 동인지는 목요시 오월시 동인이 있었고 원탁시 동인은 개별성의 서정을 담, ,『 』 『 』   

은 일상시로서 문학공동체의 역할을 하였다 무크지들은 지역문화의 형태로 전국을 융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그러면서 탈식민지적 저항담론의 습지대를 형성했다고 보여진다. .

셋째 광주지역이 받은 트라우마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극복하고 적절한 탈식민지과 탈중, ,

앙에 대한 저항담론을 숭고한 에너지로 삼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중앙문단이라는 견고한 경계들에 질문해 나가면서 틈새를 만들어 새로운 자기,

생성의 지대를 상상하는 지역운동을 이론화하는데 주력했다.

년대 한국 문학계는 패권세력이라는 공룡의 출몰로 황폐화 되고 있었다 그러나1980 .

지방이며 패권세력의 희생지인 광주는 억압에 저항하는 문학과 지역운동을 병행하였

다 그것은 문학계의 확장이자 건강한 활력으로서 문학사를 풍부하게 하였다 그러한. , .

활력은 주로 문화운동을 통해 나탄난다 이는 로컬리티의 입장에서 재해석이 필요하고.

적절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로컬리티였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한 잡지들로는 년대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1950

다 문예월간 극예술 신문학 등이 있었다 문예월간 극예술 은. , , . ,『 』 『 』 『 』 『 』 『 』

박용철이 의욕을 가지고 로컬리티를 탈피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전.

국화에 대한 열망은 있었지만 이룩하지는 못했다 그런 열망은 년 신문학 에. 1951 『 』

서부터 이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유서 깊은 원탁시 동인을 비롯하여 년대를 풍부하게 만든 목요시 와1980 『 』  

오월시 동인들은 지역이 민족 문학의 중심 이라는 방향성으로 로컬리티적 지역‘ ’『 』

운동을 전개하고 담론을 형성하였다 아울러 무크지 민족과 문학 와 민족현실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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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운동 민족과 지역 등은 광주지역 문단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무크지들로 인,』 『 』

식되었다 물론 그들은 광주 지역 문단의 맹주임을 자처하는 동시에 중앙문단에 소속.

되어 있어서 이중성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년대 로컬리티로서. 1980

광주지역의 문학적 역량은 지리 정치 사회 스케일 면에서 중앙을 압도했다고 보여, , ,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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